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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직업훈련개발센타(CEDEFOP)의 승인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어판 번역 및 

출판을 하며, 한국어판 내용과 원본과의 일관성에 대한 책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다.

Don't reuse the graphs/tables that are contained in this book. It is 

protected of the right holders.

번역본에서 표나 그래프는 저작권자의 보호를 받으므로 재사용을 금합니다.



  이 자료는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CEDEFOP)에서 발행된 것으로, 직업교육 개혁

과정 중 국가자격제도의 개발, 교육과 자격의 연계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동향분석팀(02 3274 970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리 말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감소로 유럽 전반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이 2030년

부터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유럽의 31개 회원국의 직

업교육 및 훈련(이하 VET)관련 장관과 유럽연합집행기관은 코펜하겐 선언서를 채택하

였습니다. 본 선언서는 리스본 회의에서 정해진 목표에 직업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공조에 필요한 우선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진행과정은 2년마다 점검되고 제도

개혁의 사항들은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 주요 임무인 Cedefop는 각 회원국의 

직업교육 훈련개발사항과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앞장서고 있으며 각 정책의 비교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

서에서는 Cedefop는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현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내용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력 증가의 필요성, 노동 시장 압력 및 기술 부족현상, 유럽 사회구조 및 경제 정책의 통

합. Cedefop는 긍정적인 변화에 직업교육 및 훈련이 특별히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

다.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추세, 즉 직업교육 및 훈련의 매력증강, 국가와 유럽 자

격체제 시행 또는 직업교육 및 훈련 교사의 전문화추세 등이 이미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자료 및 증거가 적극 활용되어 직업교육 및 훈련의 정책이 개발되

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바라며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가 앞당겨져서 젊은 학

생들에게도 선호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료를 번역하느라 수고하신 번역자와 관계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2010.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유 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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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개요

  본 책자는 1998년부터 Cedefop가 직업 교육 및 훈련(이하 VET) 조사에 관해 발

표한 일련의 보고서 중 제4차 보고서다. 목적은 유럽의 VET와 기술개발과 관련된 분

야의 현 사회경제적 분석을 제공하여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 정책과 미래연구에 필요

한 결과를 유도하는데 있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와 동시에 본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

나 문제를 제시함으로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등에 관한 과제도 확인시켜주었다. 

2. VET 정의와 역할 그리고 VET 연구

  VET를 넓은 의미로 한 직업 또는 일련의 직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

술, 능력 등을 제공하는 모든 구조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최종적으

로 정식자격취득으로 연결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해당된다. VET는 참

가자들의 영리, 연령, 그 외의 특성 그리고 과거 자격취득상황과 무관하다. VET는 

특정 직업 또는 다양한 직업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 요소도 포함되

기도 한다. VET의 가장 큰 중요성은 개인 참가자들, 기업 그리고 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주요 요소라고 인정받고 있다. 

3. 제4차 연차보고서의 내용

제4차 연차보고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직업교육과 훈련의 현대화다. 본 보고서의 목

적은 VET 개혁에 중점을 두어 리스본 선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조하여 논의하는데 있다. 

1․2부로 나눠진 보고서에서, 제1부는 VET 현대화의 외부적인 압박에 대한 내용이

다, 경쟁력 증가의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 노동 시장 부담과 사회적 소외감 최소

화와 및 사회적 화합 증진 등을 다루었다. 제2부는 VET의 이미지와 장점 부각, 

자격체제와 학습효과의 변이, VET 교사와 훈련교사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화와 

정보, 조언과 상담요령, 정책 및 연구와 같은 VET 현대화의 추세에 대한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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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의 첫 장에서는 지식위주 사회로 변환하는 과정과 관련된 직접 혹은 간접적 

이행 지표를 유렵과 몇몇 경쟁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한다. 기술과 지식의 

발생, 학습활동 참여와 교육평등화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지식위주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VET 현대화의 배경으로 설명하게 된다. 

제2장에서는 미래 유럽의 인구변화와 VET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인구고령

화가 노동 시장과 고용에 미칠 영향과 초급 VET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평생 VET가 활발한 노후를 보내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석과 현재와 미래의 인구변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소의 적응에 필요한 관련 

정책의 분석도 소개한다. 

제3장은 VET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현 노동 시장 변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크게 4가지 사안이 다루어진다: 청년실업과 악화되는 직업

의 질,  유연안전성(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결합한)의 일부시행, 기술 부족

의 지속성 그리고 지리학적 유동성 정책의 현저한 미달성 등이 논의 된다. 

기업의 훈련제공과 그의 실행 관계에 관한 종합분석이 제4장에서 제공된다. 고용주

가 제공하는 훈련과 기업의 개혁능력, 성장과 생산력 등의 연관성에 관한 주요 연

구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제3차 평생 직업훈련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 현

재 유럽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업 제공 훈련의 현 추세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제5장은 VET의 여러 사회적 혜택 등을 중점으로 다루며, 특히 사회적인 소외감 

감소와 사회화합 증진에 관한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재생산에 관

한 역할과  사회적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경

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화합을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모델을 분석하여 리스본

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방안과 교육, VET 그리고 성인학습의 역할을 되새겨 

본다. 



요약  iii

제2부 제6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성과를 볼 수 있는 VET의 장점 부각

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한다. EU내에서의 현 VET의 장점들을 실질적으로 바라보

며 VET의 장점들에 대한 재 연구 문학의 결정요인과 최근 국내 정책 개발상황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코펜하겐 회의의 목표를 최우선 과제와 미래 VET의 장점들을 

집중시킨 정책과 연구에 대한 권고사항도 도출해 낸다. 

제7장은 각 국가와 유럽 차원에서 자격제도, 자격체제 그리고 학습 결과에 관한 상

호연관성을 설명하고 이를 분석한다. 우리는 자격체제를 유럽의 교육 정책과 그 정

부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한다. 그들의 목적과 또한 기대되는 혜택 등을 설명한다. 

여러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결론에 도달했으며 유럽 자격체제의 배경과 근거에 대

해 논의한다. 

제8장은 통계적, 실증적 그리고 비교 분석적 자료를 검토해 전문 VET 교육과 훈

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제와 사안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 직종을 개발시킬 

수 있는 내용과 경향을 설명 한다. VET 교사와 훈련교사의 전문적 신상명세에 관

해 잠정적으로 상세한 묘사를 제공하며 연령구조와 교사직의 잠재적 기술부족 현

상, 초급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관한 반복되는 주제를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VET 종사자들이 VET 현대화에 있어 VET 개혁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리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혁신을 불러

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9장은 수명의 관점에서 볼 때의 IAG 조항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유럽 내의 

IAG의 실행, 정책 그리고 조사에 관한 최신 연구문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코펜

하겐의 회의에 비추어볼 때 IAG를 현대화해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 등을 VET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9장은 더 나아가 리스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AG의 

중요성, IAG 분열, IAG 실행의 현대화와 교사훈련 그리고 미래 IAG 연구에 관한 

사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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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과정의 과제

1. 경쟁력, 생산력 그리고 성장 : 인적자본의 역할

  경제적 용어로 경쟁력은 한 국가의 인적과 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성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경쟁력 있는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많은 투자자

들을 유치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 시킬 수 능력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경쟁력은 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한 국가의 기업 경쟁력과 그 기업의 적응능력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지식 기반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좌우된다, 즉, 인적과 사

회자본과 기술 그리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능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쟁력은 개인의 

생활과 근무 조건, 기업의 실적과 사회 융합에도 영향을 수반하는 다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체제의 질과 효율

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쟁력 없이는 궁극적으로 유지되지 어려울 것이다. 

  본 장의 목적은 지식기반 사회의 형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성과지수를 정의함

으로서 유럽연합(EU)과 몇몇 경쟁 국가를 비교하는 데 있다. 국제사회, 특히 자연자본

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인적자본과 연구와 개발(R&D)이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혁신, 창의력, 그리고 급

변하는 경제와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은 기술과 노동자들의 숙련 정도와 깊은 연

관이 있으며 이것은 결국 ‘최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제공 여부

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여러 세대의 문제인 동시에 투

자, 기술과 지식, 학습활동의 참여와 과학, 기술 그리고 R&D에 대한 적절한 자본의 

배분 등과 관련이 있다. 



2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1.1 정치적 배경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연합은 여러 사회와 경제들이 구조적 변화와 직

업이동,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분야의 자원과 기술요건의 변화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까지 주요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EU의 경쟁력과 사회적 화합과 

결합시키는 전략의 일부로 간주할 것을 강조한 2000년 리스본 협회가 주요 자극제 역할

을 담당했다. 협회는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켰다:

 (1)구조적 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로 변환

 (2)유럽 사회모델의 현대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소외감과 투쟁

  리스본 의제는 2005년에 개정되었다(유럽연합의회, 2005). 의회는 3가지 우선 분

야, 지식사회, 내부 시장 그리고 기업풍토를 정하고 특히 R&D, 교육과 훈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권장했다. 

  2000년 리스본 의제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조직화된 개방방법을 통해 협력하여 이러

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계획을 세운다: 

 (1)내부시장(인적과 상품의 자유이동), 산업(구조적 변화, 혁신) 그리고 연구에 초점

을 맞춘 경쟁력협의회(유럽연합 의회, 2002a)를 결성

 (2)2010년까지 유럽의 교육과 훈련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벤치마크와 공동목표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2010 교육과 훈련 작업프로그램(2002)

 (3)VET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는 코펜하겐 Process(유럽연합집행기관, 2002a). 여기에

는 유럽적인 관점에서의 VET 최우선 처리, 투명성, 정보와 지도; 능률과 자격의 인   

정; 품질보증과 VET 교사와 지도교사가 포함된다. 

 (4)2010년까지 달성할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유럽의 벤치마크에 대한 

교육위원회(유럽연합집행기관, 2003)의 합의. 여기에는 학교조기졸업자수 감축, 수학,  

과학 그리고 기술전공자를 늘리면서 성별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고   

등교육 이수자를 증가시키고, 읽기능력이 낮은 학생 수를 줄이고 평생교육의 성인 참   

여자 수를 늘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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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장과 직업에 대한 통합지침서(2008.10)(유럽연합집행기관, 2007)를 통해 사회

적 관점에 우선순위를 두고 유연안정성(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정책, 

에너지 그리고 기후 변화와 교육과 기술을 유럽 시장 현대화의 주요 요소라고 보고, 개  

혁을 장려하고 모든 시민들에게는 기회평등을 보장

(6)새로운 직업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의회의 결의안(EU의회,2007)에서는 평생교육 

학습 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의를 ‘적응력과 고용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시  

민의 권리이자 개인의 성취감과 전문성 취득에 있어 꼭 필요한 수단’으로 보고 유럽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과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면서 유럽연합의 목표와 염원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1.2 경쟁력 지표

  유럽연합과 경쟁 국가들 간의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실증적인 자료와 지표를 통해 

경쟁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단일 지표는 없다. EU는 회원국들에 대한 상이성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평균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는 회원국이 

있고 특정 지표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원국이 있는가 하면 반

면 다른 회원국은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도 있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와 고

용실적,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 교육 성취도과 학업실적, 교육과 훈련에 관한 지출 같

은 부분은 몇 가지 선별된 지표를 통해 EU 현 위치를 볼 수 있다.

〈Box 1 1〉 지표란 무엇인가?

지표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자료지점 또는 질량적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의 목적은 구성요소들을 통해 제도의 특성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과거 기준점과는 

달리 다른 기관 또는 국가의 자료와 비교해서 특정 목표 또는 기준을 행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1.2.1. 경제와 고용실적

1.2.1.1 생산력과 경제 성장

  경제적 성과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지표가 된다. 거시경제

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제실적의 지표는 국내총생산과 성장 그리고 노동생산력이다. 일

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해당국가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며 그 국가의 실적과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경제적 성장은 교육, 훈련 그리고 사람

들의 기술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되어 왔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 3%선으로 증가 한다’는 결과를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추가 1년 교육기간은 인적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매년 

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가져온다고 조사되었다. 

 

  <표1 1>은 2007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생활수준을 나

타내는 이러한 수치를 통해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보다 평균적으로 유럽연합

이 뒤쳐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은 평균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2006 07년도 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은 4%대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이것은 노

동생산력(시간당 USD 34.5)에도 적용된다. 또한 몇 회원국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

위 그룹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1.2.1.2 고용과 실업

  고용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생산력 증가와 직업에 대한 time regime를 국가경제에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를 나타낸다. 새로운 직업 창출은 여러 가지 요소; 법적, 사회적 

기반시설, 기업체의 지원,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품질과 가격, 고용이 증가하는 특정 

직업과 분야의 노동력 동원능력, 등에 의존한다. 

  유럽연합의 2006 07년도의 고용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매우 낮았다(2.1%). 그러나 

낮은 고용 성장률은 유럽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유럽 지역 외 국가들 특히 일

본,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낮은 고용 성장률이 나타났다<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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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CA CN IN JP KR RU US
24EU 

MS(a)

EU 

상위국가

2007년1인당

GDP(USD천불)
43.3 43.3 2.5 1.0 34.3 20.0 9.1 45.3 33.9

LU-105.2

IE-58.9

DK-57.2

1인당실질적 

GDP성장률 

2006-07년(%)

2.6 1.6 11.3 6.2 2.1 4.6 8.6 1.2 4.0

SK-10.1

LT-9.7

EE-7.4

2007년 노동생산성

(근로시간당 

1인GDP, USD)

41.3 39.3 4.2 3.1 31.6 21.6 16.0 46.0 34.5

LU-60.8

FR-48.5

BD-47.5

MS 회원국  (a) 비가중평균

  고용성장율은 한 국가 경제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유럽연합은 

리스본의 전략에서 2010년까지 평균 고용성장율을 70%대로 올리는 목표를 정했다. 

2005년까지 이 목표를 추가 달성한 몇 회원국(평균 64%)을 제외하곤 유럽연합은 이 목

표에서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이 자료가 제공된 유럽 외 국가들, 호주, 캐나다, 일본 그

리고 미국은 모두 고용성장율이 65%보다 높게 나타냈다.

<표 1 1> 경제적 실적 지표 

  실업률은 노동력의 비운용 정도를 나타낸다. 2007년 유럽연합의 평균 실업률(6.5%)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몇몇 회원국은 5% 미만의 실업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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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CA CN IN JP KR RU US EU(a)
EU

상위국가

고용성장률

(2006-07년)
2.8 2.3 0.8 2.6 0.5 1.2 2.4 1.1

2.1

(24MS)

LU-4.5

PL-4.4

RO-4.1

고용율

2005년 (%) (b)
71.6 72.5 - - 69.3 63.7 - 71.5

63.9

(27MS)

DK-75.9

NL-73.2

SE-72.5

전체실업률

2007년(%)
4.4 6.0 4.0 8.9 3.9 3.2 6.1 4.6

6.5

(24MS)

NL-3.2

IE-8.7

LT-4.3

청년실업률 

2007년(c)
10.6 12.4 - - 7.8 10.2 15.7 11.3

18.7

(24MS)

DK-8.6

IE-8.7

NL-9.6
MS 회원국  (

a
) 비가중평균  (

b
) 노동인구 중 고용된 15 64세 

(
c
) 노동인구 중 15 24세 실업인구에 대한 동일한 나이의 근로인구의 % 

<표 1 2> 고용과 실업지표  

  청년실업률은 젊은 세대와 학교졸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얼마나 잘 통합시키는지를 나

타내는 지표가 된다. 노동력, 특히 젊은 세대의 인적자원의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 청년실업률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년실업

률이 지속될 경우 젊은 나이에 경험한 불합리함을 나이 들어 역전시키거나 보상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높은 대가를 치러야한다. 청년실업률은 여러 회원국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은 편(18.7%)으로 몇 년 동안 감소되

지 않고 있다.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는 8 11%에 비교적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1.2.2. 과학, 기술, R&D와 혁신

  과학, 기술과 R&D는 한 국가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학과 기술은 

혁신과 직접 연관되며 간접적으로 기능, 교육과 훈련 기회 그리고 과학관련 사회기본구

조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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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CA CN IN JP KR RU US EU(a)
EU

상위국가

상표등록현황

(인구10만명당)
463.0 355.0 14.0 1.0 879.0 965.0 87.0 586.0

581.0

(23MS)

LU 5605

SE 1149BE 8

53

1인당 컴퓨터 

보급률2007년

(인구 천명당)

796.0 790.0 65.0 24.0 642.0 673.0 221.0 836.0
523.0

(24MS)

SE 8479

DK 825

NL 8025

R&D 연구인원

2006년

(인구 천명당)

5.9 6.2 1.1 7.3 4.9 6.5
4.9

(24MS)

FI 11.1

LU 10.0

SE 8.6

R&D전체지출액 

2006년

(GDP의 %)

1.8 2.0 1.4 0.7 3.4 3.2 1.1 2.6
1.5

(24MS)

SE 3.7

FI 3.5

DE 2.5

첨담제품 수출 

2006년

(제조품의 %)

12.3 15.2 30.3 4.8 21.6 32.0 9.4 30.1
14.3

(24MS)

IE-34.4

UK-33.6

NL-28.2
MS 회원국  (

a
) 비가중평균  

  <표1 3>은 몇 가지 선별된 과학과 기술지표를 나타낸다; 특허의 수, 국민 1인당 컴

퓨터 보급수, R&D 종사자와 지출내역과 첨단기술 관련 수출 내역. 

<표 1 3> 과학과 기술지표  

  유럽연합의 몇몇 회원국들은 이러한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최

고수준에 있다(예; 특허 수). 하지만 국민 1인당 컴퓨터 보급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럽

연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은 첨단기술관련 수출내역에서는 월등히 앞선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몇 회

원국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R&D 관련 자원 투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바로 대변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수

치는 한 국가와 그 국가의 기업체들이 경쟁자들보다 앞서기 위한 안목을 가지고 혁신적

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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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CA JP US EU-27(a)
EU

상위국가

종합혁신지수 0.36 0.44 0.60 0.55 0.45

SE 0.73

FI 0.64

DK 0.61

MS 회원국  (a) 비가중평균  

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R&D 종사자 수가 4.9%에 불과하다. 물론,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게 조사되기도 했다. GDP와 

관련R&D관련 지출내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2.5% 3.7%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R&D와 직결되는 것은 한 국가의 혁신적 실적이며 최근 조사의 개념화에 따르면 여

러 요소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3가지 요소인 운전자, 지식창조자, 혁

신과 기업가는 입력위주 요소로 혁신을 유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2가지 요

소는 결과 또는 출력사항을 평가한다: 혁신의 응용과 지적재산. 유럽적 혁신 득점판은 

혁신을 위한 입력과 출력 성과를 단일 지표로 종합해서 나타낸다; 종합혁신지수라고 한

다. <표 1 4>는 EU 27과 주요 경쟁국과의 종합혁신지수를 비교하고 표시하고 있다. 

<표 1 4> 종합혁신 지수 

  혁신적 성과에 대해 유럽연합은 호주와 캐나다보다 수치가 높지만 미국과 일본과 비

교했을 경우에는 낮다. 그러나 회원국들 간의 결과도 많은 차이가 난다. 덴마크,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영국은 혁신을 주도하는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벨기에, 아일랜

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혁신 추종국에 속한다. 중간에 속하는 

회원국으로는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태리, 키프로스와 슬로바키아가 있

다. 하위권에는 불가리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포르

투갈,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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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육지표

1.2.3.1 교육달성과 실적 지표 

  한 국가가 인적자본 축적의 정도를 바로 나타내는 지표를 국민의 교육달성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성장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써 인적자본

은  R&D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며 경제성장, 생산력 그리고 사회화합과

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의 교육과 훈련 사안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는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자 수와 비율을 현저하게 줄여나가는 데 있다. 

  <표 1 5>는 노동인구(25 64세)의 교육 수준을 크게 2 부류,  초등과 중등학교, 즉 낮

은 기술수준의 노동자와 고등학교와 3차 교육(고등/대학교)으로 나누어 교육달성 정도

를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1/3 정도가 낮은 단계의 기술노동자인 유럽연합은 교육달성도에는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몇몇 회원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경제국으로 인구

의 86 90%가 고등교육 또는 3차 교육 이수자들이다.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는 소련

(89%)을 선두로 캐나다,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국민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

을 가진 국가로 조사되었다. 

  학생당 교사의 수는 한 국가의 최상의 교육조건 제공과 학생들에게 개인별 그리고 맞

춤식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높은 학생 교사 비율이 꼭 

훌륭한 능력의 교사 또는 훈련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습 환경의 수준을 

보여주거나 특수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자들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기여하고 있다. 혁신과 지식 전달에 있어 교사/훈련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어떤 회원국은 교사 채용에 투

자를 아끼지 않았고 고등교육의 학생 교사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회원국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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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CA JP KR RU US EU(a)
EU

상위국가

성인인구의 학업성취도(%) 2006년 (
b
)

초등과 

초기중등교육(c)
33 14 (d) 23 11 12

31

(19MS)

CZ 10

EE 12

SK 13

고등교육과 

3차교육(d)
67 86 100(e) 77 89 88

69

(19MS)

CZ 90

EE 88

SK 86

고등중등교육과정 

교사:학생비율 

2004년

12.2(f) 15.9(f) 12.7 15.9 9.9e 15.7
11.5

(19MS)

PT 7.5

ES 7.8

EL 8.3

학생들의 성과 2006년(Proficiency  3과정과 이상), OECD PISA등급 상에서(%)

독해 65.6 71.1 59.6 81.6 34.7 -
54.0

(25MS)

FI-79.7

IE-67.0

NL-63.6

수학 66.5 70.6 68.1 76.1 46.3 45.9
55.0

(25MS)

FI-79.7

NL-69.6

EE-66.1

과학 66.9 70.9 69.5 67.6 47.6 51.3
56.3

(25MS)

FI-82.2

EE-71.4
MS 회원국  (

a
) 비가중평균  (

b
) 25 64인구 중 최고수준의 교육이수자

(
c
)ISCED 0 2포함, ISCED 3Cshort (

d
)ISCED 3 6 (e) 일본: ISCED가 포함된 고등중등교육 3Cshort (f) 모든 

증등교육과정

다.  현 시점에 볼 때 유럽연합의 학생 교사 비율(11.5)를 비교했을 때 소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5> 학업성취와 성과지표

  15세 학생들의 학업실적의 순위를 보면 몇몇 회원국, 즉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네덜

란드, 핀란드는 독해 능력, 수학 그리고 과학에서 전 세계에서 학업실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국가가 아닌 나라로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이 가장 성적이 

좋은 반면 미국과 소련은 하위권에 속했다. 이것은 정식 교육이수 수준과 정반대의 결

과를 보였다, 소련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격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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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CA CN IN JP KR RU US
21EUM

S(a)

EU

상위국가

교육과 훈련전체 

지출액(2005년,G

DP%) (
d
)

5.8 6.2 2.4(d) 2.9(d) 4.9 7.2 3.8 7.1 5.2

DK-7.4

SE-6.4

UK,SI-6.2

고등중등교육과

정과 고등교육(b)
0.9 - - - 0.9 1.4 - 1.0 1.2)

BE-2.6

UK-2.2

EL-1.5

3차직업교육(
c
) 1.6 2.6 - - 1.4 2.4 0.8 2.9 1.2

DK,FI-1.8

PL,SE-1.6

MS 회원국  (
a
) 비가중평균  (

b
)ISCED3 (

c
)ISCED 5-6 

(d)인도와 중국(2006년) 공공지출만 포함 

1.2.3.2 교육, 훈련, R&D 지출

  교육지출의 증가가 꼭 경쟁력 개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국가가 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함으로서 경제성과, 사회화합, 개인개발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표 1 6>에서 보듯이 유럽연합은 전체 공공과 사

립교육에 대한 지출이 전 학년에 걸쳐 중간 정도로 조사되었다(평균: GDP의 5.2%). 

그러나 또 몇몇 회원국,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웨덴과 영국은 경쟁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을 나타냈다. 유럽 외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가장 높은 7%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전체 지출액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학년별, 특히 고등과정과 

대학 단계별로 투자금액의 할당이다. VET가 포함되는 고등과정 교육지출을 볼 때 선

전하는 회원국들이 있다(유럽연합 평균: GDP의 1.2%). 자료가 제공된 비 유럽권 국

가 중 GDP의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으로 조

사되었다. 

<표 1 6> 교육, 훈련과 R&D 지출지표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국가로는 미국, 한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평균 GDP의 1.6% 2.9%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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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대학 과정에 2% 이상 지출하는 회원국은 없으며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상위국

가로는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으로 1.8% 1.6% 사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결론 

  “경쟁력”이란 개념은 현재까지 잘 다듬어진 개념이 아니며 여러 가지 요소와 측면을 

함께 담고 있다. 본 장은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과 연관 있는 경쟁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경제적, 노동 시장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에 관한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특수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 않으며 이

러한 지표나 국가별 순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지식, 교육과 훈련, R&D와 관련 분야에 대한 몇몇 회원국의 지표는 유럽연합 

전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단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

준에서도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훈련, 기술과 과학 그리고 노동

시장 관련성과 지표에서는 그들의 선전이 가히 눈여겨 볼만 하다. 그러나 회원국들 사

이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일반화하기란 더더욱 힘

들다. 크게 분류해서 북 유럽권 회원국과 아일랜드, 영국과 신생 회원국들이 그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 면, 특히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력에서는 몇몇 회원국들은 미국과 다른 

비유럽권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성장률과 고용,실업률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 훈련입학생수, 학업성적과 학생 교사 비율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국가도 회원국들이였다. 교육과 훈련에 관한 지출 면에서도 가장 앞선 것도 회

원국들이였다. 국민의 자격수준을 볼 때 유럽연합 전체가 아닌 몇몇 회원국은 일본, 소

련,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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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무엇이 한 국가를 교육, 훈련 그리고 기술면에서 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일까? 인적자원, 특히 VET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고용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일까? 보다 정확하고 연관성 있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통계가 필요

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 외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개별 국가와 그 해당 국가

가 처한 상황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조사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그들의 정치적, 사회

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과 교육, 훈련 그리고 기술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고용과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가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 시스템이 완

성될 수 있고 지식위주 경제의 여러 측면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벤치마킹과 정책은 정책담당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

는 미래의 교육과 훈련제도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2. VET에 대한 노동시장의 압력

  본 장의 목표는 현 노동시장의 동향이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장은 노동시장 동향의 

통계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하고 여러 가지 연구 문헌에 대한 이해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조사에는 크게 4가지 주제가 다루어진다: 악화되는 청년실업율과 직업의 질, 유연안

정성으로 이동이 정체되었다는 사실, 기술 부족의 지속성과 지리적 이동정책의 미미한 

성과. 이러한 동향은 다음 4개의 절에서 논의되고 분석될 것이다. 

 2.1. 노동시장의 청소년 :실업과 질 낮은 직업의 덫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조건은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의 증가와 실업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측

되기도 했다. 첫째, OECD 추정치를 보면 15 24세 청년 중 고등교육과 그 이상의 교

육이수자들에게 소득의 프리미엄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은 자료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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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4 1997 2004 1997 2004

CZ 1.2 1.1 FR 1.2 1.2 FI 1.4 1.5

DK 0.7 0.9 IT 1.2 4.9 SE 0.6 0.7

DE 0.5 0.9 NL 0.9 1.5 UK 1.6 1.5

IE 1.3 1.3 HU 1.3 1.5

주의: 자료참고 

- 1996년 핀란드와 네덜란드, 1997년 대신 1998년 이태리 

- 2002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2004년 대신 2003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1996 2007 1996 2007 1996 2007

BE 22.1 18.8 IT 30.4 20.3 SI 17.5 10.1

DK 9.7 7.9 LU 8.2 15.5 FI 28 16.5

DE 9.5 11.1 HU 18.5 18.0 SE 20.5 19.1

IE 18.2 9.2 NL 11.1 5.9 UK 14.9 14.3

ES 39.2 18.2 AT 6.3 8.7 평균 EU-25 - 15.1

FR 27.9 19.4 PT 16.5 16.6 평균 EU-27 - 15.3

Source : Eurostat Database : http://epp.eurostat.ec.europa.eu/

된 11개 회원국 중 7개 회원국에서 1년의 교육기간이 1997년보다 2004년에 가져온 

경제적 수익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1> 15 24세 교육에 따른 소득의 프리미엄(1997년과 2004년) 

  다음은 유럽연합 전체에 나타나는 실업률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많은 회원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감소했다. <표 2 2>는 자료가 제공된 16개 회원국 중 12개 회원국에서 

2007년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1996년도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  1996년과 2007년 청년(25세 이하) 실업률

<표 2 3>은 조사된 19개 회원국 중 14개 회원국에서 장기 청년실업률이 절대적/비교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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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발생비

율(%)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년장기실업률

장기실업발생비율 

(%)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년장기실업률

1996 2006 1996 2006 1996 2006 1996 2006

BE 38.2 32.2 0.6 0.5 HU 42.7 37.5 0.7 0.8

CZ 19.6 38.4 0.5 0.6 NL 34.8 21.1 0.7 0.4

DK 10.5 0.9 0.4 0.0 AT 18.2 15.8 0.7 0.5

DE 27.6 36.7 0.6 0.6 PL 28.9 37.2 0.7 0.7

IE 47.0 25.3 0.7 0.7 PT 28.9 37.2 0.7 0.6

EL 53.5 47.4 0.9 0.8 SI 37.7 57.6 0.6 0.7

ES 46.8 17.9 0.8 0.6 FI 10.6 5.5 0.3 0.2

FR 20.2 26.6 0.5 0.6 SE 13.4 4.0 0.4 0.2

IT 64.2 50.5 1.0 0.9 UK 25.1 14.5 0.6 0.6

LU 33.3 14.0 1.3 0.5

Source : OECD(2008B, p. 30)

성인(24-74)과 비교했을 때 

청년실업률

1996 2007 1996 2007 1996 2007

BE 2.7 2.9 IT 3.7 4.1 SI 3.4 2.4

DK 1.7 2.5 LU 3.5 4.6 FI 2.1 3.0

DE 1.1 1.3 HU 2.2 2.7 SE 2.5 4.4

IE 1.7 2.4 NL 2.2 2.2 UK 2.2 3.9

ES 2.8 2.6 AT 1.5 2.3 평균 EU-25 - 2.47

FR 2.8 2.7 PT 2.8 2.3 평균 EU-27 - 2.50

Source : Eurostat Database : http://epp.eurostat.ec.europa.eu/

<표 2 3> 절대와 상대적 의미에서의 1997년과 2006년 장기실업률

  그러나 소득과 실업률에서 나타난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노

동시장 동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그들이 실업이라는 

문제에 과다하게 노출된 점은 우려할 만하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왔다. <표 2 4>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상

황이 더 악화된 점을 보여준다. 조사가 진행된 16개의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에서2007

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차이가 10년 전 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표 2 4> 1996년과 2006년의 청년(25세 이하)의 상대적 실업노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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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T

전체 실업자 비활동인 전체 실업자 비활동인 

BE 18.5 5.8 12.7 IT 35.6 17.3 18.2

DK 22.4 4.2 18.2 AT 17.9 3.2 14.6

DE 19.6 7.1 12.5 PT 12.0 4.3 7.7

IE 25.2 5.8 19.4 FI 28.8 12.8 16.0

EL 33.6 11.7 21.8 UK 19.8 6.2 13.6

ES 31.0 17.0 14.0

Source : OECD(2008B, p. 59)

  일반적으로 이것은 NEET 함정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다. NEET는 실업 상태이

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젊은이(무업자無業者)들을 의미한다. 이 부류에 속하

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업상태이거나 비 경제활동인 상태: 자

녀 혹은 부모를 부양 중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책임을 지고 있거나; 질병과 장애; 

실망실업자를 의미한다. 2006년 기준으로 20 24세 사이의 NEET는 유럽연합 평균 

18.6%로 조사되었다. <표 2 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된 10개 회원국에서 비활동 경

제인이 학교교육 이수 후 5년(혹은 그 이상)인 NEET족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년 니트족’으로 분류되는 장기간 이러한 NEET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흔히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독일, 아

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10%, 그리스는 20% 그리고 이태리는 

30%로 조사되었다. 현재 노동시장의 정책은 실업자들을 위한 것이 준비되어있지만 

NEET족이나 실망 실업자를 위한 특별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집행기관에 

따르면 NEET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교육이수 정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2006년 기준으로 EU 27의 20 24세 NEET율은 13.1과 대학과 고등교육 졸업이수자

의 NEET율은 14.5에 불과한 반면 고등교육 이하의 이수자들에게는 33.6에 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은 VET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밖에 없다. 

<표 2 5> 1997년 2001년까지 교육과정 졸업 5년 후 남녀청년의 NEET 현황, 

         15 29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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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6 2000 2006 2000 2006

BE 30.8 30.0 IT 26.6 40.9 PT 41.4 49.3

BG 12.2 12.6 CY 18.7 21.2 RO 3.3 5.0

CZ 12.4 18.9 LV 10.9 14.4 SI 46.3 64.2

DK 27.4 22.4 LT 9.3 10.5 SK 10.5 14.2

DE 52.4 57.6 LU 14.5 33.2 FI 45.4 44.2

EE 6.7 7.3 HU 13.6 16.9 SE 45.2 59.0

IE 15.9 10.9 MT 8.1 8.0 UK 14.2 12.9

EL 29.5 25.0 NL 35.5 43.5

ES 68.3 66.1 AT 35.1 35.2  EU-27 34.9 40.9

FR 55.0 49.8 PL 14.8 67.3

*표본이 작은 경우로 불확실하다

<표 2 6> EU 27의 2000년과 2006년 남녀 청년(15 24세)의 임시직 비율

  직업 질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청년층의 취업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증가된 

임시고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표 2 6>을 보면 청년층의 고용 중에서 임시고용직 

비율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유럽연합에서 평균 34.9에서 40.9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비정규직은 간혹 정규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임시고용직에 더 오래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10개 회

원국에서 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정규직으로 고용된 학생들이 50%에 달했지만 반면 

27%는 5년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된다고 OECD는 추정했다<표 2 7>. 다양

한 경험과 변화를 희망하고 단기간만 근무하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권을 위해서는 임시고용직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근로계약을 원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임시 

고용직이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유럽연합 집

행기관에 따르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임시고용직의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20 24

세 사이 EU 27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개 회원국, 즉 벨기에, 체코 공화국,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

로바키아와 스웨덴에서는 임시고용직의 주요 원인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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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취(남녀)
정규직 비율 임시직 비율

1년 5년 1년 5년 

낮은 기술수준 38.9 67.2 61.1 32.8

중간 기술수준 53.0 75.5 47.0 24.5

전체 교육수준 50.2 73.0 49.8 27.0
*다음국가들의 인구가중치 평균 : 벨기에, 덴마크             Source : OECD(2008b, p. 53)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파트파임 

고용발생률(%)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년파트파임 

고용률(25세이상)

파트파임 

고용발생률(%)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년파트파임 

고용률(25세 이상)

1996 2007 1996 2007 1996 2007 1996 2007

BE 15.8 20.5 1.1 0.9 HU 2.3 5.3 0.6 1.3

DK 44.0 55.4 2.6 2.9 NL 57.1 69.7 1.6 1.6

DE 7.9 20.3 0.4 0.7 AT 8.3 17.6 0.5 0.7

IE 13.5 25.0 1.2 1.4 SI 8.5 29.8 1.3 4.1

EL 9.1 11.6 1.8 2.2 PT 6.3 9.2 0.7 0.7

ES 13.0 21.3 1.8 1.9 FI 42.7 37.2 4.8 3.3

FR 24.3 22.6 1.5 1.3 SE 40.3 39.9 1.7 1.7

IT 8.1 18.7 1.2 1.4 UK 29.3 33.9 1.2 1.4

LU 7.4 8.7 0.9 0.4 EU 
평균* 20.2 25.6 1.2 1.4

* 조사기간에 따라 : EC-12(1994), EU-15(2004), EU-25(2006), EU-27     

Source : Euorostat Database http://epp.eurostat.ec.europa.eu

<표 2 7> 학교졸업 후 자격과 연수별 임시와 정규직 비율 10개 회원국
* 
(1997년 2001년) 

  직업의 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측면은 근로 시간이다. <표 2 8>은 청년층의 임시직 

근무하는 시간이 절대/상대적으로 유럽연합 평균적으로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성인 임시직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 임시근로는 2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본

인이 선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필요(직장과 가족의 요구충족)를 위해 선택할 수 있지

만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을 희망하지만 선택권이 없어 임시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후자(비선택적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업 질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직장 

생활에, 특히 여성들에게는 많은 부담과 연결된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에 따르면 ‘임시직 

여성은 부정적인 직장생활의 전망, 특히 경제의 민간부문에서 저임금, 부실한 사회보

장, 낮은 직업훈련과 보다 나은 직장으로 낮은 이직률’ 등 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표 2 8> 절대와 상대적 의미에서 청년(15 24세)의 파트파임 고용(1996년과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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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수준을 증가시키는 제도의 종류 수립 비율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다양한 시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경력을 16%

 2.2. 유연안정성

  유럽노동시장의 진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유연안정성이다. 이것

의 목표는 기업들이 탄력적인 근무조직과 노사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동

시에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과 직장생활 개발에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훈련과 지원이 바탕이 되며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의 보

장이 포함된다. 유연안정성을 하나의 선두적인 패러다임으로 확대하는 것은 훈련에 주

어진 주요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하며 유연안정성은 앞으로의 VET 개발에 중요

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연안정성이 이미 실제 유럽연합의 노동시장에서 효과적

이라는 인식이 가능한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

지 확실하지 않다. 유연안정성에 대한 조사는 발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유연성 있는 운영과 보장제도에 변화와 같은 요소들

을 통해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동향을 엿볼 수 있다. 

2.2.1. 유연성

  지난 20년 동안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강화되어왔다; 

단기근로계약 사용의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다. Eurofound에 따르면 EU 27에

서 기한부 고용계약의 비율이 1995년 11.7%에서 2000년에는 12.6% 그리고 2005년에는 

14.5%로 증가했다. 다음은 근로시간 조정과 근무조직 양식의 적용이다. Eurofound가 

2004 05년 사이에 실시한 근로시간과 직장 생활 활용도(ESWT)에 대한 사업장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기관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4가지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유연성 패

턴을 확인했다<표 2 9>. <그림 2 1>는 21개 회원국에서의 이러한 유연성 근로시간 활

용에 대한 결과를 종합했다. 

<표 2 9> 21개 회원국의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주요 유연성 패턴(2004년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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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거나 시간을 차감할 수 없다

경력 쌓기와 시간차감을 장기적으로(1주일 혹은 1개월 단위) 허용되나 

휴가를 낸 날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7%

근로자들은 경력이 인정된 날을 보상하기 위한 휴가가 허용된다 13%

근로자들은 장기휴가가 허용된다(근무시간은 연간근무시간이 포함된다) 13%

Source : European Commission(2007a, p. 130)  

<그림 2 1> 유연근무시간제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과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국

가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평균비율

 가로축 :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의 평균비율(%)

 세로축 : 유연근무시간제를 제공하는 기업체 비율(%)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7a, p  132

  근무조직에 적응하는 것은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유럽연합집행기관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근무조직이 테일러주의식

(Tayloristic) 조직에서 보다 탄력 있는 조직, ‘새롭고’, ‘유연성 있는’, ‘군살을 뺀’, ‘고성

능’ 또는 ‘높은 참여’ 근로 시스템으로 변화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혁신적인 양식에

는 수평적 신분구조가 포함되며 일련의 띠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며, 스스로 책임지는 

팀원, 다중 작업 담당, 그리고 의사결정에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

다. 이러한 양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적자원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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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능력위주 임금, 직원 참여 보상제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제도 증가 

등. <그림 2 2>에서는 전통적인 테일러주의식(Tayloristic) 근무 환경에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직원 수가 약 20%인 반면 탄력적인 근무조직에서는 약 35%

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2> 근무조직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훈련(EU 27, 2005년)

   

        제 목 : 고용주가 제공하는 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

     A1 : 작업순서의 자율성            T : 단체업무

     A2 : 작업방법의 자율성            QS : 지켜야할 품질 기준

     TR : 업무순환                     CT : 복잡한 업무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7a, p  155

  탄력적인 근무조직은 직접적으로는 증강된 책임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직원들의 높

은 동기부여로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 3>(EU 15)와 <그림 

2 4>(신생 회원국)는 1990년대부터 확장되기 시작한 이러한 혁신적인 근무조직 양식을 

표시한다. 품질관리와 직원 자율성이 가장 흔히 발견되는 양식으로 전체 유럽연합 근로

자중 60 75%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은 정교하게 작업하는 근로자를 들 수 있으며 

50 65%가 이에 해당된다. 단체업무가 약 55%로 3위를 차지한다. 가장 흔하지 않은 경

우가 업무교대로 여기에는 40 45%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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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근무조직 내 유연한 형태의 발전(EU 15, 1990년 2005년)

  제목 : 새로운 근무환경에 있는 근로자 비율(%)

A1 : 작업순서의 자율성    A2 : 작업방법의 자율성   A3 : 작업속도의 자율성   CT : 복잡한 업무

TR : 업무순환             T : 단체업무             QS : 지켜야할 품질 기준          

자료출처: European Commission, 2007a, p  149

<그림 2 4> 12개 신생회원국의 근무조직 내의 유연한 형태의 발전(2001년과 2005년)

제목 : 새로운 근무환경에 있는 근로자 비율(%)

A1 : 작업순서의 자율성    A2 : 작업방법의 자율성   A3 : 작업속도의 자율성   CT : 복잡한 업무

TR : 업무순환             T : 단체업무             QS : 지켜야할 품질 기준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7a,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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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3 1998 2003 1998 2003

BE 2.5 2.5 FR 2.8 2.9 SK 2.2 1.7

CZ 1.9 1.9 IT 3.1 2.4 FI 2.2 2.1

DK 1.8 1.8 HU 1.5 1.7 SE 2.6 2.6

DE 2.6 2.5 NL 2.3 2.3 UK 1.0 1.1

IE 1.2 1.3 AT 2.4 2.2

EL 3.5 2.9 PL 1.9 2.1 평균 2.34 2.25

ES 3.0 3.1 PT 3.7 3.5

Source : Online OECD 고용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의 노동시장을 보다 탄력 있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고용보호제정법

을 제한하는 것이다. 직원 해고와 퇴직금에 관한 각 국가별 법률, 계약법, 사법, 행정법

에 준하여 OECD는 국가고용보호제정법에 관한 엄격함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했다. 

이 지표는 0 6까지 표시되며, 높은 수치의 엄격함일수록 고용보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표 2 10>은 고용보호제정법의 엄중함이 1998 2003년 기준으로 몇몇 회원국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유연성으로 이동했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으로 확인된다. 

<표 2 10> 18개 회원국의 고용보호의 전반적인 엄격함(1998년과 2003년) 

2.2.2. 안정성

  유연안정성 논쟁을 할 때 가장 자주 고려되는 3가지 쟁점은 동일한 직업을 계속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직장안정성), 현 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서 계속 고용될 확

률(고용안정성) 그리고 임금안정성(질병, 실업 또는 출산 시 임금보장)이다.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는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정책을 들 수 있지만 많

은 자료를 근거로 보면 이러한 방법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보장제도는 직업을 변경하는 개개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OECD가 1995년 2005년 사이 19개 회원국에서 산출한 총 대체비율과 순수 대체비율을 

통해 실업수당의 대체비율이 얼마나 관대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표 2 11>,<표 2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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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BE 39 40 39 38 42 41 HU n/a n/a n/a 13 13 13

CZ n/a n/a n/a 6 6 6 NL 52 52 52 53 53 35

DK 65 62 61 51 50 49 AT 33 32 33 32 32 32

DE 26 26 27 29 29 24 PL n/a n/a n/a 11 12 11

IE 26 29 29 30 32 34 PT 35 35 45 41 40 40

EL 15 16 17 13 13 13 SK n/a n/a n/a 12 12 8

ES 39 39 38 36 36 36 FI 36 34 34 35 36 35

FR 37 37 37 44 39 39 SE 27 27 24 24 24 24

IT 19 18 34 34 34 33 UK 18 18 17 17 16 16

LU n/a n/a n/a 27 27 27

평균 33.3 33.2 34.7 28.7 28.7 27.1

Source : OECD 사회복지 통계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BE 61 62 FR 61 57 PT 43 44

CZ 22 20 IT 6 7 SK 34 9

DK 68 68 LU 23 24 FI 66 64

DE 64 33 HU 15 20 SE 31 29

IE 51 55 NL 61 40 UK 60 61

EL 20 17 AT 60 59

ES 37 37 PL 36 47 평균 40 36

Source : OECD 사회복지 통계

통해 알 수 있다. 총비율과 순수대체비율이 동시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Eurofound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의 불안정은 실업수당과 부정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체비율의 감소는 임금안정성의 감소도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된다. 

<표 2 11> 실업수당 : 19개 회원국의 총 임금대체율(1995 2005년)

<표 2 12> 19개 회원국의 60개월 실업의 실질 임금대체율(2001년 2005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유연안성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직장과 고용안정성은 훈

련제공,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업무요구도의 인센티브, 일자리 나눠가지기 정책, 정부지

원 고용, 창업인센티브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 한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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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E - - - - - - 1.15 1.08 1.09

CZ - - - - 0.18 0.19 0.25 0.25 0.26

DK - - 2.02 - 2.02 1.91 1.85 - -

DE 1.16 1.27 1.19 1.15 1.25 1.25 1.15 0.97 0.88

IE 1.15 1.06 0.95 0.88 0.80 0.71 0.65 0.63 0.61

ES - - - - - - 0.75 0.78 0.80

FR 1.16 1.22 1.19 1.15 1.11 1.05 0.95 0.90 0.92

IT - - - - - - 0.62 0.56 0.53

LU - - - - 0.29 0.42 0.47 0.51 0.49

HU - - - - - - 0.30 0.30 0.28

NL 1.48 1.51 1.51 1.54 1.60 1.56 1.40 1.33 1.22

AT 0.46 0.55 0.52 0.57 0.56 0.62 0.60 0.62 0.71

PL - - - - - - - 0.42 0.45

PT 0.57 0.56 0.61 0.61 0.59 0.66 0.68 0.69 0.61

FI 1.15 1.06 0.89 0.82 0.84 0.90 0.95 0.89 0.89

SE 2.47 2.24 1.76 1.66 1.58 1.25 1.22 1.29 1.36

UK - - - - - 0.46 0.46 0.45 0.42

평균 1.20 1.18 1.18 1.04 0.98 0.91 0.84 0.72 0.72

Source : Online OECD 고용데이터베이스  

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련 지출 정도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표 

2 13>는 17개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한 공공부문의 지출을 GDP의 비

율로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1998년 기

준으로 1.2%이던 비율이 2006년에는 0.72%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몇 가

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회원국에서는 수급권자 수가 감소했을 수 있으며 이

러한 정책을 위한 수단과 재정조달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GDP 자체가 

이 기간 동안 증가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소 추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

출 감소는 안정성의 증가보다는 감소를 의미하는 인상을 받는다. 

<표 2 13> 17개 회원국의 활발한 노동시장정책의 공공부문 지출(GDP%, 1998년 2006년)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 보다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안

정성에 대한 발전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미하다. 이것은 비록 어느 정도 전

진했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 내에서의 유연안정성 접근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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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신 철학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 특히 VET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인구를 보다 탄력적인 근무 공정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

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이직 할 때도 보다 자신 있게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3. 기술인력 부족

  기술인력 부족 문제는 Strietska llina가 최근에 조사했다. 기술 인력 부족이란 노동

시장에서 적절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족 상태는 구인난(실업률

이 낮을 경우) 또는 필요한 특정기술을 연마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기된다. 

Strietska llina는 기술인력 부족 상황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바꾸거나 비교적 

낮은 기술 강도가 필요한 생산기술을 선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낮은 임금, 차선 

근무조직, 낮은 생산성과 생산과 무역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녀가 설명했다. 

  기술인력 부족의 가장 핵심적인 증후는 구인의 어려움이다. 전체 일자리 수에 대한 

고용을 희망하는 직장의 수를 나타내는 인력 부족 율은 구인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

가 된다. <그림 2 5>는 모든 직업과 경제부문에서의 인력 부족론이 2005년부터 증가

한 것과 2007 8년에 안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5> EU 27 전체 경제부문과 인력부족률(2005년 2008년)

                           제목 : 일자리 비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사분기       1사분기         1사분기         1사분기

  4사분기       2사분기         2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4사분기
               

 자료출처 : Eurostat 데이터베이스, 경제적 활동에 따른 일자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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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etska llina가 지적했듯이 몇몇 회원국에서는 국가별로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자료를 이용 가능하지만 유럽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의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구인감시(van Bekkum and Ludeke, 2007)가 12개의 국가 

중 11개국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5 6년 서비스 부문의 근로자와 

점포/마트 영업사원이 가장 높은 인력부족 분야를 나타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영국에서는 새로운 인력부족 분야의 약 30%,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와 리투아니

아에서는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12개 국가 

중 9개국에서는 정보와 통신 기술 그리고 철강 산업 경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력부족 

증가를 나타냈다. Strietska llina의 자료 덕분에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유럽고용전망 연구를 근거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직업군을 다음과 같

이 정리했다. 경영관리인(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약사(독일, 그리스), 

교원(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의료전문가(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텔과 케이터링 전문가(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수학자(독일, 이태

리), 자연과학자(독일, 이태리), 건설 분야 숙련공(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전자/전기산업 분야의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관리자

(그리스, 프랑스, 핀란드).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중요하며 훈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Skillsnet의 지원을 받아 

Cedefop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필요한 기술인력 전망활동의 목표이기도 하며 앞으로 기

술의 공급과 수요 경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Strietska llina는 같은 직업군 내에서 기술요구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

으며 기업들이 과거보다 ‘공동업무, 대인 커뮤니케이션, 진취성, 창의성, 기업가정신, 리

더십과 경영관리, 발표기술, 학습능력, 등’과 같은 소프트 스킬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고 

강조했다.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 스킬이 어떻게 

취득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가 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학교

위주의 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가족,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발전에 영향을 미치

듯, 훈련이 가능할 수 있고  혹은 없으므로 이들은 정책과 행동에 있어 하나의 도전으

로 대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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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EU-15출신

외국인
기타 외국인 내국인

EU-15출신 

외국인
기타 외국인

BE 91.4 5.7 2.9 HU 99.3 0.1 0.6

CZ 99.3 0.0 0.7 MT 96.9 1.3 1.8

DK 96.0 1.1 3.0 NL 95.7 1.5 2.9

DE 89.5 2.8 7.7 AT 89.2 1.9 8.9

EE 81.3 0.1 18.6 PL 99.8 0.0 0.1

IE 92.3 3.0 4.7 PT 96.8 0.5 2.7

EL 93.9 0.3 5.8 SI 99.6 0.0 0.4

ES 90.2 1.2 8.6 SK 99.8 0.0 0.1

FR 94.4 1.9 3.7 FI 98.4 0.4 1.2

CY 86.5 5.8 7.7 SE 94.3 2.3 3.5

LV 99.3 0.0 0.7 UK 93.7 1.8 4.5

LT 99.4 0.0 0.6

LU 57.9 37.6 4.5 EU-25 93.7 1.7 4.7

Source : Cedefop, Ward(2008)

2.4. 지리적 이동성

  유럽연합에서 지리적 이동성의 가장 큰 핵심이자 연합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최근

에 Ward에 의해 검토되었다. 경쟁력과 함께 노동과 기술공급의 이동성을 보장할 것으

로 판단되며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와 생활여건을 한 곳으로 화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리적 이동성의 개념은 유럽연합 내의 이동을 주로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도 고려대상이 된

다. 이들 또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edefop, Ward, 2008). 

  유럽공동체가 설립된 후 약 50년 동안 회원국 간의 이동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Ward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국적을 가지고 출생 국가가 아닌 회원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을 <표 2 14>를 통해 볼 수 있다: 2005년 기준 

취업연령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2% 미만에 불과했다. 또 다른 예로는 유럽연합 내 

대학생이 다른 회원국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매년 3%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15>.

<표 2 14> 국적별 근로연령 인구 분류(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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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2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다른 국가에서 수학중인 학생 % 2.0 2.2 2.2 2.2 2.1 2.2

국가로 유입되는 학생인구 % 2.3 2.5 2.5 2.6 2.6 2.7

Source : Cedefop, Ward(2008)  

<표 2 15> 다른 EU, EEA 또는 후보국가에서 제3차 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1998년 2003년) 

  이동성을 권장하려는 유럽연합의 정책은 다양하다. 근로자와 학생들의 이동성을 장려

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한 예로 노동시장 단

계에서의 EURES, 볼로나 Process의 고등교육의 자격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

(Comenius, Erasmus, Leonardo and Grundtvig), 유로패스, VET의 유럽인증시스템과 

교육과 훈련단계에서의 유럽자격체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02년 유럽연합집행기관

이 발표한 기술과 이동성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다른 자극제 역할을 담당했다. 이 행동

지침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다루어졌다; 유럽적인 관점에서 의식 개선, 모든 학생과 훈

련생들이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회원국외 국가의 교재를 가

지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유럽의 언어를 학습하고 학생과 훈련생들이 다른 회원

국에서 핵심적인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욕들을 인식하는 데는 앞으로 유럽연합의 이동성 개발에 교육과 훈련의 지속

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과 훈련은 국제인구이동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Ward의 자료에 따르면 

제3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연간 이주민 수가 1990년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6>. 제3국에서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는 점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표 2 17>을 보면 유럽연합의 인구 중 25 64세 사이의 제3국 출

신 이주자들이 낮은 교육수준을 밀집되어있는 반면 높은 교육수준에는 적게 분포되어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민들 중 기술보유자가 적은 것이 불리한 지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며 또한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VET는 이러한 제기된 문

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제5장 참조)(Cedefop, War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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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1

내국인 44.8 29.2 20.4

다른 회원국 출신 외국인 9.3 16.4 14.5

기타 외국인 45.9 54.4 65.1

Source : Cedefop, Ward(2008)  

내국인 종목별 전체 %
EU-15출

신 외국인
종목별 전체 %

기타 

외국인
종목별 전체 %

낮음 27.5 낮음 35.0 낮음 43.4

보통 47.8 보통 37.7 보통 37.0

높음 24.7 높음 27.3 높음 19.6

Source : Cedefop, Ward(2008)

<표 2 16> EU 15의 전체이민자 중 연간 국가별 유입인구 %(1990년, 1995년, 2001년)

         

<표 2 17> EU 25의 25 64세 인구의 국적별 교육수준별 분류(2005년)

         

2.5. 결 론

  현재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4가지 경향이 본 장에서 다루어졌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위치가 실업과 질 낮은 직업으로 인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에 노출

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된 청년들도 비자발적인 임시직과 비정규직 증

가로 직업의 질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두 번째, 유연안정성 정책에 대한 폭넓

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유연성 측면에서는 직장 조직 내 유연성 강화와 고용보호법

안의 엄격함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자리, 고용 그리고 임

금안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안정성보다 오히려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확고부동해졌다. 2005년 2008년 사이 유럽연합 내 구인난을 겪는 직장이 평균

적으로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회원국에서는 특정 직업군에서 나타난다. 부족 분야는 가장 많은 정보와 

통신기술 전문인과 다음은 경영관리인, 교원, 의료전문가, 호텔과 케이터링 전문가, 건

설 분야 숙련공, 전자/전기산업 분야의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관리자 등에서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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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네 번째 경향으로는 지리적 이동성 정책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이 유럽연합 내 인구의 한계선인 3%의 

이동목표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교육, 특히 VET에는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VET를 활성 시

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하나의 쟁점이다. 비자발적인 임

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의 품질과 고용 안정성에 기여하

는 것이 VET의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수년 동안 실업상태 혹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역할이 

요구된다. 

  유연안정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VET의 역할이 강조된다. 탄력 있는 직장조직을 위

해서는 근로자들이 다방면에서 보다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자율성, 의사결정과 자기책임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VET는 새로운 직장과 고용안정성 정책

에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가 변동 시 보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

련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소프트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VET와 교육에 대한 진취성과 창의력이 어느 선까지 훈련이 가능한 것 인가

를 먼저 연구해야하며 취득 가능한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결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이동성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적합한 정책과 계

획들, 여기에는 비 정식적 또는 일상적인 학습의 확인이 포함되며, 특히 VET가 필요하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이러한 계획과 환경에는 Europass, VET 유럽

인증시스템, 유럽자격체계와 기술과 이동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이동성을 보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국에서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훈련계획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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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VET 제도가 현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VET 

제도의 현대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경향분석, 문제와 쟁점 제시와 정

책과 연구를 위한 과제 유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3. 인구변동 추세와 VET의 영향

3.1. 도입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의 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현재 

연금제도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은퇴 경로를 제한하고 노동시장에 고령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로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에 대두되는 미래혁신,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지속성 논쟁에 인구 변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uenz, 2007). 경제적 그리고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측한 몇 가지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직업교육과 훈련(VET)

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VET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처 방법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충분히 못 받고 있

다.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초급 직업교육과 훈련(IVET)에 미

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평생직업훈련(CVT)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교육과 훈련 방

법? 헬싱키 성명서에서 강조했듯이 청년 인구의 예상되는 감소와 함께 CVT의 필요성

이 VET 기관과 제도가 안고 있는 이중고를 대변해주고 있다: 

 ㆍ IVET의 품질 고취

 ㆍ 평생직업 교육과 훈련(CVET)을 통한 노동시장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건 조성 

  본 장은 앞으로 있을 유럽의 인구변동 사항을 논의하고 유럽연합 내 인구고령화가 

VET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제공한다. 본 장의 목표는: 앞으로 발생할 인구변동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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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IVET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통찰, CVT가 ‘활동적 고령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과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인구변동 대처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제공하는 데 있

다. 

  2.2에서는 인구변동 사항과 인구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회원국

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특성과 그에 따른 한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

다. 인구고령화가 VET에 미치는 영향은 2.3(IVET)과 2.4(CVT)에서 다루어진다. 마

지막 부분에서는 핵심 결론에 대한 요약이 제공이 되고 다가올 수 십 년 동안 인구변동 

과제에 VET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할 것인지가 제시된다. 

 

3.2. 인구고령화와 미래의 고용추세 

  2004 Eurostat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27의 총인구는 2022년 정점(496.5

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까지 인구 증가는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

인 측면 모두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5년 동안 총인구

가 2백만 명(+0.4%)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2022년 이후에는 2030

년까지 인구가 494.8백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유럽 전체의 인구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인구의 구성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인구(0 14세)

의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15.4%에서 2030년 14%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노년

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기준 17.5%에서 2030년 24.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2030년에는 유럽인 4명 중 한명이 65세 혹은 그 이상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1>은 2010년 30년까지 회원국에서 발생할 인구추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가리아( 17%)와 루마니아( 9.8%)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을 것이다. 발

트 3국에서는 인구가 7 10% 감소하고, 체코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3 5% 인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몇몇 작은 회원국은 다음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일랜드,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는 인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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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2자리 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원인은 이주자 수의 유입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피부양률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부양률은 근로인구에 대한 비

(非) 근로인구(청소년과 노년인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젊은 인구의 감소와 

15 64세 사이의 인구 감소로 인해 EU 27의 젊은 세대의 피부양률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2010년 23, 2030년 22.7) 반대로 15 64세 사이의 인구는 

100명당 노년인구(65+)로 접어드는 사람의 수는 다음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26에서 2030년 4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2.2. 15-64세 인구의 변동추이

  인구의 고령화추세는 유럽연합의 15 64세 인구의 수와 그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사실이다. 15 64세 사이의 총 인구수는 2010년 기준으로 330.1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304.5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9%). 총 인구에서 15 24세사이

의 인구는 2010년 기준 18%에서 2030년에는 16.6%로 감소되는 반면 50 64세 사이의 

인구는 2010년 기준 28.7%에서 2030년에는 33.9%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15 64세 인구 중 3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1>을 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15 24세 사이의 젊은 인구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유럽 국가에서는 2030년에 15 24세 사이의 젊은 인구는 2010년 젊은 근로자들

의 2/3에 불과할 것이다. 7개 회원국에서는 15 24세 인구가 15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24세 인구가 증가하는 회원국은 아일랜드(14.9%), 룩셈부르크(8.1%), 

그리고 스페인(2.2%) 3개 회원국에 불과할 것이다. 

<표 3 1> 회원국 전체 인구, 근로인구의 예상변화 추이(% 변화)와 근로인구의 연령대

별 비율(% point change), 2010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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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근로인구 근로인구 내의 비율

0-14 15-64 65이상 합계 15-24 25-49 50-64 15-24 25-49 50-64

EU-27 -9.3 -7.9 40.8 0.4 -13.3 -15.0 8.8 -1.1 -4.1 5.2

BE -2.1 -5.8 47.2 4.1 -7.9 -8.1 -0.5 -0.4 -1.3 1.7

BG -28.7 -24.2 19.5 -17.0 -36.8 -30.2 -6.7 -3.0 -4.1 7.0

CZ -8.8 -14.2 45.3 -4.2 -24.5 -21.7 4.9 -2.1 -4.6 6.7

DK -7.6 -5.1 41.6 2.0 -6.9 -8.2 1.0 -0.3 -1.6 2.0

DE -8.9 -11.1 31.9 -2.0 -18.1 -17.5 4.8 -1.3 -3.9 5.2

EE -5.9 -14.9 15.3 -8.5 -25.5 -14.9 -6.9 -2.6 0.0 2.6

IE -5.8 12.9 82.3 17.2 14.9 -0.9 43.0 0.3 -6.9 6.5

EL -10.6 -5.9 31.4 0.4 -4.1 -21.5 23.6 0.3 -9.2 8.9

ES -19.7 -4.8 45.9 1.7 2.2 -27.2 41.2 1.1 -13.8 12.7

FR -5.1 -3.1 52.7 5.9 -1.2 -5.1 -0.8 0.4 -1.1 0.7

IT -19.1 -9.6 30.6 -2.7 -6.9 -25.2 18.8 0.5 -9.6 9.2

CY 8.2 7.1 83.9 17.6 -17.3 10.5 20.1 -4.8 1.7 3.2

LV -0.5 -16.6 10.4 -9.7 -29.5 -18.2 -3.4 -3.3 -1.0 4.3

LT -8.4 -14.4 22.4 -7.6 -37.3 -13.4 3.3 -5.9 0.6 5.3

LU 15.0 10.5 61.6 18.8 8.1 5.7 21.9 -0.4 -2.4 2.8

HU -8.4 -12.0 26.9 -5.0 -21.3 -16.5 1.3 -1.9 -2.6 4.5

MT 7.9 1.3 78.8 13.4 -8.5 8.4 -3.8 -1.9 3.5 -1.6

NL -4.1 -3.9 59.2 5.5 -3.2 -6.6 0.6 0.1 -1.5 1.4

AT -6.5 -5.9 45.8 3.2 -15.8 -13.0 14.8 -1.9 -4.1 6.0

PL -7.3 -14.9 62.0 -3.4 -34.5 -11.0 -8.0 -4.7 2.3 2.4

PT -14.7 -6.8 37.3 -0.2 -2.5 -21.4 19.8 0.8 -8.7 8.0

RO -22.1 -13.7 20.6 -9.8 -30.8 -20.9 13.3 -4.0 -4.4 8.4

SI -5.3 -11.7 51.2 -0.4 -16.6 -20.5 7.2 -0.9 -5.4 6.3

SK -12.3 -12.4 63.9 -3.0 -34.7 -14.5 8.3 -5.1 -1.3 6.4

FI -1.4 -10.3 58.7 2.8 -9.7 -6.0 -17.1 0.1 2.3 -2.5

SE 11.1 -0.9 36.5 7.9 -7.5 0.3 1.6 -1.4 0.6 0.8

UK -2.2 -2.3 45.5 5.7 -11.6 -4.3 8.0 -1.9 -1.1 2.9

Source : Eurostat(2005b)

3.2.3 노동인구와 고용의 추세

  예상되는 인구변동과 이로 인한 노동인구의 참여 증가가 다가올 몇 년 동안 EU 27

의 노동인구 증가와 더불어 취업에도 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최

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해 유럽의 노동인구는 242백만 명을 넘어 226백만 

명이 취업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에는 노동인구와 취업인구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노동인구는 2010년 수준(240백만 명)과 비슷하며 2020년



36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30년 걸쳐 230백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수준 또한 노동인구의 변

화에 영향을 받지만 2010년 15년 사이의 취업인구는 노동인구의 증가폭보다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로 취업인구의 감소폭 또한 노동인구 감소폭보다 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고령인구의 취업률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2025년 EU 27의 취업률은 2010년(약 221백만 명)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2030년에는 214.5백만 유럽인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1>은 회원국의 2010 20년과 2020 30년 예상 고용현상을 전체적으로 나타

내고 있다. 2010 20년 사이에 대다수의 회원국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10년 동안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1> 회원국의 예상 고용변화(%) 2010 20년과 2020 30년

    Y축 : 2020-30년의 고용변화

    X축 : 2010-20년의 고용변화     

참고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고용 최고점 도달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예상고용율 자료가 없다 

자료출처 : Eurostat(2005b)와 Carone(2005)

  유럽연합을 전체로 볼 때 2015년에 고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의 

차이에 따라 예상 고용률이 최고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각 회원국 별로 차이가 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3 2>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고용 추세에 미치는 영향들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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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회원국 

2010 또는 이전 DK

2011 CZ, EE, SI, FI

2012 LV, HU

2013

2014

2015 DE, EL, FR, IT, LT

2016

2017 BE

2018

2019 NL, AT, UK

2020 ES, SK

2021

2022

2023

2024

2025 PL

2026

2027

2028 SE

2029

2030 또는 이후 IE, CY, LU, MT

참고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고용 최고점 도달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예상고용율 자료가 없다 

Source : Eurostat(2005b)와 Carone(2005)

  고용감소를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고령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

상인 25개 회원국 중 20개 회원국에서 고용인구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해가 노동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와 동일했다. 이태리, 리투아니아, 핀란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

는 고용증가 혹은 실업률 감소가 노동인구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1년 정도 연장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경우는 예외다. 폴란드에서는 노동

인구가 2012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반면 고용인구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5년

(13년 후)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고용인구가 2020년까지 증가하지만 노동인구가 최고점

에 도달하는 시기는 5년 이전인 2015년이다. 이 두 나라에서는 고용율의 꾸준한 증가와 

2030년까지 2010년 실업률의 1/2 수준으로 감소하는 속도로 인해 인구고령화에도 불구

하고 고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 회원국의 고용이 최고점 도달하는 시기(2010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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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1 고용인구 구성의 연령변화 

  <그림 3 2>는 청년층(15 64세)의 근로자가 2010년 24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21

백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고령층(50 64세)인구의 고용은 

2010년 55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70백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25%). 

고용 연령의 변화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새로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인구 중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진학(고등교육의 수료)등으로 젊은 근로자가 감

소하는 추세이다. 보다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함으로서 청년층의 고용은 그만큼 감소

한다(Coomans, 2005)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따른 고용증가와 함께 높은 참여와 고

용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의 고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06c, p. 

47).

  <그림 3 2> EU 27의 청년(15 24세)과 고령(50 64세) 근로자와 65세 이상 근로자(백

만 명)(2010 30년)

  -청년층 근로자          -고령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    

참고 : 고용율은 EU-25의 고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65세 이상 근로자 

그룹에는 71세 이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71세 이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예상 고용율 자료가 없다. 

자료출처 : Eurostat(2005b)와 Caron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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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근로자(12-24세) 고령층근로자(50-64세) 65세 이상 근로자

EU-27 -12.3 24.9 69.1

BE -6.2 15.0 81.8

BG NA NA NA

CZ -28.6 27.0 49.3

DK -4.7 3.2 22.8

DE -19.6 11.3 76.7

EE -36.0 2.5 28.9

IE 12.5 68.9 96.4

EL 1.0 14.7 52.5

ES 8.2 79.6 109.0

FR 1.5 11.9 125.6

IT -1.2 51.8 80.1

CY -23.4 32.0 67.3

LV -40.0 5.0 26.6

LT -44.1 16.1 52.2

LU 11.5 25.6 98.3

HU -24.0 23.3 47.8

MT -10.1 18.1 47.4

NL -2.6 5.4 57.3

AT -16.1 31.2 107.1

PL -28.0 19.7 98.1

PT -3.0 34.5 49.2

  조사된 자료를 통해 64세 이상 근로자의 수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동

향들, 은퇴연령의 고령화, 전문직과 자영업의 노동시장 은퇴연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령인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2.8백

만 명, 또는 전체고용인구 중 1.3%가 65세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

올 수십 년 동안 고령인구 근로자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4백

만 명(전체 고용인구 중 1.8%)이 65세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될 것이며 

2030년에는 4.9%(전체고용인구 중 2.2%)가 고령 근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3>는 각 회원국별로 예상 청년층(15 24세)과 고령 연령층(50 64세)과 65세 

이상 근로자수 변화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3> 회원국의 청년근로자(15 24세), 고령근로자(50 64세)와 65세 이상 근로자

들의 변화비율, 2010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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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NA NA NA

SI -26.6 29.1 142.8

SK -27.3 38.4 87.4

FI -9.2 -7.4 96.4

SE -7.5 6.1 15.3

UK -13.4 13.6 46.9

참고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 2 국가의 고용예상이 없다. 65세 이상 

근로자 그룹에는 71세 이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71세 이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예상 

고용율 자료가 없다. 

Source : Eurostat(2005b)와 Carone(2005)

 3.2.4. 결론 

  EU 27의 전체 인구는 2030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지만 65세 이하 인구는 점차 감

소하고 고령인구(65+)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EU 27

전체로 볼 때 15 24세와 25 49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50 64세 인구는 증가할 것

으로 보이지만 회원국 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유럽국가는 15 24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50 64세는 약간의 증가 혹은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

부분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15 24세 인구는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50 64세 인구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전체 고용인구가 2010 20년까지 증가한 

후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는 반대로 아일랜드, 키프로스, 룩

셈부르크와 몰타에서는 다음 10년까지 고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동부유럽국가와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2010 30년까지 고용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연령층별로 고용 인구를 분석해보면 국가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청년층(15 24세)의 고용인구 감소를 겪는 국가로는 체코 공화국, 독일, 에스

코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와 슬

로바키아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에서는 약 10%의 청년층

의 고용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고용인구의 고령화(50 64세)를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 국

가로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이태리가 될 것이다. 비록 65세 이상 근로자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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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지만 증가세에 있다는 점만은 명확하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

베니아에서는 다가올 수십 년 내에 고령 고용인의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인구고령화와 IVET

  본 장에서는 인구고령화가 IV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정량적 측면에서 

본 인구고령화가 IVET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Cedefop(2009b)연구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미래의 학생 수와 졸업자수 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 조사

한다. 그 후 미래의 IVET 교육교사에 필요한 추세에 대한 반영을 제공한다. 

 3.3.1 학생과 졸업생

  Cedefop(2009b) 연구는 Eurostat의 2004년 인구예상기준치(2005b)를 이용해 

인구변화와 초급직업학교전과 직업교육과 훈련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림 3 3>은 

ISCED 과정의 전체 학생 수를 예상한 것이다(예상 방법에 대해 <Box 3 1>참조). 

 <그림 3 3> EU 27의 ISCED의 조기직업과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는 예상 학생수

(‘000), 2005 30년

 

          자료출처 : Cedefop(2009b), 기준치 인구변수, 일정한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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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변화에 따라 IVET(직업학교 전 또는 직업학교)의 학생수가 2005년 14.2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11.9백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절대적 수치로 볼 때 VET 

ISCED 제3과정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2005년에서 

2030년 사이 이 과정의 학생 수가 약 2백만 명( 1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ox 3 1> IVET 학생과 졸업생 수 예측하기

Cedefop(2009b)는 IVET 과정의 학생과 졸업생수를 예측하기 위해 참여율을 활용한다   이 

접근방법은 현재와 과거의 자료를 동시에 사용해 참여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참여율은 특정 

지역의 인구 비율을 연령, 성별로 계층화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은 IVET 예상 학생 

수를 독립적으로 예측한 연령과 성별별 숫자를 종합해서 산출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와 과거의 자료를 종합해서 미래의 졸업자수 비율을 산출한다  졸업자수 비율을 IVET 

예상 학생 수와 함께 종합해서 앞으로 IVET 졸업자 수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다가올 십 수 

년의 IVET 학생 수와 졸업자수 다음의 2가지 핵심 가정 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 관측된 교육 참여율(1998년-2004년의 평균)은 연령, 성별, ISCED와 프로그램 방향이 

예측되는 전체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초급직업학교 전 과정과 ISCED 제2과정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의 학생 수는 비교적 

유지되지만 IVET ISCED제4과정의 학생 수는 1/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VET의 ISCED 제2과정과 제4과정 참여도는 몇몇 유럽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유럽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IVET의 ISCED 제5과정의 학생 수 또한 

2005년 기준 1.6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1.4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4>는 회원국의 초급직업학교전 과정과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의 학생 수와 졸업

생 수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IVET 과정의 학생 수가 2010 20년과 

2020 30년 사이에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소폭은 2020 30년 보다는 

2010 20년에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덴마크,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반대로 IVET에 등록된 학생 수가 2010 20년에 증가해서 그 다음 10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회원국은 IVET 등록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앞으로 

경험할 것이다. 발트 국가의 청년층 인구 감소로 IVET 학생 수는 2010년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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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졸업생

2005 2010 2020 2030 2005 2010 2020 2030

EU-27 14,247 13,623 12,295 11,890 3,661 3,518 3,157 3,054

BE 522 535 504 489 91 94 80 78

BG 199 157 120 108 37 31 22 20

CZ 441 411 307 318 113 105 78 81

DK 108 123 126 111 23 24 28 25

DE 2,344 2,287 2,000 1,866 639 630 549 511

EE 40 35 23 26 9 8 5 6

IE 100 91 99 107 32 29 33 34

EL 312 278 259 270 48 44 41 42

ES 585 534 533 552 177 162 161 167

FR 1,907 1,846 1,921 1,836 687 664 692 661

IT 1,331 1,319 1,309 1,186 246 248 237 225

CY 18 17 14 14 4 4 3 3

LV 53 45 27 33 10 10 6 8

LT 74 70 45 43 18 18 11 11

LU 13 15 15 16 2 3 3 3

HU 194 185 146 146 64 62 48 48

MT 7 7 5 6 2 2 1 2

NL 510 535 552 501 114 120 124 113

AT 320 330 283 273 91 94 80 78

PL 1,220 1,042 723 720 344 292 200 190

PT 100 93 93 91 15 14 14 14

RO 725 550 446 430 202 162 124 121

SI 105 90 75 79 18 15 13 14

SK 224 198 138 137 59 23 36 35

FI 144 149 132 133 30 31 28 28

SE 233 261 214 233 45 53 41 46

UK 2,420 2,420 2,184 2,165 532 537 481 477

참고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 2 국가의 고용예상이 없다. 65세 이

상 근로자 그룹에는 71세 이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71세 이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예상 고용율 자료가 없다. 

Source : Eurostat(2005b)와 Carone(2005)

까지 35 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유럽(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폴란드, 슬로

바키아) 국가들 또한 초급직업학교전 과정과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4> 회원국의 초기직업과정과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의 예상 학생과 졸업생 수

(‘000), 2005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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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T 예상 졸업생수는 IVET의 학생 참여 정도를 반영해준다. EU 27 단계에서 초

급직업학교전과정과 직업교육 및 훈련 ISCED 제3 5과정의 학생수가 2005년 3.7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3.1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16% 이상 감소하

는 수치다. 2010 20년 발트 국가와 몇몇 동부유럽국가의 IVET 졸업생 숫자가 급격하

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Cedefop(2009b)는 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IVET 참여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한다. 졸업생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5년 24.1%에서 2030년에는 27.7%로 증가

해야한다. IVET 3단계와 5단계의 학생 수도 15% 증가해야 청년층 인구의 감소에 따

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ISCED 제3과정에서는 일반과정에서 상당

한 수가 직업교육과정으로 이동을 의미한다. 

 3.3.2. 예상되는 노동시장 영향 

  예상되는 IVET의 학생 수와 졸업생수의 감소는 IVET 학교, 기관,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노

동시장에 부족 또한 과잉현상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Cedefop(2009b)는 IVET

의 졸업생 수와 청년층(15 24) 근로자의 고용 추세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VET졸업

생수와 취업자 수의 일반적인 추세를 비교함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수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며 VET 졸업생의 

수요와 노동시장의 전체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것이며 학위가 없이 

IVET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가정 또한 적용된다. 

  <그림 3 4>는 2020년(수평축)과 2030년(수직축)의 VET졸업생(2005 100)과 고

용된 청년근로자 수(2005 100)의 표준비율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인력난과 과잉을 보

여주고 있다. 2020년과 2030년에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잠재적인 인력난은 유럽연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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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11개 회원국에서도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가

장 심한 인력난을 경험하는 국가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스웨덴이 있다. 

체코 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2020년과 

2030년에 인력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잠재적인 과잉상태에서 

2030년 인력부족 상태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이동하는 국가는 몇 개에 불과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3 4> 2020년(수평축)과 2030년(수직축)의 IVET 졸업생과 고용의 비율

            2005 1

 

2020년 잠재적 노동시장의 졸업생 일자리 

부족현상과 2030년 과잉현상 

2020년과 2030년 잠재적 노동시장의 졸업생 

일자리 과잉현상 

2020년 잠재적 노동시장의 졸업생 일자리 

부족현상 

2020년 잠재적 노동시장의 졸업생 일자리 

과잉현상과 2030년 부족현상     

자료출처 : Cedefop(2009b), 추가 계산  

3.3.3. 필요한 IVET 교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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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T교사의 혹은 훈련교사의 수요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 중 IVET학생 수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요를 예측할 만한 신뢰 있는 

예상이 없으며 제한적인 가정을 함으로서 IVET 교육교사의 채용에 있어 앞으로의 상

황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VET 전담으로 채용 중인 교사와 훈련교사 수에 대한 자료

는 매우 제한적이며 전 ISCED과정에 대한 자료가 아닌 관계로 2가지 단순화 해석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ISCED 3이 VET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

는 것과 이 과정에서의 예측은 VE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평균 학생/교수 비율

은 일반과 직업학교 전 과정에 모두 비슷하다는 점과 이러한 비율이 앞으로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고려하여 IVET에 필요한 교사 및 훈련교사

의(전 과정 전담) 수를 <그림 3 5>와 같은 유형을 따른다. 

<그림 3 5> EU 27 ISCED 3과정의 초기 직업교육에 필요한 예상교사 수

           (전임‘000) 2005 30년 

자료출처 : Cedefop(2009b),  기준치 인구변수, 일정한 교육 참여, 일정한 학생/교사 비율  

  유럽연합 전체를 볼 때 IVET의 ISCED 제3과정에 필요한 교사 수는 2005년 백만 명

에서 2030년에는 858 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약 15% 감소하는 수치

다(제8장에서는 VET 교사 및 훈련교사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한 심층 논

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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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2> IVET의 인구고령화의 질적 영향

인구고령화는 질적인 의미에서 IVET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고령인구가 증가 할수록 

건강과 보건관련 서비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건강보건관련 분야의 IVET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Cedefop(2009b)가 조사한 인구고령화와 

IVET의 예측과 EU-25를 위해 2015년까지 필요한 기술조사(Cedefop, 2008b)을 종합해 

보았다  건강보건관련 교육 분야에서 졸업하는 예상 학생 수가 2006년-2015년 사이에 

감소하지만 생활과학과 보건관련 직업과 관련 직업(ISCO는 22와 32개로 집계)의 예상 

수요(확대와 대체)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그룹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과 보건관련 서비스분야의 미래의 노동시장은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을 알 수 있다  

 3.3.4. 결론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IVET 학생 및 졸업생 수가 급격하

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ISCED 제3과정만 보더라도 2005년과 2030년 사이에 

IVET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2백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몇몇 서부 

유럽 국가는 2020년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부유럽과 발트국가에서는 IVET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IVET 학생 수와 졸업생 감소

는 IVET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에도 큰 불균형을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된다. 다가올 수십 년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과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 노

동시장에 인력부족 현상이 예고되어있다. 제한적인 가정을 한다면, 인구고령화가 IVET 

교사 및 훈련교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유럽연합 전체를 볼 때 

2030년까지 ISCED에 필요한 교사수가 1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는 위험이나 위협적인 요소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VET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VET의 낮은 등록률로 인한 

경비절감을 통해 학생과 교사 비율을 개선하고 교육장의 크기를 축소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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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구고령화와 CVT 활력 있는 고령화 정책 

  Tikkanen은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한 활력 있는 고령화 및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조사했으며 4가지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고령 근

로자들에 대한 초기 논의(1950 80)는 대부분 은퇴에 대한 위기의식 혹은 충격에 적응

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1980년대는 조기 연금 정책이 대두되었으며 청년근로자들을 위

한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 조기 은퇴하는 것이 경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세대 간 해결책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에는 인구변화와 근로자 고령화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조기 은퇴를 불러옴으로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

었다. 산업화된 많은 사회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을 법정 은퇴 시기까지 근무를 연장시키

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보험과 연금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최근의 근로

자 고령화 추세에 대한 논의는 전체론적 접근으로 고령근로자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전

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요 메시지는 직장생활과 그 이후의 활력 있는 고령

화와 생활의 장려; 고령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

이 채택 되고 있다. 그러나 활력 있는 고령화란 많은 회원국에게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신생 회원국의 절반에서는 80%가 넘는 노동인구 중 활력 있는 고령화란 개념은 

생소한 것이며 이루기 힘든 목표이기도 한다. 

  유럽의 근로인구 나이 분표의 불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은퇴 시기가 지난 고령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조사된 연구와 자료는 대부분 인구고령화의 결

과를 연금과 건강보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구 고령화는 CVET에도 중

요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CVET는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기간 연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이 CVT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심각한 인구고

령화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CVT에 더 투자하는지에 대해 분

석한다. 두 번째로는 연령과 작업능률에 대한 상관관계에 논의하고 이것이 CVT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CVT가 고령화 친숙 학습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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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5세 이하 25-54세 55세 이상

EU-27 33 29 33 24

BE 40 35 41 28

BG 15 15 16 8

CZ 59 54 60 54

DK 35 29 35 36

DE 30 25 32 21

EE 24 25 26 15

EL 14 13 14 7

ES 33 30 35 25

IT 29 22 30 22

CY 30 22 31 15

LV 15 16 15 8

LT 15 17 15 9

LU 49 42 51 31

HU 16 12 17 9

MT 32 29 34 24

NL 34 26 38 23

AT 33 36 34 21

PL 21 16 22 13

PT 28 26 29 18

RO 17 17 18 12

채택하는 방법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전략과 공공정책을 제공

한다. 

 3.4.1. CVT 참여와 인구 고령화

  최근 자료에 의하면 CVT에 참여한 그룹<표 3 5>들이 상당한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회원국 별로 참여 패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전체를 

볼 때 근로자 중 1/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CVT 과정에 참여하지만 

이 중 고령근로자(55세 이상)의 24%만 CVT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국 별

로 보면 그리스는 14% 체코 공화국은 59%다.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의 CVT 참여율이 25 54세의 CVT 참여율 보다 낮았다.

<표 3 5> CVT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별 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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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50 54 51 44

SK 38 32 40 32

FI 39 25 43 34

SE 46 39 50 37

UK 33 34 34 26

Source : Eurostat(2005a)

  앞으로의 인구 고령화와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CVT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수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그림 3 6>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인구 증가와 

CVET에 참여하는 인구를 비교했다. 

<그림 3 6> 고령근로자(50 64세)의 수 변화비율(2010 30년)과 고령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CVT 과정의 참여율(2005년)

 

   Y축 : 2005년 CVT과정에 참여하는 고령근로자

   X축 : 2010 30년 고령근로자들의 변화비율    

참고 : 모든 회원국에 관한 자료가 제공된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 : Eurostat(2005a, 2005b), Caron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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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근무 방법 연구자 

연령과 연관된 근무성적 저하 
컴퓨터 관련 업무(자료입력, 

데이터베이스 질문, 회계

Czaja & Sharit

(1993. 1998)

연령과 근무저하와 관계없음 제조업 Ginger et al.(1993)

근무성적 측정방법과 업무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미미한 영향을 미침

65개 표본의 메타 분석 McEvoy & Cascio(1989)

초기 비행업무에 최초 연령차이, 

항공교통관제 소통에 나이 감소
모의 비행업무 

Morrow et al.

(1991, 1993)

근무성적에 연령감소 경계업무
Parasuraman & 

Giambra(1991)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CVT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근로자 수와의 연관

성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 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부 유럽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키프로스) 국가에서 고령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하

면서 고령근로자들의 CVT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체코 공화국, 슬로베니아와 슬

로바키아에서는 고령근로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CVT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증가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근로자 중 1/3이 CVT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연령, 근무 성적 그리고 CVT 

  CVT가 인구고령화 대처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전

체적인 근무성적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비록 고령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이 높고 

비생산적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없다. 일반

적으로 고령근로자 및 그들의 근무성적, 특히 기술위주 작업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며 

활용할 만한 자료 또한 모순된 경우가 있다. 활용 가능한 자료는 <표 3 6>에 표시되어

있다. 

<표 3 6> 고령화와 전반적인 근무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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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근무성적이 감소하고 

증가한 증거가 동일하고 연령과는 무관
종합적인 문학 검토 Rhodes(1983)

의사결정의 수와 전략에 따른 연령 

차이와, 정보의 최적 활용도 감소 
경영업무 Streufert et al.(1990)

연령과 근무저하와 관계없음 사무직 근로자
US Administration on 

Aging(1984)

근무성적 측정방법과 업무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미미한 영향을 미침 

40샘플의 메타 분석
Waldman & 

Avolio(1986)

연령과 근무저하와 관계없음 
100개 이상의 연구과제의 

메타분석 
Warr(1994)

Source : Czaja(2001, p. 551)

  실험에 의거해 볼 때 연령과 전반적인 작업 능률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평균적인 연관성을 0으로 볼 때 보고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연령 연

관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과 작업 성적에 관한 부정적인 연관성

은 없다는 것을 연령과 생산성에 대한 경제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비

혁신적 사고력, 신기술의 낮은 적응력, 교육과 R&D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감소 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거시경제의 모의실

험을 보면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생산성에 대한 특수 연

구 결과를 보면 근로자가 고령이 되면서 인지능력이 감소되지만 경력으로 인한 이러한 

단점이 긍정적으로 보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연령이 전반적인 작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사실은 작업

성적의 특정한 요소에 있어 연령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Box 3 3>

은 4가지 다른 작업 활동 분류를 통해 2가지 측면에서의 연령 차이가 작업 성적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기초능력의 감소와 연령별 경험을 통한 이득(Warr, 1994: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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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3> 다양한 활동의 종류와 연령과의 관계

활동 종류
연령증가와 함께 기초능력을 

벗어나는 업무요건 

관련 경력을 활용해 

작업 향상여부

연령과의 예상 

연관성 

연령-강화활동

연령-장애활동

연령-대응활동

연령-중립활동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긍정

부정

0

0

  연령-강화활동은 연령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기초능력 범위 내에 있는 활동으로 경험을 통

해 작업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몇 가지 인식기능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령 증

가와 함께 향상될 수 있다(Berg & Sternberg, 1985)  이것은 친근한 배경과 작업운영과 

관련되는 활동으로 간혹 ‘결정적 지능'(Crystallised Intelligence)(Cattell, 1971; 

Horn, 1970) 그리고/또는 ‘선택적 전문성’(Salthouse, 1985)라고도 한다  

  연령-장애 활동은 지속적이고 급변하는 정보처리/육체적으로 고된 활동같이 부담이 많이 

되는 업무로 연령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역동적이고 근력을 요하는 활

동으로 시각적∙청각적 기능과 같은 감각을 요하는 업무는 연령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동적 지능’이라고 한다(Verillo & Verillo, 1985)  

  새롭고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령근로자들의 대처능력이 젊은 근로자들보다 뒤쳐진다  

업무 절차가 복잡할수록 많은 고령근로자들은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

다(Poon, 1985; Warr, 1994)  

  연령-대응활동은 고령근로자들이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즉, 정보처리의 능력

감소)이지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는 제한된 기

억력이나 행동 조절을 메모로 극복하는 것처럼 고령근로자들은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  또한 고령근로자들은 ‘인지편집’능력과 전문성으로 혜택

을 보고 있다  

  연령-중립 활동은 업무가 일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술을 자동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으

로 기억력을 요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근로자들처럼 고령근로자들도 부담 없

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3.4.2.1. CVT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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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과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 고령인구와 그들의 노동시장, 평생학습

과 VET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고령화와 전반적인 근무성적간의 연관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연구(위 설명참조) 결과가 말해주듯이 노동에 있어 연령이

라는 개념은 첫째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에 불과하다. 연령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일부로 VET의 범위가 청년 교육이라는 초점에서 벗어나 교육과 훈련이 노동생

활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로 볼 때, 최근에 논

의되는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보면 성인들의 고용경쟁력을 중년까지 개선하는 것만 

다룰 뿐 그 이후의 노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평생학습

정책이 앞으로 다가올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측면(예, 연금개혁, 은퇴연령을 

높여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을 검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고

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에 활발한 참여를 장려하는 적절한 취업 기획과 근무, 고

용 및 학습조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여러 조사(Haider & Loughran, 

2001;Taylor, 2001)에 따르면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사회보장연금은 고령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

동현장에 남거나 혹은 다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는 데는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비금전

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년에 은퇴하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해서는 양면을 다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한다. 첫째,  고령근로자들이 계

속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다 개선되고 적합한 고용기회를 제공

해야한다. 둘째, 고령근로자들의 고용경쟁력은 장기고용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기술과 

기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 직장 만족도에 있어서 직장 생활의 안

정적인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령근로자들의 근무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의 바람, 기대 그리고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패

턴을 파악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3.4.3. CVT-지원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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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인구고령화를 겪으면서 고령화와 노동에 대한 변화되는 인식을 경험하는 사회

에서는 은퇴연령을 늦추는 데 CVT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 포괄적인 수명과 학습과 노동에 대한 직업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조정하기

2. 고령근로자들에게는 여러 분야별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하고 

사회소통기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Baethge et al.,2006)

3. 고령근로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기술에 초점에 두고 고령에도 직장이동성을 지원하

고 유연성 있는 작업방식을 지원

  그러나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CVT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의 전달방식과 내용 등의 조건이 꼭 필요하다. 고령근로자들의 CVT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의 고용경쟁력을 개선해 노동시장 참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노력

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1)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학습효과와 연관되는 학습방법

(2)재직 중인 고령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인 정책과 계획안

(3)고용 혹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활동 고령경제인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계획안

3.4.3.1. 고령학습자들에게 학습법 맞추기 

  학습능률과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가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이 제공되는가에 

있다. 교육학적 연구를 보면 성인을 교육하는 것(성인교육학)은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

는 것(교육학)과는 품질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든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는 특별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적합한 학습방법은 고령 근로자들의 기능 개발

을 방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령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에 적용 시킬 수 

있는 훈련방법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Czaja, 2001; 

Warr, 1994)를 통해서 고령 근로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

는 3 가지 학습방법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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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견 학습법: 학생스스로가 지식 습득·문제 해결을 하게하여 동기를 확대시키는데 초

점을 맞춘 학습법

(2)활동 수업: 수동적인 수업형태인 듣기나 관찰학습과 반대로 학습 대상을 활발하게 

조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교육법(예; 역할놀이, 단체 활동)

(3)프로그램 수업: 개인의 학습수준에 맞게 난이도별로 단계를 구분한 학습교재가 포

함된 체계적인 학습법 

  전반적으로 고령근로자들에게는 젊은 학생들에게 활용되는 방법과는 다른 학습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방법이 누구에게 더 효과적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고령근로자들과 그들의 학습태도에 맞춤 새로운 이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또한 가급적이면 실제 상황에서). 고령

화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특정한 성인 학습법 접근이 CVT가 고령근로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3.4.3.2. 조직적인 정책과 계획안

  고령근로자들의 작업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조직적인 정책과 계획

안이다. 혁신적인 직장 관행과 그들의 시행에 대한 정보는 많이 그리고 고령 관리인 및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도 간혹 접할 수 있는 반면 고령근로자들이 변화에 참여하고 

관여한 포괄적인 연구는 드물다(Cedefop, Tikkanen, 2009). 조직 내의 활력 있는 

고령화 정책은 범위 및 특성에서 다각적인 면을 다루어야한다. 첫째, 수명을 감안할 때 

조직은 고령근로자들에게만 개발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 연령대의 근로자들의 

학습과 성과를 장려하는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이와 관련된 편

견이 존재할 때 조직은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고령화과정에 대한 홍보를 제공해 고령화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공평한 인사고과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세 번째는 고령근로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

하고 그들의 의욕과 조직 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또는 직업 순환과 같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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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학습을 장려하고 보다 숙련된 근로자가 소유한 

기술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연령이 있는 근로자들이 젊은 근로자들을 멘토하

거나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기 경력계획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의 진부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전념, 생산성 그리고 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4

가지 요소를 보면 CVT가 조직 내 성공적인 활력소로 고령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수명과 경력 그리고 나이와 노동에 관

한 연관성은 지금까지의 CVT가 기술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전통적인 인식 대신 직업과 

학습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학습 의욕과 조직 

내 참여를 늘리기 위해 CVT는 모든 단계에서 고령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Cedefop, Tikkanen 그리고 Nyhan(2006)에 의하면 이것은 현실

과 거리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고령화 문제가 조직 내에서 인식된 경우 근로자와 관리

자의 목소리와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았다. 

  3.4.3.3.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은 연금정책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고령근로자의 확보와 고용을 활성

화 하는 고용정책을 개혁하고 또한 고용경쟁력을 장려함으로써 활력 있는 고령화를 지

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OECD, 2006c). 현재까지의 주요 업무는 연

금제도와 조기은퇴 제도에 집중되어왔다. 고령 근로자들의 연장된 근로생활이 보다 보

람 있고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들의 CVT 참여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

하다. 

  적절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노동시장과 훈련참여를 방해하는 요

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하며 이러한 방해요소들이 조직의 정책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해 CVT로의 접근과 참여를 제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해요소 간

의 관계는 무엇인지 파악해야한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고령근로자들의 

태도가 그들의 CVT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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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적응능력에 대한 두려움 

 (2)추가교육 및 훈련이 미래의 직업전망 혹은 고용조건(즉, 연봉, 직급, 경력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는 생각 

 (3)노동시장을 떠나거나 가까운 미래에 은퇴를 고려할 때 CVT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낮은 경우

  또한 정부의 정책은 고령근로자들과 노동시장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편견을 바로 세

워야한다. 첫째, 노인들의 적은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는 생각을 

없애야한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논리

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OECD, 2006c, p 140). 둘째 

고령근로자들의 경력(‘자원’위주 접근)을 장점 삼아 생리적인 감퇴 또는 제한을 강조하

는 적자접근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해야한다(Cedefop, Tikkanen, 2009).

  정책을 증거와 꼭 연관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감독과 평가 수단이 정책시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어떤 정책 혹은 정책의 어떤 측면이 유용한지 확

실하지가 않고 한 나라에서 시행된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

다. 더 나아가 어떠한 나라의 정책도 고령근로자들의 CVET의 접근과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Box 3 4> 스웨덴 고령근로자들의 보건 분야의 성공적인 재배치

  MULM(중년실업과 저학력남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위주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노동시장과 

고령근로자의 수요를 다룬 성공적인 포괄적 접근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

트의 내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 고령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년 근로자들의 높은 실

업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발생한 두뇌 유출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북부 스웨

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부문은 유일하게 공공 보건 분야였으며 프로젝트의 핵심적 목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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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실업남성을 이 분야에 재투입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2가지 과제가 있었다  어떻게 

중년남성들에게 보건 분야를 새로운 직업 기회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공공고용기관에서 보

건 분야를 어떻게 소개해 호감을 갖게 할 것인가?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 요인으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공동 접근,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공개된 방법과 일관적인 후조치, 고령남

성들을 위한 간호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기간 그리고 실용적인 재택 훈련법 적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개별적 학습 계획

학습효과 정의

사전 경력과 지식 승인

유연한 교수법과 학습 환경

사회적 지원, 개입교습 절차

학습활동에 통합된 높은 수준의 업무

편안한 배경과 학습 환경

작업장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동료를 만나 실무에 대해 배우기

학습은 사회적인 행동으로 개발되어야한다

  직업관련 훈련을 받고자하는 고령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광범위하다(유럽연합집

행기관, 2007a:Cedefop, Tikkanen & Nyhan, 2006).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행

된 대부분의 정책은 ‘자발적 접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Wooden, 2001, p. 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은퇴에 대한 경향이 바뀌었고 앞으로의 정부정책에 대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몇 가지 요인도 발견된다(OECD, 2006c). 교육취득 수준이 높아지

고 육체노동은 감소하고 직장생활의 연장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활력 있는 고

령화 사회로 조금씩 이동하게 될 것이다. 

3.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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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올 수십 년의 인구변화와 그것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볼 때 인구고령화는 

VET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IVET 등록 학생 수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은 VET 졸업생 감소와 교사 및 훈련교사의 감원으로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IVET에 미치는 영향은 동부유럽과 발트국가에서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갖춘 졸업생의 감소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노

동시장의 불균형을 잘 조정할 정부의 반응이 요구된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

으로 이주자 증가를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EU 27 

회원국외의 국가의 이주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약 1.4백만 명의 새로운 이주자가 매년 필요한 상황

이다. 미래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수를 증가하는 것도 한 방법

이지만 이것은 VET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새로운 이주민들을 유럽 노

동시장과 사회로 통합시키는 일 또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CVT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의 스텍트럼을 조

사하는 방법이 있다. 인구고령화는 다가올 수십 년 안에 고령근로자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에는 절대항적 의미로 제한되어 있지만 모든 회원국에서

는 은퇴연령을 지난 노인들의 고용이 상당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되는 

고령화와 고령근로자 VET 참여의 연관성 대한 증거는 회원국 단계에서 발견되지는 않

았지만 몇몇 국가들이 확인되고 있다. 남부유럽(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국

가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의 수 증가가 평균 이하의 CVT 참여율과 동반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는 비록 고령근로자의 증가가 제한적이지만 고령근로자의 

CVT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체코 공화국,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노동인

구의 고령화와 함께 그들의 CVT 참여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인구고령화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IVET의 등록 수 감소를 의미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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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령근로자들의 고용과 은퇴 후의 고용은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것을 의미한다. 고

령화의 형식과 고용과 VET에 미치는 영향이 각 회원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무엇보다 각 회원국에서는 국가별 맞춤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고령화

는 위험이나 부정적인 면만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IVET의 품질을 개선하고 CVET을 

통해 노동인구의 기술개선 조건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인구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VET가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여러 회원국에서 앞으로 발생할 IVET의 낮은 참여율의 현실에 맞게 

IVET와 관련 제도와 기관을 적용시키는 것이며 이와 함께 IVET의 품질을 개선하겠다

는 의지 또한 필요하다. IVET의 품질 개선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과 인적자원(주로 교사와 훈련교사)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단계에서의 철

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연장된 근로생활과 다양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기능요건

의 급격한 변화는 IVET가 교육하는 기술의 종류와 특성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특정 직업 또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과 함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일반 기능에 

대한 학습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과제는 평생학습을 통해 활력 있는 고령화와 연장된 근로생활을 지원하겠다

는 CVT의 의지다. 훈련과 학습 노력은 수명주기, 지식전달, 기술진부화를 막기 위한 

노동시간에 필요한 기술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연령을 의식한 훈련 노력은 

훈련내용과 전달방법을 직업주기, 연령 그리고 근로자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근로자들의 낮은 훈련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훈련과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한다. 그러나 여러 방해요소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 학습 그리고 노동

의 관계와 그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여러 차례 진행

된 조사에서 훈련과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확인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

용자의 태도, 학습능력과 근로자들의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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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점을 두어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3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력을 높이는 것은 추가 정책 권장과 실행 더 나아가 조직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초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VET의 분명한 이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는 

연구노력이 CVT에 투자하는 개인적 혹은 조직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중심적인 역할

을 하여 이로 인해 유럽연합과 국가 VET 정책을 지원한다. 

  마지막 과제는 IVET와 CVET, 제도, 기관과 관행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조성하는 것

이다. 학습사회의 주요 요소가 평생훈련과 학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IVET와 

CVET는 보다 더 서로 연결될 것이며 이해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고령

화와 자본위주 경제에서 학습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이 IVET에서 CVET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과 VET을 다양한 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은 VET 교사와 훈련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및 

훈련교사의 전문지식에 투자함으로서 VET을 계속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 경

험하게 될 유럽의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VET와 기업체의 경제적 성과

 

  직업 교육 및 훈련(VET)의 현대화의 필요성은 기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있어 VET의 

중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연구가들은 일반적인 교육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강조해왔다. Cedefop, Descy와 Tessaring(2004a); 

Bosworth et al(1992); Wood(1992(; Black & Lynch(1996;1997;2001); 

Barry et al.(1997); Blechinger & Pfeiffer(1998); Blundel et al.(1999); 

Gunnarsson et al.(2001); 그리고 Turcotte & Rennison(2004)는 또한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높은 단계의 기술교육을 받은 졸업생과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일수록 최고 경영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

질 개선, 혁신 자극,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는 같은 회사의 인적자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교육을 떠나 직장 내 성과를 개선하는 데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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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가 제공하는 VET 도제제도 또는 평생 직업훈련(CVT)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장

의 목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VET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특정 영향을 분석

하는 데 있다. 

  기업체의 훈련규정과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신의 분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으며 VET 현대화 과정을 논의할 때 어떤 부분이 위험에 처해있는지 또한 정확하

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4.1장에서는 관련 연구 문헌에서 주요 결과를 발취한 자료이

며 4.2장은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훈련 활동의 경향에 대한 설명

이 포함되어 있다.

4.1.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 훈련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많은 연구가(Blundell et al.,1999; Cedefop, Hansson et al., 2004; Tocher 

et al., 2007; Cedefop, Smits, 2008)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훈련과 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관한 관계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하고 연구해왔다. 여러 연구문헌에 따르면 훈

련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체의 경제적 성과의 3가지 측면 혁신적 능력, 성장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로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몇몇 연구는 이 3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루기도 

했다, King Kauanui et al(2006)는 종속변수가 경기종합지수의 8가지 성과 측면; 제품품

질, 신제품 개발, 생산성, 시장 개발, 영업성장, 운영이익, 자산대비회수율, 수익성장률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가들은 정식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 시간당 

근로자가 받는 비공식적인 훈련, 근로자별 평균 훈련비용이 종합성과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성과 측면을 별도로 다룬 연구 자료가 

많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몇 가지 제

한이 존재하기도 한다. 훈련을 제공함으로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중요한 측면

인 이익창출로 확대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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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1> VET 투자의 결정요인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반 혹은 특정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하는 것일까?   

Smits(Becker, 1964에 근거)는 고용인뿐만 아니라 기업체는 만약 그들이 결과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즉 보조금 또는 세금감면

도 훈련실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 것만으로 질 낮은 훈련이나 직원들의 노력부족 

또는 제공되는 좋은 학습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기 못할 것이다. Smits는 기업과 

고용인들의 훈련 혜택에 대한 논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VET를 제공하고자 혹은 받고자 하는 

의지를 분석했다. Smits는 이러한 혜택을 공유하는 데 4개의 중요한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훈련내용에 대한 기업의 특수함 정도, 훈련받은 직원들의 시장 경쟁력의 정도, 기업제공 

훈련을 받은 직원의 보유 비율 그리고 훈련받은 직원들의 협상 능력. 이러한 분석의 결과 훈련

의 특수성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을 통해 얻는 기업의 혜택이 증가(직원의 혜택은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쟁력과 보유비율도 증가했으며 직원의 협상능력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결과 볼 수 있었다. Smits의 모델을 통해 기업들은 IVET 프로그램보다 CVT의 훈

련으로 그리고 영국과 미국보다는 독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

었다. Smits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많은 실증적인 증거를 축적

한 연구를 통해 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을 훈련함으로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되

고 있다.                                         Source : Cedefop, Smits(2008)

 4.1.1. 기업의 실적에 훈련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

  첫째 훈련은 혁신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기업은 제품과 공정에 대

한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예; Blundell et 

al.,1999; Ng & Li, 2003; Brunello & Gambarotto, 2007). Laursen & 

Foss(2003)은 분권화, 즉, 작업현장에 문제해결 권한을 위임 것이 현장 근로자 단계

의 지식을 활용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훈련을 활용해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업의 공정과 제품 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덴마크의 1,900개 기업체를 분석한 결과 내부와 외부 훈련이 해당 기업체

가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소개할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Li et al.(2006)이 중국의 280개 최첨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사한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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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기술혁신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조사에

서는 기술혁신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하여 7단계 등급으로 측정했다; 신제품 

소개 빈번도, 신제품 성공가능성, 신제품 연구와 개발 투자시간, 회사 기술의 급격한 

향상, 그리고 기기의 교체빈도.  

  훈련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생존과 성장과 연관된 

관점에 찾아볼 수 있다. Collier et al.(2005)이 영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는 비수동적인 근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 생

존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 나아가 훈련은 경제적 성장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Alba Ramirez(1994)가 훈련을 제공하는 스페인의 595개 중 대기업을 분석

한 결과 직원 별 영업결과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raser et at.(2002)이 

영국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일수록 성장률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기간을 소규모 훈련 

프로젝트(예, 컴퓨터 교육)인 경우 훈련시작 3개월 이내로 간주했다. 규모가 큰 훈련 

프로젝트일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데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훈련시

작 후 15 18개월). 

  훈련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세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생산성과 연관 있다. 많은 연

구에서 현장 훈련이 기업의 생산성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결론 내렸

다;Alba Ramirez(1994); Bartel(1994); Black & Lynch(1996); Barrett & 

O'Connell(1999,2001); Groot(1999); Dearden et al.(2000,2006); Ballot et 

al.(2001); Lee(2004); Turcotte & Rennison(2004); Zwick(2005,2006); 

Almeida & Carneiro(2006); Liu & Batt(2007). 훈련과 생산성 지표는 각 연구

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균적인 영향 지수로 결과를 종합하기가 쉽지 않

다. Smits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을 선보였다(Cedefop, Smits, 

2008). 훈련을 받는 근로자 수를  1% 증가시킬 경우 생산성은 약 0.8% 증가하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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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 Li(2003)가 설명했듯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훈련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는 근로자들과 관리인들이 보다 나은 생산과 관리 기법을 쉽게 습득해 생산에 별도의 

추가요인 없이 결과물, 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이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다. Wagner(2005)는 훈련이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990년대에 3가지 산업분야의 영국과 독일의 기업체를 10년 동안 상

호 분석한 결과 독일의 기업체가 영국 기업체보다 높은 노동 생산성(40 63%)을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원들의 교육적 배경과 기업체의 훈련 관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독일 기업체에서는 훈련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생산관

리 단계에서 영국기업체는 영업 또는 금융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는 반면 독일 기업

체는 학사학위 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했다. 기술적 이해력과 능률부족은 기술적 혁신과 

거리가 멀게 해 기계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늦어져 결국은 낮은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고 Wagner가 강조했다. 둘째, 현장 감독직을 채용할 경우 영국 기업체에서는 정식 자

격증이 없어도 경력을 위주로 채용한 반면 독일 기업체에서는 정식 자격과정(즉, 기능

장 증명서 혹은 도제제도 자격증)을 수료했거나 기술과 조직운영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훈련받은 사람을 채용했다. 이렇게 하면 현장감독직에 있는 직원은 적절한 기계 설정, 

운영일지, 생산계획과 조직을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영국과 독일의 관리기술에 차이를 보였다. 영국기업체는 기계의 오작동을 

진단하고 보수 할 수 있는 현장 직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

졌고 결국은 낮은 생산성과 연결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자료는 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며 훈

련의 종류와 내용, 훈련 받는 직원의 특성과 전체적인 전략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

다. 훈련의 종류에 대해 Zwick(2005)는 독일의 자료를 근거로 해 공식적인 외부 과정

과 훈련이 생산성에 확실하고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으며 반면 

다른 형태(공식적인 내부 과정, 개인학습법, 세미나 혹은 토론 참여, 직업순환)는 효과

가 없다고 했다. 내용면에서 볼 때 Barrett & O'Connell(2001)은 일반적인 훈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특정 훈련과정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Turcottee & Rennison(2004, p. 32)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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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훈련의 시간보다 훈련의 주제’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Black & Lynch(1996, 

p. 266)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 보다 무엇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기업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상기했다. 많은 연구가들은 훈련받는 사람들의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한

다고 한다. Alba Ramirez(1994)는 공식 훈련을 받는 고령근로자들에게서는 훈련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 일 수 있다고 했다. 훈련법과 관련된 전략과 방

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들은 훈련을 받는 직원들은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근무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Alba Ramirez(1994, p.13)

가 ‘기업이 훈련을 통해 얻는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움에 대한 수용능력이 

있는 직원들에게 훈련을 집중하는 방법과 그들의 새로운 기술을 기업 내에서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지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다. 

Sutiyono(2007)는 연공서열위주의 승진제도가 훈련을 마친 직원들의 승진을 막고 그

들의 능력에 맞지 않는 근무지에 배치하는 것이 결국은 훈련의 낭비가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Turcotte & Rennison(2004) 또한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는 훈련과 기술

적인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층 증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4.1.2. 긍정적인 성과 영향의 한계

  기업에서 진행되는 훈련의 장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대한 혜택뿐만 증가된 생산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유 되는가가 고려 대상이 되어야한 

다. 신고전적 인적자본이론 체제(Becker, 1964)에서는 임금이란 근로자의 한계생산성

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생성성과 임금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치가 적거나 전혀 없는 특정 훈련만 지원할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생산성 증가에 

대한 혜택의 배분은 선택폭이 넓다, 여기에는 이익과 임금/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제품

의 가격 인하와 이자와 세금의 감면도 포함된다.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혜택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측면의 효과를 다루어야한다 임금분배, 시장경쟁, 관리 

혹은 전략을 위한 방안 특히 훈련을 통해 고용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이 포함된다. 

  몇몇 연구가들이 훈련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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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수익성 증대와 임금 인상의 차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알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네덜란드 제약 산업의 인적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조사에서 De Grip & Sieben(2005)는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평균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Dearden et al,(2000, 

2006)이 실시한 2개의 다른 연구를 보면 훈련이 생산성과 인금 증가를 가져왔으며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문헌연구를 보면 Blundell et al.(1999)

도 훈련이 임금보다는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는 

생산성을 비 간접적인 측정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생산성과 임금의 차이로 이러한 가

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몇몇 연구는 훈련과 생산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

법, Tobin's Q법, 주주들의 전체이익(Molina & Ortega, 2003), 총자본 경상이익률

과 자기자본 이익률(Jackson Smith et al.,2004) 등이 있다. 양 연구 모두 훈련과 

생산성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긍정적 연관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 시점에서는 훈

련이 기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또한 몇몇 연구는 훈련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

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Cedefop, Descy & Tessaring, 2004a). 한 편으

로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었다(Westhead & Storey, 1996; 

Black & Lynch, 1997, 2001; Foreman Peck et al., 2006). 다른 한 편으로는 

부정적인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도 있었다(Baldwin et al., 1994; Zwick, 2005). 이

러한 결과의 대부분은 연구에 활용한 자료(간혹 소기업, 부적절한 지표 활용성) 때문이

거나 적용된 방법론(훈련을 품질별로 구분하지 못한) 탓이라고 연구가들이 직접 해명하

거나 혹은 다른 분석가들이 설명했다. 

4.2.최근 유럽연합의 기업체 훈련활동의 관찰

  Eurostat의 평생직업훈련조사(CVTS)의 도움으로 유럽연합 기업들의 훈련 제공에 대

한 기본적인 경향을 감독할 수 있다. 제1차 조사(CVTS1)와 제2차 조사(CVTS2)는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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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1999년에 각각 실시되었다. 2005년에 실시된 CVTS3의 예비결과는 2008년에 발표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60%의 EU 27 기업에서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4 1>. 

<표 4 1> 전체 기업체 중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 비율  

       

1999(CVTS2)  2005(CVTS3)

EU-27 - 60

EU-25 61 61

EU-15 62 -

BE 70 63

BG 28 29

CZ 69 72

DK 96 85

DE 75 69

EE 63 67

IE 79 -

EL 18 21

ES 36 47

FR 76 74

IT 24 32

CY - 51

LV 53 36

LT 43 46

LU 71 72

HU 37 49

MT - 46

NL 88 75

AT 72 81

PL 39 35

PT 22 44

RO 11 40

SI 48 72

SK - 60

FI 82 77

SE 91 78

UK 87 90

Source : Eurostat(2005a)

  CVTS 2와 CVTS 3에서 1999년과 2005년에 기업체 제공 훈련이 가장 많이 실시

된 10대 회원국은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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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과 영국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체 제공 훈련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한 10

대 회원국으로는 불가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

투갈과 루마니아로 조사되었다. 

  전체 기업의 절반(1999년 53%, 2005년 49%)이 CVT 과정을 제공했고 다른 절반

은 다른 모든 형태의 훈련(직업순환, 학습서클, 품질관리서클, 자기 주도 학습과 학회, 

워크숍, 세미나, 강연 또는 박람회 참석)이 제공되었다(<Box 4 2>는 기업체 제공 훈련

을 유형별로 설명). <Box 4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훈련의 형태로는 

직장에서의 훈련, 학회, 워크숍, 강연과 세미나 참석이 있었다. CVT 과정과 학회와 유

사한 강연에 참여률를 함께 볼 때 기업체의 규모를 떠나서 유럽연합에서 고용주가 제공

하는 훈련 대부분은 비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Box 4 2> 기업체 제공 훈련의 종류

  기업체가 제공하는 훈련의 형태는 기업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Gruber et al 은 다양한 훈련 종류에 대한 유형학을 제공했다(Cedefop, Gruber et al  

2009)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비공식적 혹은 비정규적이다  비공식적 훈련은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인교습, 워크숍/세미나/학회 참석형태로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헌에서 비공식적인 훈련의 2가지 포괄적인 종류를 확인할 수 있

다: 정식훈련활동이 경력을 통한 학습과 혼합된 학습종류의 형태와 공식적인 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작업종류 형태(즉, 프로젝트 형 업무)를 들 수 있다  

  작업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비정규적인 것일 수 있다, 예로 대인관계 상호작용 혹은 품질

관련분야의 참여  비정규적인 훈련의 정의는 교육적인 의도가 없으며 구상될 수 없는 것을 의

미한다  Cedefop, Descy & Tessaring(2001a)의 용어정리에 따라 기업체 내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업무에 묶인’ 것(즉, 학습과 업무 장소가 동일하다) 또는 ‘업무와 밀접’한 것(업무와 학

습은 분리되어 구상되지만 장소는 공유한다)  기업체 밖에서는 기업체 제공훈련은 아직도 비

공식적이지만 공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공식적인 훈련은 의도되어(교육적 목적)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자격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정식 훈련은 ‘업무와 밀접’(예로 도제제도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과정) 또는 ‘업무 중심’(작업장과 장소가 불리)으로 개인 또는 사상/원거리 계획을 

통해 교육계 혹은 민간부문에서 제공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기업체가 자금을 제공하는 훈

련(직업 내/외)은 지식/능률 지향(기술과 인지능력 개선목표) 또는 행동 중심(행동과 성격개

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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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TS는 내부와 외부훈련정보의 각각의 몫을 CVT에게만 제공한다. 2005년에는 

CVT 과정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89%가 외부과정을 지원했다; 이 중 54%만 내부 훈

련과정을 제공했다. 이러한 수치는 1999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91%(외부)와 55%(내

부).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체의 CVT 과정을 외부훈련이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기업체 중 40%(1999년 39%)는 어떠한 훈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훈련을 제

공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훈련을 제공하지 않

는 대다수의 기업이 직원을 훈련시키지 않는 이유는 채용 당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간 부족이며 셋째는 비용이다. 적합한 훈련과정의 부재, 필요

성을 평가하기 어려움과 기타 여러 이유들도 들 수 있다. <표 4 4>는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는 4.1장에 설명된 이유를 위해 훈련을 

제공한다. 몇몇 연구가들은 활발한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기업체 규모, 채용된 근로자들의 특수함, 분야, 필요한 노동의 기술내용, 기술

적 변화에 노출 그리고 경제적 밀도 등을 들 수 있다. CVTS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

하여 훈련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영향의 규모와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4 2> 전체 기업체 중 한 종류의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들 중 훈련의 형태와 규모

에 따른 비율

1999(CVTS2, EU-25) 2005(CVTS3, EU-27)

전체 10-49 50-249 250이상 전체 10-49 50-249 250이상

작업환경에서의 평생직업훈련 36 - 53 - 36 36 36 36

직업순환, 교체, 파견근무 15 - 21 - 15 15 15 15

학습/품질 써클 12 - 20 - 12 12 12 12

자가학습방법 15 - 23 - 15 15 15 15

학술회의, 워크숍, 강의와 

세미나를 통한 평생학습 
36 - 54 - 36 36 36 36

Source : Eurostat, 2008

<표 4 3> 과정(내부/외부)와 규모에 따른 CVT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체 비율  

1999(CVTS2, EU-25) 2005(CVTS3, EU-27)

전체 10-49 50-249 250이상 전체 10-49 50-249 250이상

내부과정 55 49 66 85 54 50 63 84

외부과정 91 90 94 96 89 88 91 92

Source : Eurosta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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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체를 CVT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와 기업체 규모

(직원 수)에 따른 분류 

1999(CVTS2, EU-25) 2005(CVTS3, EU-27)

전체 10-49 50-249 250이상 전체 10-49 50-249 250이상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채용된 직원의 기술과 능률이 

기업체의 현재 필요에 대응 

75 76 70 59 72 72 73 68

필요한 기술을 갖춘 직원 채용 29 28 36 31 51 51 55 52

초기 훈련으로 충분 22 21 27 13 - - - -

최근 투자가 진행되어 같

은 해에는 필요가 없음
4 4 7 7 8 8 8 8

시간 부족 25 25 25 20 32 32 30 33

고가 16 16 14 10 23 23 27 35

시장에서의 적절한 CVT 

과정의 부족 
- - - - 15 15 14 10

기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움
13 13 13 10 10 10 10 10

기타 8 8 9 26 20 19 22 31

Source : Eurostat, 2008

4.2.1. 기업체 크기와 훈련제공 업무

  기업체가 제공하는 훈련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들은 큰 기업일수록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은 기업보다 강하다고 관찰했다. Guidetti & Mazzanti(2007)이 이

태리의 2 지역(Ferrara와 Reggio Emillia, 북부이태리)의 훈련 관행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기업체가 작은 기업체 공식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다수

의 다양한 훈련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업체의 크기와 제공된 훈련의 긍

정적인 연관성에 대해 다른 연구가도 주장하였으며, 이들은 스페인과 유럽연합 외의 지

역의 Alba Ramirez(1994), 미국의 Lynch & Black(1998) 그리고 호주의 Kotey & 

Folker(2007) 등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기업의 나이로, 즉 새로이 설립된 기업체일수록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Fraser et 

al.(2002)는 기업의 나이와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경향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고 주장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체일수록 훈련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 연구가

가 주장한 설명 가운데 하나가 신생 기업체는 생존이 주요 관심사이고 훈련에는 우선순

위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작은 기업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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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 전체 기업체 중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들의 규모에 따른 분류(직원 수)

1999(CVTS2, EU-25) 2005(CVTS3, EU-27)

10-49 50-249 250 이상 10-49 50-249 250 이상

EU-27 - - - 55 78 91

EU-25 56 80 95 56 80 92

BE 66 93 100 58 86 99

BG 24 34 62 24 44 61

CZ 62 84 96 66 93 100

DK 95 98 100 83 96 99

DE 71 87 98 65 81 87

EE 58 85 96 62 85 96

IE 75 98 100 - - -

EL 11 43 78 16 39 70

ES 31 58 86 43 68 89

FR 70 93 98 69 98 100

IT 20 48 81 29 58 86

CY - - - 45 80 100

LV 49 70 91 31 56 76

LT 37 60 80 40 64 88

LU 67 83 99 68 85 95

HU 32 51 79 42 77 90

MT - - - 40 65 87

NL 85 96 98 71 88 96

AT 68 91 96 79 91 99

PL 36 52 63 27 55 80

PT 17 46 78 39 70 91

RO 8 13 38 36 50 74

SI 35 72 96 67 85 97

SK - - - 56 74 92

FI 78 97 99 73 89 94

SE 88 99 99 74 95 100

UK 85 91 98 89 92 96

Source : Eurostat, 2008

4.2.2. 분야별 영향

  Guidetti & Mazzanti(2007)가 북부 이태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훈련제공은 

서비스 분야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과 2005년 

CVTS 자료에서도 잘 반영된다<표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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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 전체 기업체 중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경제적 부문별 비율

1999(CVTS2, EU-25) 2005(CVTS3, EU-27)

공산업과 채석: 전기, 가스와 수도공급; 

건설: 호텔과 요식업체; 운송, 보관, 통신
56 53

제조업 55 54

도소매 업종: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수리, 

개인적과 가정용품 
64 60

재정적 중재 90 88

부동산, 임대업과 영업활동 74 75

기타 공동체, 사회, 개인부문 서비스 활동 68 70

Source : Eurostat, 평생직업훈련조사(CVTS3)

  마지막 4 항목은 서비스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위의 2 항목이 대부분 1차와 산

업분야인 것에 비해 기업체가 훈련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것은 Guidetti & Mazzanti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첫 번째 항목에도 서비스 활

동(운송, 호텔과 요식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1차와 2차 산업 분야의 전체라고 해석하

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첫째 항목에 포함된 서비스 관련 기업체의 훈련 참

여율이 서비스 산업분야의 기업체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시 CVTS3 결과에는 

첫째 항목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2.3.기타 경향들

  다른 문헌은 CVTS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성상 훈련업체의 특성에 흥미가 있다. 

  Guidetti & Mazzanti(2007)가 북부 이태리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혁신 지향적 

생산과 노동수요, 많은 수의 단기 근로자 채용, 등이 훈련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lba Ramirez(1994), Lynch & Black(1998)과 Gruber et 

al(Cedefop, Gruber et al.(2009) 또한 혁신과 기술적인 변화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훈련제공과 관련 있는 2가지 특성은 자본집약(Alba Ramirez, 1994; Lynch & 

Black, 1998)과 이익분배(Alba Ramirez, 19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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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구들도 경제밀도가 기업체의 훈련제공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왔다. 경

제적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기업체 수로 측정하며 이것은 기업체 제공 훈련을 활성

화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이유로는 많은 기업체(많은 경쟁업체)가 있을수

록 시장에는 차지해야할 많은 지식이 발생하고 기업은 이러한 지식을 확인, 분석 그리

고 유용하게 할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적 밀도는 새로운 생산성 기회를 발

견할 수 있도록 직원을 훈련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밀도는 노동공급을 증가

시켜(훈련이 필요 없는 숙련된 직원의 채용이 용이해져) 반대로 기업체가 직원에게 훈

련을 제공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영국의 가사노동 종사자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Brunello & Gambarotto(2007)는 부정적인 영향, 즉 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보

다 아닌 지역의 기업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만연하다고 결론 내렸다. 

4.3.결론 

   유럽연합의 대부분 기업은 연구결과로도 나왔듯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 훈련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공정과 제품혁신, 성장과 생

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할 때 훈련받는 근로자의 비

율을1% 증가시켰을 때 생산성은 약 0.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40%의 

유럽연합 기업 주로 중소기업체는 직원을 훈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체

의 VET 규정을 현대화하는 과제가 유럽연합의 기업체와 경제에 있어 경제적 성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책개발자는 훈련의 혜택을 직원과 기업이 동시에 누

릴 수 있게 보장해 훈련의 차선 활용을 방지한다. VET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서 기업

체의 훈련비용 투자가 부족(시장 실패)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의 VET 관

련재정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는 소규모 기업체에도 훈련에 필요한 상담, 시행과 관리를 지원해야한다. 기업체에 제공

되는 VET의 혜택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하고 경제적 성과를 보는 시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소규모 기업체에서도 VET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Cedefop는 

2008년부터 VET와 기업체와 경제 분야별 경제적ㆍ사회적 혜택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착수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SME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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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 관련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제 교환제와 훈련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공동

훈련시스템 형태로 해서 기업체간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회적 유럽: 교육과 VET의 역할

 5.1. 도입

  유럽에서 사회적인 배제를 말할 때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것과 같은 의미로 분석되

며 주로 실업 또는 자발적 비 활동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통합을 합법화하고 지원하

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VET가 사회적 통합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교육제도 또한 사회화와 직업적 사회화의 주

요 수단으로 작용하며 특히 VET는 사회 내에서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초급 VET(IVET)는 직업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식학습 공동체에 잘 

적응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성인교육과 평생 VET(CVET)는 추가로 개

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 개발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숙련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기술이 평생 빈곤한 생활과 연결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통

한 사회적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 통합, 화합,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학습을 통해 얻

어지는 사회적 성과를 다룰 예정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혜택은 개인에게 혹은 

‘외부성’에게는 전형적인 비물질적인 혜택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로는 공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고 개별적인 경제참여자들이 완전하게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이 사회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시와 거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

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edefop가 제3차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미 자세하게 논

의되었다(Cedefop, Descy & Tessaring, 2005). 그러나 특정 학습경로와 활동

(VET, 일반교육, 성인교육, CVT)의 장점은 연구를 통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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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가 미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2장에

서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VET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사회 화합(5.3장)과 사회적 이동성(5.4장)과 관련된 VET의 역할을 다

룬다. 5.5장에서는 직업교육의 다른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그리고 

5.6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Box 5 1> 사회적 배제, 통합과 이동성; 개념 정의하기

  사회적 배제는 개인을 특징짓는 하나의 현상이다. 배제는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

화적 자본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실업, 저임금, 빈약한 사회 네트워크, 낮은 교육수준과 학습

기회, 질병과 낮은 의료혜택, 부실한 주거환경 등. 배제는 그룹 또는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된다. 

  사회적 통합은 사회 전체에 적용된다.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

가 감소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공동체 간 협력과 공동체와 사회적 그룹 사이의 연대 또한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공평한 임금, 강한 사회적 기관과 신뢰와 관용 같은 사회

적인 분위기의 확산으로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한 사회에서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가 사회적 신분계급을 이동할 수 있는 능

력과 개인이 한 평생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5.2.사회적 배제 줄이기

  사회적 배제 현상은 다차원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은 다른 여

러 가지 면에서 동시에 배제된 경우가 많다. 예로, 고용에서 배제와 사회적인 네트워크

에서 동시에 배제. 사회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개념은 회원국 별로 다른 의미를 내포한

다.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는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북부유럽 국가에서는 민주적인 참여

도를 사회적 통합의 지표로 삼고 있다<Box 5 2>.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조성하기 

위한 VET의 현대화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문화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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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2> VET와 사회화

  전통적으로 사회화의 주요 주체는 일반교육이라는 인식이 되는 반면 VET는 보다 제한된 역

할이 주어지곤 했다. 그러나 Greinert(2004)는 VET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ET의 3가

지 중요한 전통을 확인했다. 독일 VET의 전통은 훈련의 ‘사회적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점

은 직업적 사회화에 맞춰져있다. 영국의 ‘시장 모델’은 보다 장치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직업

적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정부 모델’은 기술과 일반적인 문화 개발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culture generale). 

  프랑스의 VET 제도는 학교중심 경로를 으뜸으로 강조하고 국가교육제도의 기관과 학위에서

의 VET의 위치 그리고 일반과 직업교육사이의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통은 직업과정이 개혁되어 직업 대학입학자격이 만들어지고 보다 학술적으로 변한 지난 20

년 동안 특히 강조되어왔다. 

  독일의 IVET와 비-독일어권 국가의 IVET는 직업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산업 분야의 직업적 

가치가 포함된 시민의 가치를 사회화를 통한 개발을 강조한다. 지난 20년 동안 도제제도에 참

여하는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와 일반적이고 변환 가능한 능률에 대한 강조를 증가시킨 독일 

Dual system에 실시되었던 개혁에 대해 Preston & Green은 넓은 의미의 목적으로 VET의 시

민가치를 개발하고자하는 의지가 주요 자격이 사회 능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되

었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북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모델’을 공유하며 도제제

도와 강력한 사회협력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은 청년들을 ‘시민의 근로자’

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영국에서는 VET는 항상 주 교육제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교

육은 VET 프로그램과 자격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순간이 없었다. 능률 패러디임은 보다 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소개했고 VET에는 일반교육이 연관성이 없어 결국은 교과과정에서 제외

되었다. 대신 ‘핵심’ 또는 ‘주요’기술이 VET의 일반교육 대용으로 교육되고 있다(Green, 1998). 

이것은 VET의 넓은 사회적 기능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노동정부

가 VET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개발했다. 즉, ‘고용경쟁력’ 발상과 연관되며 정부

가 생각하는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용은 실업과 연관되는 사회적인 위협, 

즉 빈곤, 문맹, 질병, 범죄, 등으로 개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VET는 고용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조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3가지 모델을 통해 유럽 모든 국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한 국가를 특정 모델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3가지 모델 중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지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지식 사회의 미래 모델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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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제의 당사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의 미리 정의된 항목에 초

점을 맞추기 보다는 결과지표를 토대로 해야 된다고 Preston & Green은 주장한다

(Cedefop, Preston & Green, 2008). 한 예로 실업자와 빈곤위험에 있는 사람을 배

제된 그룹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경제적 배제(최저임금)의 희생자 혹은 낮은 사회 자본

을 가진 그룹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대상 그룹’(본인의 특징으로 구분된 개인 그룹)은 

임금 또는 사회자본 측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 사회, 교육 그

리고 직업훈련을 차별화하지 않고 활용할 경우 이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대

상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즉 유사하게 낮은 임금과 사회자본, 건강과 다른 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가들은 세계와 유럽가치 조사의 자료를 활용해 5

개 회원국을 분석했다. 그들은 저임금, 낮은 사회자본(협회회비), 교육적 배제(고등중

등교육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등을 사회적 배제 지표

로 삼았다. <표 5 1>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3가지 항목 실업/가사노동, 한 부모/양부모 

가정, 이주자/비이주자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 표를 통해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지표만 놓

고 볼 때 국가별 그리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각 항목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표는 배제지표를 합산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각 ‘이론적 비 배제’그룹

(가사노동, 양부모가정, 비이주자)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개인이 

상당 수 포함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의 접근을 배제가능

성에 놓인 그룹(기술이 없는 이주자, 장기실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는 비슷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으면서 간혹 배제가능성에서 제외(예; 저임금으로 고용

되었거나. 사회자본이 미미한 양부모가정)된 그룹은 소외되는 경우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해야하는 것은 <표 5 1>의 임금, 사회자본, 정치관심도와 건강 

항목은 모두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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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1> 사회적 분류와 다양한 형태의 배제에 따른 개인의 비율

                                                                      사회적 분류의 %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웨일즈 미국

소득 배제

실업가정 8 24 27 4 9

고용가정 11 10 2 1 2

한 부모 가정 N/A 25 22 18 N/A

양부모 가정 N/A 15 21 5 N/A

이민자 12 20 11 3 9

비이민자 12 10 21 6 5

사회자본 배제

실업가정 45 83 78 77 14

고용가정 37 76 76 66 11

한 부모 가정 N/A 72 80 78 N/A

양부모 가정 N/A 76 74 68 N/A

이민자 37 80 55 71 13

비이민자 42 76 75 68 11

중등교육과정 비우수자

실업가정 49 70 70 68 31

고용가정 30 49 36 42 18

한 부모 가정 N/A 44 40 39 N/A

양부모 가정 N/A 56 53 42 N/A

이민자 27 60 10 37 8

비이민자 30 56 53 43 20

정치적 무관심

실업가정 10 31 45 48 11

고용가정 6 26 38 39 12

한 부모 가정 N/A 20 50 63 N/A

양부모 가정 N/A 26 35 34 N/A

이민자 7 0 33 29 9

비이민자 7 27 36 37 11

건강이 양호하지 못함

실업가정 19 N/A N/A N/A 5

고용가정 5 N/A N/A N/A 1

한 부모 가정 N/A N/A N/A N/A N/A

양부모가정 N/A N/A N/A N/A N/A

이민자 10 N/A N/A N/A 2

비이민자 5 N/A N/A N/A 1

Source : Cedefop, Preston & Gree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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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대상 있는 VET프로그램 :사회적 배제의 해결책?

  Preston & Green은 선별된 5개 회원국에서 프로그램의 주로 대상이 되는 2개의 

그룹인 이주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통합을 조성하는 데 VET가 담당하는 역할

에 대한 정성 정책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조사했다. 이러한 정책분석은 연구가들의 

통계적 분석을 보완하며 VET 프로그램 설계 시 몇 가지 요인이 사회적 배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의 회원국에서 이주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VET 

프로그램은 VET의 폭넓은 ‘사회적 기능’ 보다 ‘고용’과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

러한 하향 접근은 보다 넓은 의미의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노동시장에서의 전

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많은 연구가들이 결론 내렸다. 대상그룹을 일반 VET에 참여

시키거나 통합하지 못하고 별도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관리할 경우 사회적 통합의미에서

는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직업훈련 과정은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것

이 아니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Preston & Green은 VET 관리구조가 사회에서 배

제된 사름들을 통합한다는 것과 함께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VET정책의 관리에 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그들의 

배경의 특성과 관삼사가 너무 이질적인 관계로 실행 가능한 정치적 모임을 구성하지 않

는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가 사회에 표출된다면 아마도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VET제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reston & Green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상을 위한 직업 교육VET 프로그램은 설계 시점부터 그들의 필요에 맞는 VET을 만

들어 그들의 활발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소비자지향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Begg et al.(2009)은 이주자들이 넓은 의미에서 인적자원을 활성화 하는 데 

주요한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주자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그들

이 이주민 정책도 포함되는 여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Begg et al., 2008, p.159). 많은 연구가들은 ‘이주정책을 효과적인 장기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통합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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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사회적 통합을 조성하는데 VET의 역할

  Preston & Green의 분석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서 비록 

VET가 노동시장 참여(좁은 의미의 사회통합)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되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통합(시민권)을 논의할 때는 기능과 고용을 전제로 한 

VET 모델이 유럽연합이 희망하는 사회적 통합의 형태를 이룰 수 있을지 논쟁의 소지

가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배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VET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VET는 독일어 사용국가의 VET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

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p. 179). Giddens(2007) 또한 사회적 배제에 대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자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실업 외 다루어야할 넓은 의미의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적 불공평은 무

엇보다 빈곤과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업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빈곤을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

련 없는 빈곤 문제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Begg et al.인용, 2008, 

p. 154).

  또한 위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배제는 특정 인종, 신분 또는 장애 종류에

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VET의 대상을 고객의 신분, 인종, 가족종류 또는 장애에 따

라 다르게 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이 되며(사회적 배제의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득) 이러한 항목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들은 이러한 학습기회가 주

어지지 않는다. Preston & Green은 VET을 대상화 시키는 것보다 수정(일반 VET을 

조정해서 소외된 그룹의 필요에 맞게)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 학습필요와 학습능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사회적 특성에 따라 수정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VET

의 현대화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통합’ 과 ‘대상’ 접근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과 부합된다. 

 5.3.사회적 통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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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통합은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강화된 공동체, 낮은 범죄율 그리고 많은 사회

적 혜택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공동체간 협력과 다른 공동체와 사회단체 간의 

사회연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임금 수준과 건실한 사회적 제도(복지와 

관련된 기관을 의미하며 교육도 포함된다)와 신뢰나 관용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단계에서 연구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

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p. 126). 

 5.3.1.사회적 통합의 지표

  지표를 만들 때는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통합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Box 5 1>. 전

자는 개인의 조건 또는 임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는 제도적인 문

제와 연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제 문제는 개인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며 사회적 통합을 분석하는 데는 사회적 단계에서의 지표가 필요하다. OECD는 

사회적 통합(혹은 부재)과 연관된 사회제도적 문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종합해

보았다; 투표, 파업, 재소자, 자살, 작업장 사고, 정치적 제도와 생활만족도. 아래에서

는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육과 관련된 사회 통합 지표를 소개한다. 

  투표는 사람들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다. 시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사회적인 혜택(5.5장, Campbell, 2006)이라고 할 수 있으며 투표율에는 

교육이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OECD, 2006b)의 투표

자 수 중 최상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최하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

람들 보다 12%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가의 의회나 정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제도에 대한 자신

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신뢰는 공동의 목적 달성과 공공재화를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나타낸다(Meikel Yaw, 2006, OECD에 인용, 2006b). 

교육 기회의 불균등과 일반신뢰 사이에 상당한 부정적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교육 기회

의 불균등이 심할수록 일반신뢰가 낮게 나왔다(Cedefop, Green et al.,2004). 기술 

배분의 불균등이 낮은 국가일수록 불균등이 심한 국가보다 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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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교육적 평등과 일반적 신뢰 

  
  Y축 : 일반적 신뢰          X축 : 기술 분포

   

자료출처 : Cedefop, Green et al., 2004  

<Box 5 3> 사회적 배제,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성장

  배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맥락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성장을 억제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사회적 배제는 범죄(Oberwittlier, 2005),  극우단체 지원(Preston et 

al., 2005) 또는 도시 시위(Olzak et al., 1996)와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

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한 공동체나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을 감소하는 것은 꼭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전국적인 혹은 대다수 그룹의 복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인 가능한’ 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Preston & Green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가 실업 그리고 불공평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제적 성

장에도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사회적 문제가 느

린 경제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Knack & Keefer, 1997; 

Woolcock, 1998). Begg et al.,은 성장과 불공평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실증

적 연구를 보면 불공평과 경제적 성장 사이의 연관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성장하는 경제는 불

공평의 증가나 감소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절대빈곤이 성장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많

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Begg et al., 2008, p. 59) 그러나 기부금이 매우 불공정한 사회에서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공정한 사회보다 빈곤 감소율이 낮았다’(p. 60). Corinia & Court(2001, 

Begg et al., 인용, 2008, p. 60)에 따르면 ‘아주 낮거나 높은 불공평성은 성장을 방해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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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도는 성장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로는 사회적 가치, 기관과 불공평성으로 사회적 통합에

는 높은 경제적성장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 운영된 기관과 관리체제가 사회적 통

합과 경제적 성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자원분배에 

대한 세대 간 대립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 실업, 저임금, 인구

고령화라고 가정할 때 사회적 필수품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규정 또한 강조되

고 있다. 

  사회적 통합은 하나의 변수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Preston & Green은 사회적 통합 요소

를 경제적 성장지표와 연관 짓는 다양한 연구를 검토했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대부분의 근거는 연관성이 있지만 몇몇 연구는 사회적 통합요소와 경제적 성장측면과 인과성

을 보였다. 민주주의와 성장에 관한 많은 정치과학적 문헌을 보면 인과성이 경제적 성장에서 

민주주의로 연결된다고 반론한다. Pourgerami(1995, Preston & Green 인용)의 영향력 있는 연

구를 통해 경제적 성장은 교육과 신체적 자본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고 주장했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던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성장에 기관과 관리체제 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준

다는 증거가 내용면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Ritzen et al.(2000)은 사회적 통합이 온전한 

정치적 기관 관리체제의 틀을 형성한다는 새로운 모델을 주장했다. 사회적 통합이 없다면 정치

인들은 안정적인 기관을 구축하기보다는 당파의 관심사 만족과 위기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사회적 통합은 정치적 개혁, 민주주의와 권리가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대신 ‘저조한’ 성장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즉 임금의 분배 측면에서는 공평성과 연관되는 성

장.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통합과 성장의 모델을 만들면서 많은 연구가들은 인과성이 사회적 

통합에서 경제적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Easterly(2001)는 사회 내부에 강

한 집단이 적을수록 그리고 민족적인 갈등이 적을수록 ‘중산층의 합의’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이러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과 ‘중산층 합의’는 앞으로의 성장과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화를 

장려하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인 실적 측면에서 범죄는 가정과 사업체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 Palle & Godefroy(1998)은 이러한 비용을 연간 GDP의 4-6%로 산출했다. Entorf & 

Spengler(2000)은 빈곤 지역의 범죄 집중발생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경제적 성

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을 평

가한 지표가 된다. 생활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높아진다(OECD,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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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사되었지만 다른 요소인 수입 또는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다. OECD(2006b)의 조사

에 따르면 실업상태인 사람들은 높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낮은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접

촉 기회의 감소로 인해 정신적 질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만

족도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약 20%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생활하는 곳이 사회란 점을 감안해 사회통합과 연관시킬 수 있다. 평균적으로 타인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생활만족도도 높게 조사되었다. 

  사회의 주류에서 심하게 소외시키는 것은 범죄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된

다. 수감은 주로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그들은 가족 붕괴, 

교육실패 그리고 가혹행위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Green et al.에 따르면 범죄는 빈곤

과 임금 불균등, 실업과 낮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통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Cedefop, Green et al., 2004).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수감된 범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경험

했다(OECD, 2006b, p. 104).

 5.3.2.사회적 통합 개선에 있어 교육과 VET의 역할

  McMahon(1999)은 1965년 1995년까지 78개국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광범위한  

 사회적 성과의 지표는 교육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통합 지표 측면에서 볼 때 교육 등록 인원은 인권, 정치적 안

전성 그리고 민주화(간접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을 통해 그리고 인권과 정치적 안전성은 

직접적으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Mahon은 중등교육과정에 등록인

원 증가는 강력범죄의 감소와 관련 있으며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낮은 실업률과 임금의 

불균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구결과(Gradstein & Justman, 

2001)에 따르면 교육의 품질(수리능력과 문장능력)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교육수준(VET포함)과 함께 수리와 문장능력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성장과 연관되

는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림 5 2>는 Green 

et al.(2006)이 설명한 학습이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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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이 사회적 통합과 연결(단순하게 임금의 문제가 아닌)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Box 5 2>참조). 

<그림 5 2> 사회적 통합의 학습효과 

노동시장구조:

최소임금합의에 대한 공동노동조합

                        수입분산

학습        교육적 성과의 분산         사회적 통합

                                Trust Civic Cooperation

                  사회화 
   

자료출처 : Green et al., 2006, p. 54 채택, 점선 화살표는 동시적인 역-인과관계를 표시한다 

  동일한 연구가에 따르면 사회적인 제도는 사회적 통합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한적인 

교육 불평등을 수용할 수 있지만 교육적 불균등이 어느 단계를 넘으면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제한되고 소요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페인, 프랑스 

또는 포르투갈은 교육적 불균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사회적 통합이 감소될 위기에 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적 불균등 지표가 낮은 국가(덴마크, 네덜란

드, 핀란드)는 사회적 통합에 위험이 없으며 이러한 국가는 포괄적인 교육제도와 광범

위 복지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다음 장의 사회적 이동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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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학습 진로 또는 학습기회가 사회적 혜택, 특히 

V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많지 않은 연구 중 영국의 추적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Feinstein et al.,(2003)은 이러한 관계를 정리했다. 성인학습(VET포

함)은 사회자본과 정치적 분위기에 긍정적이고 비중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직업적으로 인증된 자격증과 업무관련 훈련은 사회적ㆍ정치적 태도에 유익한 변화

로 이어졌고 인종차별, 권위주의 그리고 사회적 냉소증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Bynner & Hammond(2004) 또한 영국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고용주가 제공하

는 업무관련 훈련과정이 조사에 참석한 33세 42세 성인들에게는 사회적ㆍ정치적 참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비 물질적인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사회적ㆍ정치적 태도와 생활만족

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다른 추적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 Heinz et 

al.(1998)은 도제제도가 사회적ㆍ정치적 참여 기회를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VET는 재소자들의 재활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Wilson et al.(2003)은 VET에 참여하는 

재소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재소자들과 비교했을 경우 출소 후에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ET는 또한 처음부터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확률을 상당히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offersen et al.(2003)에 따르면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

일수록 보다 많은 범죄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eber & Farrington(2000)은 

학교에서 직업교육 기회가 부족한 것은 비행으로 연결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된 자료를 보완하고 VET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

해, Preston & Green(Cedefop, Preston & Green, 2008,p 171 176)은 VET가 

교육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여 사회적 통합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적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선

별된 도시에서 시계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 직업교육의 등록률과 일반교육의 불균등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

된 국가에서는 높은 직업교육 등록률이 낮은 교육 불균등과 연관 있다는 통계가 나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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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통합은 사회의 가치, 제도 그리고 불평등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으며 높은 경

제 성장과는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장과 사회적 통합 사이에는 상호 

강화과정이 존재 한다는 공인된 자료(비공인자료도 존재)가 있기도 하다. 교육(질과 양 

측면)은 여러 사회적 통합지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회적 통합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 자격 수여를 사회전반으로 배

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교육평등은 사회적 통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VET가 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통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보

다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Cedefop, 

Preston & Green, 2008). 

<Box 5 4> 교육평등과 사회적 통합

  교육적 불평등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과 그룹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Gradsten & Justman, 2001)  둘째, 교육적 또

는 경제적 불공평성은 지식과 일반적인 것들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Willkinson, 1996)  이러한 스트레스의 종합적 결과는 사회적 통합의 결여다  셋

째,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교육성취의 차이가 커질수록 노동시장과 다른 사회적 분야의 경쟁을 

높여 신분간의 대립을 악화 시킬 수 있다  넷째, 교육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높은 교육을 받

은 개인이나 그룹을 향한 민주적 절차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Nie et al , 1996; 

Campbell, 2006)  

Source : Cedefop, Preston & Green, 2008, p  171)

 

5.4.사회적 이동성과 VET

  사회적 이동성이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사회적 계층구조에서 

상하로 얼마나 이동하는가를 말해주거나 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평생 얼마나 변화 하

는지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신분은 흔히 경제적 자원과 관심으로 정의 내려

지기 때문에 한 개인의 직업은 이러한 항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일 지표인 동시에 사

회적 지위, 계층화, 신분의 차이 그리고 각 신분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변동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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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위와 직업은 개인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기 때

문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이동성은 구조적 변화(서비스산업 분야의 부상과 1차 산업과 제조분야의 쇠

퇴)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 신분과 직업구조 내에서는 이동성

(위로), 절대적 이동성, 그리고/또는 신분 간 사회적 유동성(상하로)이 보장된다. 

  이론적으로 급격한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인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낮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직업은 점차 고급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

로 대체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동인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중산층의 증가와 지식이 자본을 대신한다는 사실이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

이 될 것이며 지식신분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산업 지식사회의 등장은 전통적인 신분구분을 붕괴시키고 이론적으로는 성공의 기회를 

늘려 모든 사람들이 위로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는 다양한 방

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고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이 낮

은 사람들의 고용과 낮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증가를 동반할 수 있다(직업의 양극화).

  사회적 유동성은 사회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신분적 위치에 접근할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혹은 불공평하게 주어지는지를 나타낸다. 사회적 유동성을 증가하는 

것이 사회개혁안의 목표라면 정책을 출신신분과 목표신분 사이에 내재된 의존성을 없애

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여기에는 교육적 기회와 재원 제공, 문화적 자본과 임금 재

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정 형태의 사회계층 재생산을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분배역할과 더불어 그것의 이상

적인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은 노동 분업의 구조 변화를 요구

한다. 많은 자격을 갖춘 직원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로 교육과 훈련의 확대와 함께 어

떤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교육과 훈련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교육제도를 개혁할 필

요가 있다. Bourdieu의 사회적 재생산 이론(Bourdieu & Passeron, 1977)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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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육제도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요소를 재생산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유동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에서 

더 높이 혹은 더 낮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내생ㆍ외생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출신신분이 아동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비교분석(Breen에 의해 요

약, 2004)에 따르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출

신과 교육기회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출신신분과 목표신분의 관

계에 영향 주는 요인은 교육 외에도 많이 있다. 교육성취도와 목표신분을 결정짓는 데

는 사회적ㆍ문화적 가족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가정할 때 중요한 의문점은 

신분상승을 막기 위해 교육을 어느 수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는가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학생들이 교육을 처음 접할 때 혹은 중등교육과정으로 접어 들 때 가능할

까 하는 의문점이다. 연구결과(Tsakarissianos에 의해 요약, Cedefop, Tsakarissianos, 

2008)를 보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교육이 단독으로 그 역할을 하거나 효과적

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자신감 있는 염원 또는 부와 같은 결정적인 요인에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은 사회적 유동성에 기여해 신분 사이 또는 직업구조 사이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있다. PISA 결과(OECD, 2004b)를 보면 비록 사회적 배경이 학생들

의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만 교육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우한 학

생들에게는 잠재적 사회이동성을 개선시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

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는 내부(교육정책)와 외부(제조시스템의 구조변화, 노

동시장 발전, 등)의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수와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받는 기능인의 기본적인 분배는 중등교육단계(주로 고등중등학교)에서 행해지

는 교육진로와 교육 선택 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VET는 전통적으로 비학술적이

며 특정 직종, 직업 또는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직종과 직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

생들을 준비시킨다. 일반/직업 교육의 분리는 이론과 실기의 신분적 관계로 인식되며 

둘 사이의 구분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VET는 별도의 교육경로로 학습 위주 교육

법으로 학생을 직업(신분)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의 초기 목표지점으로 인도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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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생산의 결과로 사회구조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의 교육적 

선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중산층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의 학생들에 비해 비ㆍ학

술적인 진로를 선택하면 잃을 것이 더 많으며 이동성에서도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

다. 반대로 노동자 계급의 학생들은 비학술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Green et al.,2006, p. 139). 유럽에서는 VET의 사회적 지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제6장참조)이 진행되고 있으나 Lasonen & Manning가 

바로 지적했듯이 VET의 선호도는 고용, 임금, 직업전망 그리고 실질적인 직장등과 같

은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Cedefop, Lasonen & 

Manning, 2001). 

  직업교육 방향, 특히 특정 직업에 대한 예비 교육은 사회적 재생산과 사회적 이동성

의 가장 핵심에 있다(Grelet, 2004). 다른 방향으로 조기에 진로를 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상승 효과가 있다. PISA 또한 다른 교육적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

는 것은 효율성이나 학생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방향을 결정

하는데 항상 논쟁이 되어 왔으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중등

학교 교육제도 안에 있는 학생(핀란드)들은 15세가 되면 선택적 교육제도(독일)의 학

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평균성적 또한 우수했으며 

성적의 분포(교육평등의 지표)가 좁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akarissianos

에 많은 개혁들은 교육제도 밖에서 시작된 불평등을 다루는 데는 교육정책의 한계가 있

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로는 많은 연구과 실증적 조사에 나타났듯이 학급 내 불평등에

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Cedefop, Tsakarsrissianos, 2008). 이러한 

개혁은 경쟁 장소를 교육기획의 접근에서 교육적 자격의 확보로 이동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학교의 다양성과 종합중등학교 선택으로 특징되는 앵글로 색슨 국가와 독일

에 해당되며 교육의 특성과 의무교육 후 진로를 정하는 다양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Green et al.(2006)은 PISA와 IALS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회원국별로 기술 

불평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 지역별 교육제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적으로 확연히 다

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유사한 교육제도는 포괄적인 중등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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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제도로 ‘가장 다른 국가 중에는 3개국은 선택적 중등교육과정을 채택했고 2개국

인 미국과 뉴질랜드는 고도로 시장화 된 포괄적인 교육시스템(비ㆍ선택적 제도의 원리

를 학교선택이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을 채택했다(Green et al.,2006, p. 123). 

사회적 신분상습이 교육적 결과를 좌우하는 사회는 고등중등교육을 조기에 선택하거나 

다양하고 많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 이후에 강도 높은 진로변경이 이루

어져 포괄적인 교육제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내는 국가는 전형적으로 북부유럽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포괄적인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비ㆍ선택적 학교, 능력구분 없는 학급, 제목별 특

화수업 그리고 학교 간 자원을 공유하고자 노력한다(Green et al.,2006, p.138). 별

도의 교육경로 선택이 적을수록 낮은 사회적 신분상습으로 이어진다. 

  VET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 개혁에는 이론과 실기의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후기산업지식 경제로 전환 의미를 인식하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합치는 것이 포함된

다. 사회적 유동성을 위한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많은 국가에서 VET의 특성을 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VET의 

전통적인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는 근거가 없다. 사회적 계층화로 이어지는 모

든 VET의 측면은 신뢰할만한 정책과 방법이 실행되기 전까지 재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5.5.VET교육의 사회적 성과

  VET교육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시사회적과 거시 사회적 결과를 동시에 분

석하였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미시사회적 혜택은 비록 관계는 간접적이지만 학습참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 건강(Feinstein et al.,2006), 시민과 사회의 관계

(Campbell, 2006), 사회적 통합(Cedefop, Preston & Green, 2008), 사회자본

(Schuller, 2001; OECD Ceri, 2007)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거시 사회적 성과는 가

족, 공동체, 국가와 같이 보다 넓은 범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러한 성과는 한 요인

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이동성과 같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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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사회적 단체에 제공된 교육, 훈련 그리고 학습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복지적 측면에

서는 건강보험 비용과 범죄의 감소와 제도적으로는 신뢰회복과 사회자본의 증가 더 나

아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과 환경의 지속적인 개발인식을 가져올 것이다

(Cedefop, Green et al., 2004; Cedefop, Descy & Tessaring, 2005). 

  사회적 성과는 비물질적인 결과를 놓고 단순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통화와 경제

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에게는 사회적 통합과 노동시장으로 통합, 개선된 건강과 사회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용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업 또는 노동시장의 불참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비용, 실업, 범죄 수의 견제가 

예산에 주요하고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통

합, 사회자본,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제적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Schuller, 2001; Cedefop, Descy & Tessaring, 2005; 

OECE Ceri, 2007; Cedefop, Preston & Green, 2008).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성과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Groot & Maassen 

van den Brink, 2007 참조). 

<표 5 2> 학습의 사회적 혜택  

개인적 혜택 사회적 그룹과 공동체 혜택 사회적 혜택

사회적 통합, 사회자본, 시민

과 사회적 관계, 보다 나은 

건강과 육아

사회적 신분,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참여, 사회적 

이동성, 등

복지(즉, 건강, 범죄와 빈곤감소), 

관용, 신뢰, 사회적 화합,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특히 자료부족으로 개인용 교육의 프로그램 방향(일반/직업)에 

따라 얻어지는 사회적 효과를 구분하거나 연령과 각 연령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의 효과를 분석 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학습의 폭넓은 혜택의 연구센터는 다양한 자격

증과 VET를 포함한 학습경로의 사회적인 혜택에 대한 양적ㆍ질적인 생애과정의 연구

를 진행했다. 5.2와 5.3장에서 VET가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화합의 한 요소

인 점을 이미 논의했다. Feinstein et al.(2003)은 다른 사회적 혜택 측면에서 성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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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포함)은 건강(흡연과 운동)에 긍정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Bynner & Hammond(2004)는 영국의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해 인증 받은 직업교육과정

은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핀란드의 직업자격증은 청소년들이 안 좋

은 생활습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연, 커피과

다 섭취와 운동안하기 등 포함).

  VET의 세대 간의 효과로 유ㆍ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VET과정은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언어구사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들은 보다 자극이 되는 가정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독일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VET과 도제제도 포함)은 그

들 자녀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aeger & Holm(2007)에 

의하면 덴마크와 다른 스캔디네비아 국가에서는 학생의 어머니가 직업자격을 취득한 경

우 그 학생은 보다 높은 단계의 3차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의 아버지가 도제제도 혹은 VET자격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학생 또한 도제제도를 수

료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을 통한 건강관련 혜택간의 작용원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향과 학습의 종류가 

개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육

이 건강관련 혜택을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과 같은 자아

인식을 관리하는 것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통하는 것이다(예 예방예학의 비용과 

효과 평가능력)(Feinstein et al., 2006). 교육은 이러한 혜택을 인지할 능력과 권한

을 개인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괴적인 자

아인식, 학습과 발전(예로 학교진학실패와 부정적인 학습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은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콘텐츠(예 안정적인 직장, 보다 나은 이웃) 그

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그들의 다른 사

회적 혜택(OECD Ceri, 2007)을 결정짓고 지위 또한 결정지을 수 있게 만든다

(Karvone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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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bell(2006)은 교육이 시민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3가

지 모델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거시 사회적 혜택을 논할 때 VET의 특정 역할과 관련성

이 있을 수 있다:

 (1)‘절대적 모델’은 한 개인의 교육적 성취수준이 특정 사회적 혜택을 결정짓는다는 것

이다. 이것은 투표로도 연결된다: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수록 이러한 사회적 혜

택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VET가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특정 사회적 혜택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혜택에 

기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은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상대적 또는 위치모델’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개인의 교육수준 또는 종류를 의

미하며 이것으로 교육과 사회적 혜택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 모델의 작용원리는 활

발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높은 교육수준은 정치적 관계와 연관되지만 교육

수준은 사회적 계급내의 높은 단계로 이동하는 것만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

생하는 교육적 혜택의 불평등한 차이는 자격 배분을 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갈수록 불만이 증가하

고 소외된다(Green et al., 2006, p. 57). 이 모델에서는 교육은 하나의 신호이자 사회적 

제도의 구조적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OECD Ceri, 2007). 여기에서 교육의 수준

이 높이고 혜택을 분배하는 사회적 상속효과를 보존하는 노력은 관련 있는 사회적 혜택

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3)사회적 혜택을 인식하는 ‘축적모델’은 동료들 사이의 교육수준과 다른 학생들과 비

교했을 때도 평균적이라는 조건에서 설명한다.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인 대인관계 신뢰를 높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혜택은 

Green et al.이 지적했듯이 교육적 불평등에 매우 민감하다(Cedefop, Green et 

al.,2004; Green et al.,2006).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VET가 교육적 (불)평등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VET가 미시와 거시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작용원리는 가설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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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5.6.결론

  Green et al.(2006, p. 141 174)과 Preston & Green(Cedefop, Preston & Green, 2008, 

p. 177)은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의 개념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VET와 평생학습

을 고려한 기술과 분배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러한 유형적 분류는 본 장에서 논의된 다

양한 사회적 측면, 즉 배제, 통합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각  항목

에 VET가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매우 유용

하다. 

  이러한 유형론은 서유럽 국가를 3가지 모델로 분류한다. 이러한 모델에서 제시된 국

가의 경제적ㆍ사회적 특징은 몇 가지 지표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될 수 있다. 각 그룹에

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측도에서는 각 그룹별로 보편적인 차이

를 나타내기도 한다. 각 지역의 교육제도에는 공통점이 충분하기도 하지만 차이점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5.6.1.신자유주의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은 주로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모델로 전형적인 앵글로 섹슨 경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혁신과 생산성은 유연한 노동시장, 제한된 규제, 높

은 취업률과 장기근로시간에 의존한다. 이러한 경제는 높은 (임금) 불평등, 낮은 사회

지출 그리고 최소한 공공서비스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적 통합 지표는 다른 모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이 모델은 기술 분배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교육제도와 연관이 

있으며 기술 엘리트들은 최첨단 지식기반 산업에서 종사하는 반면 대다수의 비기술인 

근로자들은 품질보다 저가 경쟁을 하는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낮은 노동임금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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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영어권 국가의 교육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분권화 

과정을 거쳐 와 지방정부, 학교 그리고 교사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은 상황이다. 

한 예로, 영국은 공립교육에 경쟁적 유사시장을 도입해 교육기관의 다양성과 선택폭을 

넓히고 종합초등과 중등학교의 비 선택적인 특성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의무교육 후 

고등중등학교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교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

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장려한다. 사회적 통합의 개념에서 VET는 직업적 사회성이나 

전문적인 정체성의 형성보다는 고용에 우선순위를 둔다. 사회적 화합의 개념에서 VET

는 넓은 의미의 시민권보다는 능력과 고용경쟁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앵글로 섹슨 

국가의 비교적 높은 성인학습 참여율은 마태효과(Mathew)라고 특징될 수 있다, 즉 이

미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다. 이러한 성인교육은 초급 교육과 훈련

으로 상습 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의 

기술형성 제도의 결과로는 고도의 기술/낮은 기술 노동인력과 높은 교육 불평등으로 양

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5.6.2.사회적 시장 모델

  사회적 시장 모델은 유럽의 중심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시장의 효과는 규제와 이해집단, 특히 사회적 동반자에 의해 조정된다. 시장규제는 다

른 앵글로 섹슨 국가들 보다 높은 사회적 지출을 동반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임금)평등과 사회적 통합을 자져온다. 그러나 규제, 높은 사회지출 

그리고 낮은 고용율은 전체적인 생산성과 성장에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러한 경제는 제

조 산업의 다양한 품질생산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노동인구의 기술 분산에 의존한다. 

유럽의 중심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 경제범위 내에는 2가지 교육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프랑스와 지중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집권화 제도와 종합 초등과 중등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의무교육은 일반 또는 직업고등학교 그리고 전속 도제제도를 통해 교육

된다. 백과사전식 교육 모델을 통해 지식이 전달된다. 시험제도는 주로 정부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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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사회적 통합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는 VET와 같은 가치전달에 우선

순위를 둔다. 프랑스 VET 모델은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 기술과 함께 일반문화의 개

발 중요성도 강조한다. 

 (2)독일어권 국가와 독일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는 교육제도의 관리를 각 지

역에 위임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은 대부분 사회적 파트너들로 조직된 도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가 된다. 중등

교육은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능력을 (조기)에 발견해 다양한 진로와 학교로 경로를 

정한다. 고등교육은 일반대학과 기술대학으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에서

는 직업관련 학위에 전문성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VET를 통한 전문적 사회화와 직

업개발(Beruf)은 특히 중요시되지만 활발한 시민으로서의 사회화 개념은 외면되고 있

는 실정이다. 15세 학생들에게 발견된 높은 기술적 불평등(PISA의 결과로 증명)은 성

인인구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3년 더 

교육시키는 강화된 도제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선택적 경로제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결과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유럽 중심국가의 교육적 결과는 기술의 좁은 분배, 적은 수의 기술 엘리트와 낮은 기

술의 노동인구 그리고 많은 수의 중급(직업)자격증을 소지한 노동인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강력한 규제와 결합되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

을 조성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규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채용과 해직비용) 비용을 

높이고 결국은 더 많은 실업을 양산할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학교

에서 직장으로 전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자격증 미소지자에게는 취업의 강한 장

애로 작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인원이 비록 많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의 성인학습은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마태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금 불평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

지만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간격은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5.6.3.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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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생산성, 높은 고용율 , 높은 수준의 (임금)평등과 사회적 통합 

지표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해당 국가의 주목할 만한 제도의 특징으로는 중앙집권화 

된 노동조합이 협상하고 실업자와 낮은 기술 위협에 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

한 노동시장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년과 성인인구의 기술의 총체적 수준과 기술

의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러한 국가의 높은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가져온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인학습의 높은 참여율은 높은 고용률에 기여하고 낮은 수준의 

교육 불평등은 낮은 수준의 임금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을 지역적으로 규제하지만 중앙 정부체제 내에서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실시된다. 의무교육 이후는 많은 정부의 예산과 특히 VET와 관련 있는 교육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강한 유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무교육은 백과사전식 지식을 전

통적이고 폭넓은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일반 종합초등/중등학교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다른 지역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성인학습

이 일반화되었으며 사회적 파트너와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낮거나 실업상태인 사람들에

게는 높은 예산이 측정된 정부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훈련 

또한 비교적 많다.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VET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의 요구에 맞

게 설계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평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원칙으로 북유럽 국가의 사회통합 모델의 기초가 된다. 마

지막으로 성인학습의 참여율은 전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되며 기술이 낮거나 연령이 높

은 세대에서 더 높게 나온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과 젊은 세대 모두에 기술 분배의 높

은 공평성을 나타낸다. 

  Green et al.(2006,p. 167 172)에 따르면 교육적 결과의 3가지 측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전반적인 기술, 이러한 기술의 분배 그리고 성인학습의 참여율은 높은 경제적

ㆍ사회적 결과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전 연령별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의 분배는 넓거

나 좁거나 상관없이 임금수준과 근로자들 간의 지위 불평등에 영향을 주어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통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참여율이 높은 평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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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제도, 특히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제도는 높은 고용율로 연결되어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화합을 증대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5.6.4.VET의 특정 기여도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VET의 특정 역할은 아직 확실하

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상속의 증가 혹은 감소 효과에 있어 가지는 기관 

역할과 순수고용보다는 폭넓은 의미의 통합을 지향하는 점과 시민의 가치를 전달하고 

기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는 리스본의 목표와 VET의 특정 기여로 이루

어지거나 좌절될 수 있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수반되는 모델의 작용원리의 한 부

분인 것으로 간주된다. 

  VET가 사회적 배제 혹은 부족한 사회적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해결책으로 간주

될 수는 없다. 비록 VET가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 의식과 사회자본과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통합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몇몇 국가에서는 VET가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직업적 사회화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고용을 통해 본 좁은 의미의 사회적 통합은 사회생활에

서의 배제와 같은 복잡한 원리를 따라갈 수 없으며 교육의 사회적 혜택을 발생하는 것

을 감소시킬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비자들을 위한 VET을 설계할 때는 대상그룹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참가들을 VET의 관리 하에 놓는 것이 목표 VET 프로그램보다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고객의 신분, 인종, 가족

종류와 장애 구분에 따라 대상을 정하고 실시될 경우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닌 경우와 이러한 분류에 속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배제

의 희생자인 사람들의 참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 

더 나아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도 필요한 기술과 자격 측

면에서는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필요에 맞춘 ‘통합’ 형태의 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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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VET 프로그램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류 VET로 통합을 장려하

기보다 특정 대상 그룹에 맞춘 목표VET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사회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리된 그룹을 유지시킬 수 있다. 

  교육과 VET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는 사회적 통합 개선, 가치 형성, 기

관 통합과 불평등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교육적 평등은 사회적 통합으로 연결되

는 시민과 정치적 권리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VET 기여도

가 일반적인 교육적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되지 못했다. 학생들을 일반 혹은 직

업적 교육경로로 조기에 진로를 정하는 것은 종합중등학교를 통해 진로를 늦추고 교육

평등을 장려하는 것 보다 사회적 재생산과 사회적 상속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게 한다면 교육적 불평등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에는 도움이 되

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는 데는 고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임금평

등 또한 필요하다. 경제적 성장과 높은 사회적 통합을 보여주는 국가들이 유럽에서도 

존재하며 이것은 리스본의 목표에 한 발 다가선 결과다. 북유럽 국가의 교육, VET 그

리고 성인학습제도는 기술적 결과와 높은 교육평등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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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ET의 이미지와 선호도 개선 

 6.1.도입

  본 장에서는 VET의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의 

VET의 선호도를 점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VET 선호도 정책에 대한 연구와 문헌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진행될 많은 연구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마스트리히트, 헬싱키와 보르도의 공식성명서는 회원국들이 코펜하겐과 리스본 총회

에서 건의된 안건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VET의 참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는 점을 인정했다. 코펜하겐의 회의에서는 사회적 통합, 자격, 고용, 경제 경쟁력, 경제

적 성장유지 그리고 평생학습과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VET가 2가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전통적인 역할은 기술과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적합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VET는 직업진

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수의 훈련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리스본 회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VET의 새로운 역할은 리스본 회의에서 정한 기술

인력 목표수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후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사

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VET 제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VET의 참

여율을 높이는데 부족하다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리스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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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안되고 실시되는 여러 가지 개정안을 통해  

VET 제도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 예로, VET 기관의 구매와 

조달 절차 또는 회계 관행의 간소화에 제한되었던 개혁들이 그 자체로는 학생들에게 

VET의 선호도를 높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스트리히트와 헬싱키 성명서에는 VET의 참여를 높이는데 

VET의 선호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제안했다. 

 6.1.1.VET 선호도 개념

  현재까지 VET의 선호도는 어떠한 연구 문헌에서도 정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asonen & Manning이 정의를 한 것처럼 교육적 

수준과 성취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는 ‘두드러짐’이라는 개념은 ‘매력적’과는 다르

다고 했다(Cedefop, Lasonen & Manning, 2001).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선호도

는 긍정적인 관심도를 높이는 품질로 정의내릴 수 있다. 가장 부담스럽지 않는 개념으

로는 VET의 선호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VET에 대한 관심도다, 즉, 사람들이 

VET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내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교육적 틀 내에

서는 존재를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VET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VET의 이미지다. 보다 부담스런 개념으로 

VET의 선호도를 정의 내린다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VET을 활용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진학 혹은 대안적인 진로로 직업적 경로(보다 나은 직업 기회를 

갖기 위해)를 심각하게 고려중이거나 친지들에게 자문을 하거나 고용주들이 VET 경로

를 택한 구직희망자를 기꺼이 채용할 때는 VET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VET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VET 이해당사자들(잠재적 교육생, 

교육 및 훈련 제공자, 정부관계자, 사회단체)이 VET 제도의 정책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VET가 개

발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다. 이것은 VET 선호도의 동업자 관계 개념이다. Leney 

et al.(2004, p. 69)가 주장했듯이; 선호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생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아이디어에 직접적으로 맞춰 외부세계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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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한 결과이다‘. 

  선호도는 적극적 의미에서 하나의 누적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VET제도가 매력적이

라면 사람들이 이를 보다 많이 활용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용을 할수록 선호도가 상승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많은 파트너들이 VET 제도를 활용할수록 이

해당사자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통해 나타난다. 한 예로, 고용주에게 

VET의 선호도(이미지와 활용도 면에서)가 높을수록 더 나은 고용기회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잠재적인 학생들과 실제 학생들에게 또 VET의 선호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처음에는 학생들에게는 VET의 선호도 높다하더라고 고용주

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낮은 고용기회로 이어지고 결국은 학생들의 관심을 잃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VET의 선호도는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들의 참여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Bainbridge et al.(2004, p. 56)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파트너들의 참여시키는 것은 

유럽연합에서 정책적 우선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Cedefop, Bainbridge, Murray et 

al.,2004, p. 56).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관리체제의 재정비로 인해 최근에 

더욱 강화되었다. Billett & Seddon(2004)가 설명한 것처럼 중앙집권화의 대응능력 부족

으로 인해 대립적인 관점을 화해시키고 관심의 상호관계를 형성, 대응능력을 높이고 행

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결정사항을 실행하고 지역의 정책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보다 많

은 관심이 지역 파트너의 관계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파트너의 관계가 ‘성숙한 

서비스 전달의 특징’이 되는 VET에도 적용된다(Billett & Seddon, 2004, p. 55). 

  VET의 선호도는 다른 교육적 경로와 관련여부를 떠나 상대적 용어로 접근할 수 있

다. 마스트리히트 성명서는 ‘VET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동등하게 생각되는 VET와 일반 교육, 특히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유럽연합집행기관, 2004b, p. 2)고 지적한다. 직업훈련으로 진로를 결정

하는 데는 대체교육진로의 선호도, 특히 고등교육의 진로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상

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비교는 이러한 만족도에 흠집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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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VET 참여 증가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반교육의 훨씬 큰 증가는 무시하

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VET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선호도도 함

께 논의 될 것이다; 즉 일반교육과 비교했을 때의 VET의 선호도를 함께 고려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은 간혹 VET의 지위와 연관되기도 한다(Leney et al., 2004, p. 

84 86).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자부심과 동등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VET가 담당

하는 역할을 상대적 선호도에서 접근해보면, 기술 인력을 증가시키고 위해 VET에 관심

이 있거나 더 적합하지만 일반교육을 선택(성공의 기회가 더 적더라도)했을 잠재적 학

생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는 참여도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선호도는 교육과 훈련에 참여

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참여도는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

다. 그렇지만 참여도는 선호도와 분리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한 예로, 엘리트주의의 

사회에서는 성적우수 학생들을 뽑아가고 일반교육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VET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참여도는 공급의 문제와 같은 다른 요소에도 영

향을 받는다, 즉, VET제도의 선호도가 높더라도 VET 교육기관이 한정되어있다면 참

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6.1.2.분석의 초점

  본 장에서는 리스본 회의의 목적과 관련된 관점에서 VET의 (상대적)선호도를 유럽연

합에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초급 VET(IVET)에 초점을 맞출 예정

이다. 이러한 선택의 근거로는 VET 이미지과 관련된 사안과 상대적 선호도에 대한 접

근이 평생 VET(CVET)와 연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VET의 이미지가 

VET의 노동인력 참여에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 활용성은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Leney et al.(2004, p. 74 77)이 제시한 것처럼 CVET의 참여는 

학습 투자에 대한 결과이며 비공식/공식 학습의 인식의 일환이지 이미지와는 별개의 문

제다. VET는 초급단계 이후의 일반교육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CVET의 확대 문

제를 상대적인 선호도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부적절할 수 있다. VET에 대한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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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에 따르면(유럽연합집행기관, 2005b, p. 29) 추가학습

이 필요한 노동인구의 대다수가(72.5%) 직업훈련(직장 내/밖)을 선택했고 20%는 일반교

육을 선택했다. 나머지 7.5%는 구직희망자를 위한 과정을 선택했다. 초급교육과 훈련 

이후에 VET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세한 것은 현 직장에서의 자기실적 개선, 직장내승

진과 구직활동, 성인들의 학습수요에 대한 동기부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VET에 대

한 성인들의 참여는 간혹 고용주(직장인 경우) 또는 구직기관(구직자 경우)의 강요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 있으며 CVET의 강화 문제를 선호도 측면에서만 검토한다는 것의 

불합리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호도는 초급과 초급단계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본 장에서는 VET의 선호도를 중등학교와 직업교육

과정의 IVET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6.2장에서는 연구문헌인교육 진로 

선호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를 다룬다. 6.3장은 현재 유럽연합의 IVET 참여에 대

한 주요한 몇 가지 최신 특징을 다룬다. 6.4장에서는 회원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

요 개혁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6.5장에서는 리스본 회의 목적에 근거한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 6.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6.2.교육적 진로 선호도의 결정요인

  교육기관, 환경 그리고 자취의 선호도는 16세 이후의 교육진로를 선택할 때나 교육

행정과 감독관련 문헌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항이다(Dick & Hanna, 2002). 

교육적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자 3가지 그룹의 가능한 결정요인을 구분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결정요인 그룹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문맥에서 찾을 수 있다. 

Conlon(2005), Desjardins et al.(1999)과 Hossler et al.(1989)는 높은 선별능

력이 보다 능력 있는 학생모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맥측면에서 제안된 여

가의 선택(Weiler, 1996), 학교 교생들의 사회적 출신(Lankford & Wy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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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기관감독, 즉, 공립 또는 사립여부(Desjardins et al., 1999; Hossler et 

al., 1989), 교육기관의 평판, 진로와 프로그램(Desjardins et al., 1999; Hossler 

et al., 1989) 등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의 형태도 영향을 

미치며 이와 함께 품질보증과 투명성도 모두 선호도의 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경제적 결정요인으로 교육적 진로 혹은 기관이 등록금과 세금방식으

로 인해 장려되거나 혹은 좌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Hossler et al.(1989)은 장학금의 

제공여부가 학생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Hilmer(1998)

는 대학등록금의 인상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으며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며 세금변화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Flowers(1988)는 한 예로, 미국의 교육비 세금감면은 공립교육기관보다는 공립교육의 

상대적 경제 선호도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헌(Lincoln & Walker, 1993)

에서 졸업생 세금제도가 어떻게 교육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정부지원 학과

보조금과, 재직 중에는 높은 세금을 다양한 세금혜택을 통한 진로에 대한 경제적 선호

도를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그룹은 선호도의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기

대와 전망에 초점을 맞춘다. 추가 교육과 진로개발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선호도의 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한다(Cedefop, Descy & Tessaring, 2001a, p. 

76; Cedefop, Lasonen & Manning, 2001). 교육의 좋은 예는 오스트리아에서 찾

을 수 있는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VET 진로

로 결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인센티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neeberger, 

2002). 고용측면에서는 정보와 통신기술의 존재와 학과과정과 훈련 프로그램에 외국어 

표기(Smits & Zwick, 2004), 교육기관과 진로이탈자 중의 실업자 수, 그들의 임금, 

직업만족도, 직업교육 기술경쟁(Lavoie & Ross, 1999) 등은 모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Conlon(2005, p. 299 307)이 영국의 조사를 관찰한 결과 북부 

지방, North & West Midlands, 서부 지방, 동부 지방,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청년들이 

직업훈련 진로를 선택한 반면 런던과 남동과 남부지방 청년들은 일반학교 선호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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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진로는 그들의 지방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에 잘 맞

을수록 즉 고용기회가 많을수록 매력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경제학자들은 그들

의 교육투자 결정하기 위해 인적자본 이론을 동원(Becker, 1964), 신호이론(Spence, 

1973)과 실증적인 예측을 위한 민서형 임금함수추정(Mincer, 1974; Psacharopoulos, 

2006)을 활용해  사람들이 이러한 고용전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오랫동안 분석해왔

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개인과 사회적 특징에 따라 항상 간단하거나 명백하거나 일방

적이지 않다. Turner & Bowen(1999)는 동일한 학습 과목이나 기관의 특성에 성별

로 똑같은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비슷하게 Lasonen & 

Gordon은 그들의 연구문헌에서 사회적 출신도 선호도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밝혔다(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6.3.유럽연합에서 현재 IVET의 선호도 

  IVET의 선호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지표가 있다. 첫째는 참여도는 포괄적

인 지표가 되지 못하지만 현재의 학생과 장래의 학생들에게는 IVET의 선호도는 IVET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수를 통해 대표된다. 둘째는 고용주에 대한선호도는 VET를 

통해 구직하는 사람들 사이의 실업률과 신입사원의 임금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셋째

는 고용주와 교육 및 훈련희망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IVET에 대한 일반대

중의 의견을 참고한다. 선호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는 대용물로만 역할을 하며 주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6.3.1.미래 응시생들에게 IVET의 선호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VET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와 직업교

육과정의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등록율과 입학생 수를 비교 자료를 통해 감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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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1. 고등중등과정의 직업과 일반교육 등록 학생 수 

  <표 6 1>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학교 입학 전 과정 포함)은 유럽

연합을 전체로 볼 때 고등중등과정에서는 일반학교보다 많은 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중등과정의 VET의 높은 선호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유럽연합에서 

호주와 스위스를 제외하곤 평균적으로 높게 나왔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의 IVET 고등

중등과정 학생 수가 2002년부터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폴란드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6.3.1.2. 직업전문학교 단계에서 직업과 일반학교 입학

  직업전문학교 단계에서는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진다. <표 6 2>는 유럽연합 전

체에서 고등교육 신입생들에게 직업프로그램이 학술프로그램 보다 훨씬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학교 VET의 낮은 등록률은 OCED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며(한국 제외) 평균등록률이 OECD가 유럽연합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 

OECD에서는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학술적 교육을 받는 학생 수와 

VET을 받는 학생 수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Dunkel et 

al.(Cedefop, Dunkel et al., 2009)에 의해서도 관찰이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별 비교자료와 같이, 국가별로 VET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사회적ㆍ기

관의 결정요인이 다르고 각 나라별 분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매우 신

중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McCoshan et al.(2007)은 네덜란드를 한 예로 들어 직업

전문학교의 직업프로그램을 Type A로 분류(즉, 학술) 하지만 교육기관별 등록수를 보

면 직업교육 관련 기관이 일반대학의 등록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63%와 

37%, 2004/05학년도). 그러나 이러한 IVET 교육기관과 대학 간의 분류에 대한 통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찾기 힘들다. 유럽연합에서 학생들에 대한 IVET의 선호도는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가 현재는 비교적 잘 정립되어있는 인상이지만 리스본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하교 단계로까지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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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유럽연합과 주요 경쟁국가의 고등중등직업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 등록학생수  

         (2002 05년)

   

프로그램 방향

일반(1) 조기직업(2) 직업(3)

‘02 ‘03 ‘04 ‘05 ‘02 ‘03 ‘04 ‘05 ‘02 ‘03 ‘04 ‘05

BE 30.32 9.7 31.8 30.4 a a a a 69.7 70.3 68.2 69.6

CZ 19.62 0.5 20.6 20.5 0.2 0.2 0.2 0.1 80.2 79.3 79.3 79.4

DK 47.0 46.4 53.2 52.1 a 0.3 a a 53.0 53.3 46.8 47.9

DE 37.03 7.8 38.8 39.7 a a a a 63.0 62.2 61.2 60.3

IE 72.77 1.7 66.5 65.7 27.3 28.3 33.5 30.5 a a a 3.8

EL 60.0 64.0 66.0 64.0 a a a a 40.0 36.0 34.0 36.0

ES 62.0 62.8 61.3 57.4 a n a n 38.0 37.2 38.7 42.6

FR 43.7 43.6 43.5 43.6 a a a a 56.3 56.4 56.5 56.4

IT 35.2 36.2 37.2 38.5 38.0 37.8 37.3 36.6 26.8 26.0 25.5 24.9

LU 36.0 35.3 36.1 36.6 a a a a 64.0 64.7 63.9 63.4

HU 50.3 50.2 76.3 75.9 36.8 37.0 11.6 10.9 12.8 12.8 12.1 13.2

NL 30.8 30.9 30.9 31.8 a a a a 69.2 69.1 69.1 68.2

AT 21.0 20.8 21.4 21.5 6.8 7.4 6.2 6.2 72.3 71.8 72.4 72.3

PL 39.1 45.7 50.5 55.0 a a a a 60.9 54.3 49.5 45.0

PT 71.2 71.5 71.5 69.0 a 0.4 19.4 20.5 28.8 28.1 9.1 10.5

SK 23.6 24.6 25.9 25.8 a a a a 76.4 75.4 74.1 74.2

FI 42.8 41.2 39.9 36.1 a a a a 57.2 58.8 60.1 63.9

SE 50.4 47.1 46.6 46.4 a a a 0.8 49.6 52.9 53.4 52.7

UK 27.9 30.8 28.5 27.8 x(3) x(3) x(3) x(3) 72.1 69.2 71.5 72.2

EU-19평균 42.13* 42.67* 45.8 44.1 6.0 5.9 48.5 50.3

OECD 평균 50.6 51.0 50.7 50.3 4.0 4.0 4.1 4.2 45.5 45.1 45.4 47.5

AU 37.0 35.8 37.5 38.5 a a a a 63.0 64.2 62.5 61.5

CA m m m m m m m m m m m m

CH 35.4 35.0 35.0 35.2 35.3 a a a a 65.0 64.8 64.7

JP 74.3 74.5 75.4 75.3 0.8 0.8 0.8 0.9 24.9 24.7 23.8 23.9

KR 67.9 69.3 70.5 71.5 a a a a 32.1 30.7 29.5 28.5

US 100.0 100.0 100.0 100.0 a a a a a a a a

참고 : * 연구가가 계산한 비가중 산술평균             a 해당사항 없는 항목

       m 자료가 없음                                x(j)항목에 포함된 자료 

       n 수치가 미미 자료

Source : OECD(2004c; 2005c; 2006a; 2007b; Chapter C). 각 항목에 등록된 학생 수는 

고등중등과정 교육기관에 등록된 전체 학생수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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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유럽연합과 주요 경쟁국가의 3차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등록현황(1995 2005년)  

 

3차직업-Type A

이론중심/연구 준비프로그램과 

고급연구프로그램(1)

3차직업-Type B

실용적/기술적/직업적 특화된 

프로그램(2)

‘95 ‘00 ‘01 ‘02 ‘03 ‘04 ‘05 ‘95 ‘00 ‘01 ‘02 ‘03 ‘04 ‘05

BE m m 32 33 33 34 33 m m 36 34 33 35 34

CZ m 25 30 30 33 38 41 m 9 7 8 9 10 8

DK 40 52 54 53 57 55 57 33 28 30 25 22 21 23

DE 26 30 32 35 36 37 36 15 15 15 16 16 15 14

IE m 32 39 39 41 44 45 m 26 19 18 17 17 14

EL 15 30 30 33 35 35 43 5 21 20 21 22 24 13

ES m 47 47 49 46 44 43 m 15 19 19 21 22 22

FR m 37 m 37 39 m m m 21 m 22 34 m m

IT m 39 44 50 54 55 56 m 1 1 1 1 1 a

LU m m m m m m m m m m m m m m

HU m 64 56 62 69 68 68 m 1 3 4 7 9 11

NL 44 53 54 54 52 56 59 n 1 n 1 1 n n

AT 27 34 34 31 34 37 37 m m m m 8 9 9

PL 36 65 68 71 70 71 76 1 1 1 1 1 1 1

PT m m m m m m m m m m m m m m

SK 28 37 40 43 40 47 59 1 3 3 3 3 2 2

FI 39 71 72 71 73 73 73 32 a a a a a a

SE 57 67 69 75 80 79 76 m 7 6 6 7 8 7

UK m 47 46 48 48 52 51 m 29 30 27 30 28 28

EU-19평균 35 46 47 49 50 52 53 12 11 13 12 12 12 11

OECD 

평균
37 47 48 52 53 53 54 18 15 16 16 16 15 15

AU m 59 65 77 68 70 82 m m m m m m m

CA m m m m m m m m m m m m m m

CH 17 29 33 35 38 38 37 29 14 13 14 17 17 16

JP 30 35 37 39 40 40 41 31 29 29 29 29 30 30

KR
*

41 45 46 46 47 49 51 27 51 52 51 47 47 48

US* m 43 42 64 63 63 64 m 14 13 x(1) x(1) x(1) x(1)

참고 : * 전체 등록비율                               a 해당사항 없는 항목

       m 자료가 없음                                x(j)항목에 포함된 자료 

       n 수치가 미미 자료

Source : OECD(2007b; P. 295). 합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신입학생 

수/동일한 연령의 전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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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I VET에 대한 고용주들의 자세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IVET의 가치는 그들의 채용관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는 2가지 비교 지표가 사용된다; 신입단계의 실업률과 임금. 그러나 유일한 실업과 임

금에 관한 국제 수준의 체계적인 자료는 성인노동인력(25 64세)에 국한된 것이며 연령

별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신입단계(15 25세)의 조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부항목에서는 전체 VET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자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6.3.2.1.직업교육 또는 일반교육 받은 자들의 실업률

  성별로 구분된 자료<표 6 3>를 보면 유럽연합과 OECD 국가(2003 05년)의 실업률은 

일반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실업률이 VET 수료자들의 실업률보다 낮게 조사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유럽연합집행기관, 2007e, p. 119)에서도 확인

되었으며 VET가 비록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후 연령대 혹은 이후에 경력 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VET가 가지는 고용경쟁력 효과는 특정 분야에서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성인(24 64세) 직업자격증 소지자(남녀)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도를 3가

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용주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구직자들 중에서 고등중등과정 수준의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문학교 수준의 자격증일 경우 VET에 대한 선호

도는 없어지고 양쪽 모두 비슷한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

(2003 04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주들은 직업교육

을 받은 구직자들 중에서 전문학교 수준의 자격증일 경우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등중등수준의 직업자격증일 때는 구직자 선호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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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 유럽연합과 주요 경쟁국가의 교육배경에 따른 실업률(2003 05년)

 

2003 2004 2005

고등중등교육
3차직업

교육
고등중등교육

3차직업

교육
고등중등교육

3차직업교

육

ISCE

D 

3C 

단기

(1)

ISCED 

3C 

장기/3

B

(2)

ISCE

D 

3A

(3)

Type 

B

(4)

Type 

A & 

고급

연구

(5)

ISCE

D 3C 

단기

(1)

ISCED 

3C 

장기/

3B

(2)

ISCE

D 3A

(3)

Type 

B

(4)

Type 

A & 

고급

연구

(5)

ISCE

D 

3C 

단기

(1)

ISCE

D 3C 

장기/

3B

(2)

ISCE

D 

3A

(3)

Type 

B

(4)

Type 

A & 

고급

연구

(5)

BE
남 a 7.4 4.7 3.4 3.6 a 7.5 4.8 3.6 3.9 a 7.0 5.0 3.3 3.9

여 a 10.5 7.8 3.2 4.2 a 10.8 8.9 3.8 4.3 a 12.1 7.4 3.6 4.3

CZ
남 9.9 4.9 2.8 1.7 a 5.9 3.2 x(5) 2.1 a 5.5 2.8 x(5) 1.9

여 11.8 11.8 5.8 2.3 a 12.3 5.0 x(5) 1.8 a 12.1 5.5 x(5) 2.1

DK
남 3.5 5.2 4.1 5.1 3.9 8.2 6.9 2.9 c 3.4 c 2.9 3.8

여 5.5 5.9 4.8 6.4 5.4 6.6 4.7 3.5 c 4.7 5.8 5.3 3.5

DE
남 a 10.9 8.5 5.1 4.5 a 12.3 9.7 5.6 5.1 a 11.9 11.0 5.7 5.0

여 a 10.5 10.3 6.8 5.4 a 11.3 10.0 6.0 6.0 a 11.3 10.0 6.1 5.7

IE
남 a 2.7 3.1 2.4 a 3.3 2.6 1.9 c a 3.0 c 1.9

여 a 3.1 2.7 2.3 a 2.8 2.4 1.8 c a 3.1 c 1.7

EL
남 5.7 6.7 4.9 4.7 3.7 3.4 5.7 5.6 3.1 4.8 c c 3.8 4.4 4.6

여 25.3 19.9 13.0 7.5 7.6 19.1 35.3 15.1 11.6 9.5 c 23.2 14.0 10.3 9.9

ES
남 6.3 5.7 5.1 5.6 6.5 6.0 4.9 5.3 c 4.8 5.4 4.7 5.4

여 17.1 12.5 13.0 9.2 16.4 12.0 12.3 8.8 c 12.1 8.8 9.2 6.9

FR
남 a 5.8 7.2 4.3 6.7 a 5.5 7.2 5.1 6.6 a 5.6 7.7 5.3 6.3

여 a 10.2 7.7 5.0 7.5 a 10.2 8.8 5.2 7.0 a 9.3 8.0 5.4 6.6

IT
남 4.3 3.4 4.7 x(5) 3.6 11.5 3.0 4.2 4.7 3.5 7.8 3.0 3.9 7.4 4.2

여 14.3 8.0 8.3 x(5) 7.2 14.5 7.9 6.1 7.5 6.0 15.9 7.0 6.6 9.5 7.0

LU
남 3.8 2.3 2.2 2.8 2.0 c c 3.1 c 2.4

여 5.0 6.4 7.5 4.3 5.6 3.2 4.9 c 7.7 3.1 c 5.0

HU
남 a 6.0 3.0 1.3 a 5.6 3.2 1.6 1.5 a 6.5 3.8 c 2.0

여 a 6.5 3.6 1.5 a 7.3 1.3 1.6 2.4 a 9.1 5.4 c 2.6

NL
남 x(2) 1.6 1.7 1.2 2.1 x(2) 5.2 3.8 2.6 2.5 x(2) 4.7 3.4 2.3 2.9

여 x(2) 2.7 2.8 2.1 2.4 x(2) 3.5 3.7 4.6 2.9 x(4) 4.5 4.3 c 2.8

AT
남 a 3.5 3.7 2.3 1.9 a 3.6 4.5 2.7 2.4 a 3.6 c c 3.1

여 a 3.4 4.4 2.2 a 4.2 5.9 2.0 4.8 a 4.4 c c c

PL
남 19.0 a 12.3 x(5) 6.6 18.9 a 11.7 x(5) 5.9 17.1 a 11.1 x(5) 5.4

여 25.4 a 16.6 x(5) 6.7 24.1 a 16.6 x(5) 6.5 24.6 a 16.6 x(5) 6.8

PT
남 a a 4.2 x(3) x(3) 4.5 x(5) 4.5 x(30 x(3) 5.6 x(5) 5.2

여 a a 6.0 5.5 x(3) x(3) 7.0 x(5) 4.4 x(3) x(3) 7.5 x(5) 5.5

SK
남 x(2) 17.1 7.8 3.5 x(2) 17.4 8.0 3.0 5.0 x(2) 15.8 6.5 c 3.9

여 x(2) 17.9 11.3 3.7 x(2) 21.3 12.8 8.0 4.3 x(2) 19.6 10.8 c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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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고등중등교육
3차직업

교육
고등중등교육

3차직업

교육
고등중등교육

3차직업교

육

ISCE

D 

3C 

단기

(1)

ISCED 

3C 

장기/3

B

(2)

ISCE

D 

3A

(3)

Type 

B

(4)

Type 

A & 

고급

연구

(5)

ISCE

D 3C 

단기

(1)

ISCED 

3C 

장기/

3B

(2)

ISCE

D 3A

(3)

Type 

B

(4)

Type 

A & 

고급

연구

(5)

ISCE

D 

3C 

단기

(1)

ISCE

D 3C 

장기/

3B

(2)

ISCE

D 

3A

(3)

Type 

B

(4)

Type 

A & 

고급

연구

(5)

FI
남 a a 9.6 5.4 3.3 a a 8.2 5.4 3.3 a a 6.9 4.4 3.7

여 a a 8.8 4.8 3.8 a a 8.3 5.4 5.1 a a 8.0 5.1 4.4

SE
남 a a 5.5 5.2 4.7 a x(3) 6.0 5.6 4.3 a x(3) 6.0 5.8 4.6

여 a a 4.8 3.3 2.6 a x(3) 5.6 3.9 3.6 a x(3) 5.5 3.7 4.5

UK
남 5.2 4.4 3.0 2.7 2.7 4.2 3.6 2.8 2.9 2.5 4.0 3.5 2.0 1.5 2.2

여 4.0 3.5 2.7 1.7 2.0 3.9 3.4 3.0 1.7 2.0 3.4 2.5 1.6 1.5 1.8

EU

19

평

균

남 8.8* 6.2* 5.4* 3.9* 3.6* 7.8* 6.2* 5.6 3.9 3.7 6.3 5.4 4.4 3.8

여 16.1* 9.4* 7.6* 5.2* 4.5* 12.5* 10.9* 7.8 5.2 4.7 10.0 7.3 6.0 4.7

OC

ED 

평

균

남 7.1 5.3 5.3 3.8 3.5 5.7 3.7 3.5 5.5 5.2 4.1 3.6

여 12.7 8.2 6.9 4.4 4.1 7.2 4.5 4.3 8.8 7.3 4.8 4.3

AU
남 a 2.5 4.7 3.9 2.9 a 2.5 4.3 3.3 2.7 a a 2.7 2.9 2.4

여 a 7.7 5.2 3.9 2.2 a 5.6 4.9 2.9 2.7 a a 4.6 2.9 2.3

CA
남 a x(3) 6.6 5.1 5.5 a x(3) 6.3 4.6 4.6 a x(3) 5.9 4.9 4.5

여 a x(3) 6.5 5.1 5.2 a x(3) 6.0 4.6 4.8 a x(3) 6.0 4.7 4.4

JP
남 a x(3) 5.5 4.8 3.1 m m m m m x(3) x(3) 5.4 3.5 2.5

여 a x(3) 5.3 4.5 3.3 m m m m m x(3) x(3) 4.3 3.9 3.0

CH
남 3.8 2.8 5.3 1.5 3.7 3.3 7.1 1.8 31.9 c 3.2 c c 2.5

여 4.3 2.9 4.7 2.2 3.4 3.9 4.8 3.0 c 3.7 5.3 c 4.4

KR
남 a x(3) 3.5 4.4 2.7 a x(3) 3.9 3.8 2.7 a x(3) 4.1 4.3 2.6

여 a x(3) 2.6 3.2 2.6 a x(3) 2.9 3.3 2.5 a x(3) 3.3 3.7 2.3

US
남 x(3) x(3) 6.7 5.2 3.2 x(3) x(3) 6.2 5.2 3.0 x(3) x(3) 5.5 3.7 2.5

여 x(3) x(3) 5.4 3.9 2.8 x(3) x(3) 5.0 3.6 2.9 x(3) x(3) 4.6 3.4 2.2

참고 : ISCED 3A : 고등교육에서 이론과 연구중심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결

       ISCED 3B : 고등교육에서 직업과 기술교육으로 바로 연결

       ISCED 3C : 노동시장 혹은 비직업적 후기중등교육과정(ISCED 4), 즉 단기 직업프로그램 또는   

                           학위취득기초 과정 

     * 연구가가 산출한 비가중 평균                a 해당사항 없는 항목

       c 수치가 미미한 자료    m 자료가 없음     x(j)동일한 연도에 포함된 항목

Source : OECD(2005c; 2006a; 2007b; chapter A). 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5 64세 전체 

노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25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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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BE 0.75 0.77 0.74 FI 0.66 0.67 0.70 0.71

CZ 0.68 0.67 SE 0.74 0.76 0.76

DK 0.89 0.89 0.88 0.89 UK 0.73 0.71 0.71 0.72

DE 0.74 0.77 0.78 0.80  기타 OECD 국가

IE 0.70 0.63 AU 0.77 0.79

ES 0.67 0.72 0.72 CA 0.64 0.70 0.66 0.65

FR 0.74 0.76 0.79 CH 0.83 0.80 0.84

LU 0.78 0.78 KR 0.71 0.77

HU 0.78 0.73 0.63 0.60 NO 1.14 1.12 1.14

AT 0.74 US 0.60 0.63 0.62 0.63

PL 0.92 0.92

Source : OECD(2004c; 2005c; 2006a; 2007b, chapter A). 지수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직업과 

기술교과과정(3차직업 type B) 사람들의 소득/학술적 교육과정 사람들의 소득(3차직업 type A)

  프랑스와 벨기에가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다. Heijke et al.(2003)은 네덜란드에서

는 직업능력이 인정된 고등교육 구직자를 비교적 선호한다고 보고했다. 세 번째 유형은 

전반적으로 VET에 대해 선호를 나타내는 스위스의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서는 중등교육 혹은 VET 전문학교 출신 구직자들의 실업률이 일반학교 구직자들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주요 OECD 국가나 특히 유럽연합에

서는 고용주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구직자들보다 일반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3.2.2.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의 임금

  전문학교 수준의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자료만 있다. <표 6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유럽연합과 OECD 국가에서는 같은 수준에서 VET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일반

교육을 받은 자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고용주들은 VET을 받은 

구직자들에게 특별히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 국가는 노르웨이다. 

<표 6 4> 유럽연합과 주요 경쟁국가의 3차직업과 일반 자격사이의 소득차이 지수(2001 0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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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I VET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04년에 유럽 시민(EU 25)들이 가지고 있는 VET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유로바로미

터(Eurobarometer)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유럽연합집행기관, 2005b). 보다 많은 

18 64세 응답자(39%)들은 의무교육을 마치는 청년들에게 일반교육을 받은 자(32%) 보

다 직업훈련을 권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럽연합에서의 IVET 선호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인상은 매우 부정

적이다. 학생들은 특별히 전문학교 단계에서 VET에 대한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용주

들의 일반적인 선호도 또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ET의 선호도는 

중등교과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럽인들은 좋은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유럽연합집행기관(2006c, p. 129)과 Lasonen & Gordon(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의 조사에 따르면 중등교육과정에서 VET의 관심도와 참여가 특히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신생 회원국에서 감소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됐

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생회원국 중 7개의 회원국들

이 VET을 가장 권장하지 않을 것 같은 국민들 조사의 8개국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포

함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5b, p. 5). 

 6.4.유럽연합에서 VET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IVET의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공통된 비전이 

구축되었다. 가장 최근의 정부정책은 형성된 체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6.4.1.I VET 선호도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의 모델

  선호도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정책들은 최근 연구문헌에서 검토되었던 잠재적인 추진

요인으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문의 선택성, 여가의 선택, 학생들의 사회적 

출신, 기관 관리와 평판, 교육비와 세금방식과는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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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IVET의 선호도 정책의 기초는 헬싱키 & 마스트리히트 성명서에서 개별화, 기

회, 관리체제 그리고 이미지 등 4개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6.4.1.1. VET 경로와 교육의 개별화

  Descy & Tessaring이 설명한 것처럼 ‘개별화’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 경향 그리고 

관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Cedefop, Descy & Tessaring, 2001a, p. 

130). VET의 개별화는 차별화되고 유연한 특징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Descy & 

Tessaring은 내부와 외부 차별화로 구분했다; 내부차별화는 교육방법과 학습과정과 관

련 있으며 외부차별화는 학생들의 요구와 선호도에 더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환경 창설

과 관련된다. 더 나아가 차별화는 1대1 또는 소그룹을 통해 VET의 다양한 단계별: 학

습과 직업선택, 학습과 훈련 기간 그리고 직장으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지도, 지원 

그리고 감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유럽의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를 지지

하는 평생측면에서 지도의 중요성은 이미 2004년 지도에 관한 유럽평의회 결의안에서 

강조되었다(유럽연합평의회, 2004). 또한 Descy & Tessaring는 유연성은 개인에게는 가

능성을 발휘하게 하고 제도 자체에는 예측하지 못한 발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정의했다. 

  VET 선호도에 대한 유럽연합 모델에서 개별화는 학습과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성공

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잠재적인 신

입들이 선호도를 고려하였다고 느끼거나 성공할 기회가 훨씬 높다고 믿는다면 더 큰 선

호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6.4.1.2. IVET 수료 시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유럽과 국영 IVET 정책개발자들은 IVET 과정을 수료하면 제공되는 폭넓은 기회가 

선호도를 높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것은 교육(직장 내 교육, 다음 교육단계, 등)적인 

기회로 연결되거나 고용(취업기회, 직업개발, 남녀평등 정책으로 인한 기회)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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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지도는 IVET가 제공하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다.

 6.4.1.3. 관리체제 

  VET의 관리체제란 주제는 헬싱키 성명서를 통해서 강조되었다. 지역 파트너 협력관

계를 중요시하는 현대 관리체제의 개념을 반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관리

체제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었다; 학생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훈련의 

품질보증, 제도의 투명성,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다각적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관계, 그

리고 필요한 기술의 예측.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은 VET에 적용되는 현대의 관리체제

가 선호도의 한 요인이 돼야한다는 논리다. 

  첫째, 관리체제는 교육적 제안에 대한 합리화가 뒤 따른다; 예로 최소의 중복과정으

로 가능한 폭넓은 진로범위를 제공하여 가능한 많은 연결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VET의 일관성 있는 합리화하는 사용자들에게 투명성과 명확성을 가져온다. 또한 학생

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VET기관은 지도와 훈련과정을 맞출 수 있게 하

다. 고용주들은 채용 시 구직자들의 배경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VET의 사용을 권장하고 그것의 누적특성을 선호함으로서 VET에 대한 호감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대의 관리체제는 VET 기관(교사와 학생대표 포함)과 다른 VET 이해당사

자(기업체, 부문별 단체와 상공회의소, 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파트너와 사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협력관계는 VET 제공자들과 교사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확인시키도록 강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학생과 기업체 모두의 기대치에 맞는 

VET 품질과 분량을 교육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의 인턴직과 노동시장 진

출 기회를 높여 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VET의 선호도를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

다. 



120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관계는 각 지방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VET 이해당사자들의 

국가적 약속으로 형성된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지방 파트너관계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

게 그리고 효율성과 선호도를 위해 VET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 정부가 주도

하는 일반교육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VET 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상대적 선호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6.4.1.4. 이미지와 지위를 위한 조치

  IVET 선호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4번째 우선사항은 헬싱키 성명서에서도 제안된 것

처럼 이미지와 지위에 대한 행동사항이다. 성명서는 일반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자부심 

증진과는 별도로 VET을 우수성과 연계시켜 특히 세계적 수준의 기준을 적용시키거나 

기능올림픽대회를 통해 정책들이 기능의 우수성을 장려할 것을 권장했다. Dunkel et 

al.은 VET와 고등교육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쟁점에 대해 연구했다(Cedefop, 

Dunkel et al., 2009). 두 가지 진로의 통합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물에 대해 언급했

다. 한 가지 장애물은 고등교육과 VET 과정의 학생 간의 배경 차이; 고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비교적 학습배경과 전기적 자료가 비교적 비슷하지만 VET 학생들은 그들의 

경력(전직), 연령, 신분(학생, 훈련생, 도제, 등), 법적상황(이주민), 학습동기 등의 이

유로 그들 사이에도 이질성이 존재한다. VET와 고등교육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고등

교육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잘 정립된 선택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VET 학생들에게 전문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VET와 

고등교육에 자부심을  증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회원국에서 정부정책들은 이러한 우선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6.4.2.VET 진로와 교육에 있어 개별화

  개별화 정책의 목적은 교육생 개인의 필요에 맞는 학습내용과 학습법을 개발해 학습

의 성공과 노동시장 진출의 기회를 높이는데 있다. 3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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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1. 교육적 제안의 다양화

  교육적 제안을 다양화하는 것은 다양한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업으로 이

어져 결국은 VET의 선호도를 개선한다는데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IVET의 과정을 다양화했으며 영국은 2002년부터 유연성 프로그램을 확대시행 

했다(IFP). 중등교육과정 학교들 간에 협력관계를 위주로 해서 고등교육의 일반 수료

장, 국가직업자격증, 직업관련 자격을 겨냥한 성인교육 전문대학과 훈련기관과 직업관

련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평가보고서(Ofsted, 2005)에 의하면 프

로그램의 ‘인기가 대단해서 기대한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IFP를 선택했으며 16세 

이후 학생들도 과정을 계속하고’있으며 대단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프로그

램의 결과로 ‘많은 학교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관심

사와 적성에 더 부합된 교육’을 전달하고 있다(Ofsted, 2005, p. 8). Lasonen & 

Gordon은 2000년부터 30개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과정이 제공되는 독일의 이중시스

템에서 교육의 다양화된 제안을 발견했다(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유사한 과정은 벨기에(Flanders), 체코 공화국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보고되었다. 

 6.4.2.2. 덜 부담스러운 진로 설정

  

  능률이 낮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 예로, 슬

로바키아에서는 기초실무 훈련프로그램을 중등직업학교(ISCED2) 과정에 배정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Vantuch & Jelinkova, 2005, p. 31). 또 다른 예로는 2001년 영

국에서는 현 도제제도 보다 부담스럽지 않는 새로운 현대적 도제제도의 토대가 마련되

었다(Fuller, 2004). 

 6.4.2.3. 모듈화

  교육법의 유연성, 특히 모듈화를 통해서 선호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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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특징별 소분류로 구분해 각 교과목별로 교육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공

부하고 전체 자격증은 각각의 단위를 수료하면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분자격

은 노동시장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해 전체자격증을 취득하기 까지 기다리지 않고 취업

을 할 수 있게 된다. Descy & Tessaring은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영국

에서 모듈화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Cedefop, Descy & Tessaring, 2001a, p. 

130 131). Lasonen & Gordon은 IVET의 모듈화가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가로는 헝가

리(2006년부터)와 벨기에(Flanders)(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에 대해 보

고했다. 

  6.4.3. 기회 만들기

  IVET는 간혹 막다른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회에 대한 정책의 목

표는 VET를 보다 많은 교육적 기회와 노동시장에서의 선택권이 VET 학생과 졸업생들

에게 제공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VET 학생들이 취득한 직업자격증이 보

다 넓은 분야에서 더 가치를 가지고 활용되고 전환되어 성인교육이나 다른 직장생활로 

연계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권은 VET 자격증의 교환가치를 높이

고 결과적으로는 VET의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관련분야의 정부정책은 

대부분 중등교육과정과 전문학교 교육단계에 집중되어왔다. 

 6.4.3.1. 일반중등과정으로 복귀 지원하기

  잠재적인 신입학생들은 IVET의 선택에 대한 불가역성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에

게 복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VET의 선호도를 수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 한다. Lasonen & Gordon(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과 

McCoshan et al.(2007)은 정부정책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일반중등과

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관찰한다. 

실험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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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그리스, 이태리와 헝가리에서는 중등교육과정의 직업교과과정 첫 몇 년을 실험

단계로 운영한다. 이 단계에서의 학습은 충분히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신입생들은 희

망한다면 다시 일반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실험적 단계는 학생들의 진

로를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들의 기술을 연마하는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1 2년 정도 지속된다. 

이중자격 경로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VET와 일반교육과정을 함께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이 최종적

으로 일반교육 또는 중등과정 VET을 선택할 때 까지 그들의 선택권을 열어놓는다. 이

러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된 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오스트리

아, 폴란드, 포르투갈, 핀란드가 있다. 

프로그램 연결

슬로베니아에서는 대체적인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고등중등교육을 마치고 1년 동안 연

결프로그램이 있어 VET 학생들이 일반 중등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전문학

교로 진학하기 위한 일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6.4.3.2. 준-전문학교 과정에서 일반고등교육으로 전환 개선

  고등중등과정 또는 중등과정 후 비 전문학교 출신의 VET 자격증 소지자들이 일반고

등교육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VET을 보다 호감 있게 만드는 선택권일 수 있

다. 2가지 실험이 우리의 관심을 특별히 끈다. 

공개 접근 정책

프랑스에서는 고등중등과정 졸업생(bachelier)은 일반, 기술 또는 직업교육과는 상관

없이 대학에 진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랫동안 비판되어 왔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 1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대학과목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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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 할 수 있다. Lasonen & Gordon도 직

업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 학업에서의 실패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방법 방향과 개인교습과 같은 개선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교육방법 방향

은 학생들에게 ‘학생이란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ulon, 1997), 

즉 대학에서 공부하는 특별함, 특히 자기 도제제도 실행에 대한 특별함, 문서작성 기

술, 학습과목 기초와 방법론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은 경력 있는 학자들에 의해 

교육된다. 개인지도교사는 주로 졸업생들이 담당하며 1 2학년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나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개인지도교사는 대학교 측에서 수당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대한 어떠한 일

반적이고 체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간혹 논의

(Hetzel, 2006)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학생들이 잘못된 

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중등과정과 대학단계에서의 정보와 자문을 현

대화하는 것이다. 

학점인정제도  

학점인정제도는 2개의 교육기관, 보다 큰 규모에서는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간/사이에서 

쌍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점인정의 범위가 넓을수록 취득한 학점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일반교육기관도 참여하는 학점인정제도 내의 IVET 기관이 참

여한다는 것은 직업자격증의 시장가치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McCoshan et al.(2007)과 Dunkel et al.에 따르면 벨기에, 아일랜드,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중등과정 이후의 비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점인정제도의 혜택

을 받아 대학교 2 3학년 과정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Cedefop, 

Dunkel et al.,2009). 

 6.4.3.3. 직업과 학술기관사이의 전문학교수준의 투수성

  위 문단은 준 전문학교 과정에서 전문학교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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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점은 한 전문학교에서 다른 전문학교로 학점인정에 맞추고 있다. McCoshan 

et al.(2007)이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학점인정 

또는 면제절차를 밟아 일반전문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 Dunkel et al.은 이러한 이동

성 제도는 스페인, 키프로스, 라트비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6.4.4. 관리체제

  VET 관리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 학생

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학과개설, 덜 부담스러운 진로설정 또는 

모듈화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간혹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일랜드의 Youthreach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육보조금을 지급한다. 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협력관계를 통해 국가들은 세계적인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Leney et al.(2004, p. 78)과 Lasonen & 

Gordon(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은 장기적(즉, 체코공화국, 프랑

스, 리투아니아)인 관계이거나 벨기에(Flanders),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이태

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과 같이 최근에 

VET 이해당사자들(VET 기관, 기업체, 상공회의소와 부문별 단체, 사회파트너와 정

부) 사이에 협력관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독일, 이태리, 헝가리와 네덜란드에

서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관리체제의 또 다른 측면은 품질보증이다. Lasonen & Gordon은 유럽연합 전체의 대

부분 국가 IVET체제에 품질보증 절차가 도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벨기에

(Flanders),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아일랜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와 핀란드가 여기에 포함된다(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또한 몇몇 회원국은 VET제도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

들과 고용주들에게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자격증체제 또는 목록의 시행 또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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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있다(Cedefop, Bouder et al.,근간서적; Coles, 2006; 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이러한 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로는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포르투갈과 영국이 있다. 

  6.4.5. 지위에 대한 조치

  VET 지위에 대한 조치의 목적은 일반/학술 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에 나타나는 자부

심의 차이를 좁히는데 있다. 특히 전문학교 단계에서는 VET의 상대적 선호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Dunkel et al.은 2가지 실험이 진행된 것을 주목했다(Cedefop, Dunkel et 

al.,2009). 벨기에서 실시된 VET 학문화 과정은 직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

다 학문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로 몇몇 회원국에서 실시된 직업 교육화 과

정은 일반전문학교 기관의 프로그램에 직업관련 내용이 보다 많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Leney et al.(2004)는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와 라트비아에서 이미 전문학교 단계에

서 직업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Dunkel et al은 이것이 많은 회원국, 

특히 체코공화국, 스페인,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영국의 최신 

추세인 것으로 지목했다(Cedefop, Dunkel et al., 2009). 

이러한 직업적 확대는 다면적이다;

(1)기존의 학술적 프로그램에 직업관련 보완 내용을 포함

(2)영국의 예비과정 학위(Zamorski, 2006)와 프랑스의 전문 직업 학위(전문자격증)

와 같이 학교 과정에 직업프로그램(기존의 공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학술적인 프로그램 

보다 단기간)과 학위 개설

(3)전통적인 학술학위로 연계되는 도제제도 만들기(예로 프랑스의 전문단과 대학의 

‘alternance'제도, 즉, 기능대학과 경영대학원)

(4)전문직 종사자들을 교사로 활용

(5)기능위주 학습으로 지도교육법 전환(Leney et al. 2004, p. 73의 보고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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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6)실무위주 방법의 도입, 즉 문제 중심 학습법, 사례기반 학습법, 연구과제 중심 학습

법과 업무기반 학습법(Markowitsch & Messerer, 2006)

(7)프로그램 내용과 구상과 연수생 제도 개발 시 기업체와의 관계와 협력을 유지

  그러나 VET의 선호도 개선 측면에서는 직업교육중시주의로 전환은 많은 의문점을 

낳는다. 일반전문학교 기관 내에서 VET의 위치를 확대하는 것은 VET의 타당성을 높

이고 학술적 교육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교육 기관에서 VET

요소를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목적은 VET를 장려하기 보다는 그들의 학생들의 고용경

쟁력을 높여 VET 기관보다 그들의 교육기관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전략

이 VET의 (상대적)선호도를 높이는데 유리한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VET의 선호도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직업교육으로 전환’(Dunkel et al.이 

칭함, Cedefop, Dunkel et al., 2009)의 효과를 조심스럽게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6.5. 미래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제안

  헬싱키 성명서의 권고사항에 의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있어 헬싱키 의제 시행령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부분적 이행, 불명확한 방법과 평가부족. 이러한 의

문점은 2010년 이후의 리스본 회의 관점에서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6.5.1. 헬싱키 계획안의 부분 이행

  헬싱키 회의 의제에서 제안된 전체 가능성을 정부정책에 활용할 수 없다. 교육적 제

안을 다양화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개인화와 기회는 교육전달을 보다 유연하

게 만들고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에 대한 유사

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원국에서는 긴밀한 지도, IVET 

학생들이 학과선택과 직업선택 시 지원과 감독, 훈련과 직장으로 전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부수적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VET를 통해 열리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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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자세한 홍보와 이러한 진로로 진학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행해

지고 않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Leney et al.(2004, p. 73)은 벨기에와 핀란드

에서 진행되는 홍보 캠페인에 대해 보고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목할 만한 

성과 또한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실시되는 개혁의 또 다른 제한적인 사항은 주어지는 가능성이 오직 교육에만 국한되

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IVET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노동시장 기회들, 특히 연

수제도, 인턴제도, 고용, 높은 임금, 근무조건, 책임감과 추가 경력개발과 같은 가능성

을 늘리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Griffiths & Guile는 2000년대 초에 유럽

의 경력정책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제한된 범주, 개혁부족과 도제제도 실시기관의 부족 

등에 대해 설명했다(Cedefop, Griffiths & Guile, 2004). 그러나 그 이후로는 주요

한 발전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관리체제에서 가장 결여된 것은 사회단체(즉, 이주자 대표 또는 장애인 대표, 등, 

McCoshan et al. 2007, p. 154 156이 주장)와 학생과 교사대표다. Lasonen & 

Gordon(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은 관찰된 협력관계에서도 학생들

의 참석이 유독 없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VET 관리체제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의 참

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의 기대치가 VET 선호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강화해야 

하는지를 구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필요한 기술 확인 작업, 자신

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고품질 훈련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호도 개선에 중요하다. 

조사된 정책에는 VET 제도의 관리체제에 교사들이 참여한 흔적이 없으며 유럽연합 전

체에서 교사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체제적이며 대규모적인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sons et al.은 기업체 중심 VET 훈련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의 시급성을 강

조했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학술/일반 교육의 지위와 비교했을 때 IVET의 지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

지만 VET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조치는 현재 보도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18개 회원국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2008년 처음으로 실시된 Euro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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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여해 왔다. 또한 많은 회원국은 매년 전국기능대회를 열기도 한다<Box 6 1>.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충분한 관심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기능의 

우수성과 세계수준의 기술을 VET 내용, 교육법, 그리고 결과를 홍보하는데 보다 시각

적이며 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로는 VET LSA가 좋은 예가 될 수

도 있다. 

<Box 6 1> 국제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는 직업교육 학생, 졸업생 그리고 청년근로자들이 모여 그들의 기능의 

숙달됨을 비교하는 장이다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는 어떠한 직종도 대회 종목으로 출전할 수 

있다; 화훼장식, 이발, 요리, 웹디자인, 배관, 등  선수들은 개인 혹은 단체전을 통해 경기를 

치른다  경기의 심사위원은 주로 관련 직종의 전문직과 훈련교사로 구성된다  우승자는 

메달과/상장(우수) 그리고 상금을 수여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능경기대회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47년 스페인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여러 국가에서 지역,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경기대회는 

국제대회로도 개최된다  1950년부터 39회 국제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국제기능경기대회 역사보기: http://www worldskills org/site/public/?pageid=147)  

  국제기능경기대회의 목적은 직업의 시각화 증대, 역동성, 경쟁정신, 고품질과 연관시켜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VET 관련활동의 프로필과 선호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2007년 11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된 국제기능경기대회에 47개국 800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2005년에는 120,000명이 헬싱키 국제기능경기대회를 방문했다(WorldSkills, 2005)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국제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첫 대회는 2008년 9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http:www euroskills info/wm cgi?ws=5)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데는 연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IVET 학생들에게 보다 

더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 그리고 노동시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지, 사회단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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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그리고 교사들이 VET 제도의 관리체제에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지, 그리

고 VET 이미지 개선에 대한 행동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대부분의 국가

에서 취해지지 않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가 행해진 후 지도, 기회, 

협력관계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 환경 그리고 행동들이 필요한지 분석

해 정책개발자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6.5.2. 학술화, 직업교육화, 차별화와 연계

  VET와 학술교육기관과의 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주요 모델이 활용 가능하

다. 첫 번째는 차별화로 각 교육기관은 본연의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다른 교육기관과

의 연계를 성립시켜 학생들에게 교육기관 간의 이동성을 보장해준다. 다른 2가지 모델

은 직업교육화(모든 교육기관은 일반교육 혹은 직업교육기관이든 직업교육의 가변적 핵

심부분을 교육한다)와 학술화(모든 교육기관은 학술내용의 가변적 핵심 부분을 교육한

다)이다. 코펜하겐 마스트리히트 헬싱키 회의는 일반교육과 VET 간의 자부심을 동일

하게 만들 것을 설득했지만 이러한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국가와 교육기관은 간혹 모순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유럽연합 전체

에서는 많은 학술교육기관이 직업 교육화를 향해 이동하기도 하고 직업교육기관은 그들

의 학술적 내용을 강화하기도 했다. Dunkel et al.,이 설명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자율성

을 선호하는 전문교육 기관과 학점제도의 증가와 같은 기관과 관행의 변화, 사전학습의 

인정, 자격체제의 발전,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중등과정이후의 비전문교육기관과 경

영대학의 등장으로 이러한 전략이 확산되었다(Dunkel et al., 2009).

  결과적으로 교육적 제안에 대한 논리와 일관성이 불명확해지면서 선호도 또한 저해되

게 된다(McCoshan et al., 2007). 예로, 직업프로그램에 학술적 교육내용을 확대 시

키는 것은 일반교과 내용에 싫증을 느끼는 학생들이나 교과내용과 그들의 확실한/분야/

작업응용 사이에 확실한 연결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VET 기관의 선호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기관이 활용하는 전략이 VET의 자부심 강화와 지위 향



제2부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추세  131 

상에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동일하게 효과적인지 또 그러한 효과가 상조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다른 예로, McCoshan et al(2007)는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 기관에 맞춘 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위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위 동등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위 동등성의 가능한 모델을 구상하고 각 모델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권고할 수 있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6.5.3. 정책 평가

  가장 최근에 연구가들이 VET 선호도 정책에 대한 언급한 것은 평가의 부족이었다. 

비록 협력관계 위주의 관리체제의 원리가 대부분의 유럽연합 VET 제도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종류, 협력관계의 종류와 관계사이의 활동, 그들의 참

여 정도와 같이 각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모델은 아

직도 문제점 발견, 모델의 효과와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분석과 평가에 대한 구상이 필

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예로는 전국과 국제수준의 기능대회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국가 선호도 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유럽과 전국평가

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결핍 원인은 코펜하겐 마스트리히트 헬싱키 회의과정이 최근에 발

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전략이 발족되기 이전부터 VET 선호도 정책

(예로 중등 VET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고등교육 진학이 자유롭고 파트너 중심 관리체

제)을 시행한 프랑스에서 조차 이러한 평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도 연

구가 환영을 받는다. 

  첫째, VET 선호도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 모델의 가정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예로 개인을 위한 VET 규정이 훈련과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증가시키는가? 증가시킨

다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잠재 교육생들이 개별화와 앞으로 받을 교육과 노동시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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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관리체제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행, 결과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양 측면은 정책개발 과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6.6. 결론

  본 장의 목적은 회원국의 IVET 선호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코펜하겐 

회의에서 제시된 문헌으로 연구의 진행상황, 리스본 회의의 연구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는데 있었다. 

  회원국의 IVET 선호도는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육과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 사이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VET을 선호하지만 전문학교 신입생들과 고용주, 적

어도 채용과 임금과 연관해서는 VET보다는 일반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코펜하겐 회의와 헬싱키와 마스트리히트 성명서에 따라 IVET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

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많은 회원국에서는 VET의 선택폭이 다양해졌고 학습능

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맞춘 교육진로가 제공되고 모듈화 된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IVET 학생들에게는 중등과정과 전문학교 과정에서 일반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택

권이 주어지고 VET의 선택을 취소할 수 있어 결국은 VET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품질보증 절차 도입, 투명성을 위한 자격체제, 그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 강화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VET의 활용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VET 제도의 관리체제가 현대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교육

과 VET을 보다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 양쪽 교육진로 모두 동일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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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첫째는 코펜하겐 회의의 모든 권고사항이 구체적인 방

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이행은 IVET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도와 지

원을 제공해 그들이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높이고 사회단체, 교사와 학생들을 VET 관

리체제에 참여시키고 VET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자부심의 강화문제에는 국가 혹은 기관 차원에서 그들이 동시

에 취하는 주도권으로 인해 직업 교육화, 학술화 또는 차별화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정책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인 조치와 타당성 있는 권고를 정책개발

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7. 자격제도, 체제와 학습효과

 7.1. 도입

  회원국들 사이에 자격을 비교하고 이동하는 것은 로마협약 체결 이후 유럽교육 정책

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투명한 자격은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가장 잘 연결해 주

고,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회원국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10년 동

안 다양한 정책기구와 장치들이 개발되고 도입되어왔으며 모두 자격 제도를 보다 더 잘 

관리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유럽 통합 장려라는 목

표를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의제 안에서(리스본 회의 의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VET을 위한 코펜하겐 회의와 고등교육을 위한 볼로냐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제는 처음부터 자격 제도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학습결과에 근거한 범 유럽 자

격 체제(EQF)를 착수하는데 있었다. 

  본 장에서는 여러 자격체제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식, 기술과 기능측면에서 자격 체

제와 학습결과를 다룰 예정이다. 7.2장은 자격 제도의 관리체제와 각 특성별 그리고 주

요쟁점에 관한 자격체제의 관계를 설명한다; 유럽 교육정책과 관리체제 분야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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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구의 위치를 정리한다. 7.3장은 정치적 기구로서의 자격 체제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목표, 발전과 예상되는 혜택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회원국들의 경험

을 토대로 작성된 결론이 본 장의 마지막에 요약되어있으며 7.4장에서 다루는 EQF 발

전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본 장은 능률과 학습결과의 개념인 EQF의 ‘핵심’을 다룬

다. 7.5장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7.6장에서는 정책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영향을 

제시한다. 

 7.2. 자격 제도의 관리체제

  자격 체제는 하나의 정치적 기구로 국가자격제도를 현대화하는데 도움이 주고 더 나

아가서는 VET 제도의 현대화와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자격 체제와 자격 제도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 제도의 

개념은 매우 폭넓어 ‘한 국가에서 학습인정으로 귀결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자격에 대한 국가적ㆍ지역적 정책의 개발과 실행, 기관의 방식, 품질보증 절차, 

평가와 수여절차, 기능인정과 교육과 훈련을 노동시장과 시민사회에 연결시키는 다른 

메커니즘이 포함된다’(OECD, 2007c, p. 22).

  Coles & Werquin(Cedefop, Coles & Werquin, 근간서적)에 따르면 자격 제도

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된다고 한다;

(1)학점인정 제공

(2)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최적화

(3)비공식적과 비정규적 학습 인정

(4)자격체제 구축

(5)자격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경로 만들기

(6)품질보증 최적화

  자격 제도는 국가별 역사, 가치관 그리고 정책으로 인해 각 국가마다 차이점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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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구조는 부문별, 국가자격명부 또는 교육 및 훈련제도와 연결

이 되며 하나의 표준화된 ‘자격 제도’ 모델은 없다. 자격 체제는 자격 제도내의 한 면에 

불과한 것으로 자격 체제의 표준화된 모델 또한 없다. 자격제도와 유사하게 자격 체제

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OECD 정의는 

자격 체제를 국가적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Box 7 1>. 

<Box 7 1> ‘자격체제’의 정의

OECD에 따르면 자격체제는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학습 성취의 수준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분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해진 기준은 자격설명부에 포함되거나 등

급구분형태로 보일 수 있다  체제의 범위는 모든 학습 성취와 경로가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거

나 또는 특정 분야에 한정될 수도 있다, 한 예로, 초급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 또는 직업적 분

야  이러한 체제는 보다 많은 구성요소가 있고 어떤 것은 보다 엄격할 수도 있다  법적인 근거

가 마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파트너들의 합의를 나타내는 구성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격체제는 한 국가와 국제적으로 자격의 품질, 접근성, 연관성과 공공 또는 노동시장 인증 개

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OCED, 2005d, p  6)  

  그러나 이 정의는 EQF와 같은 메타체제의 구축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럽

연합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한다; ‘메타체제는 한 자격체제가 다른 체제와 연관되

어 결국은 한 자격이 다른 체제에 있는 것과 연관시켜 주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체

제의 목적은 품질보증 절차가 진행될 원칙을 정의해 국가별 부문별 자격에 대한 자신감과 신

뢰감을 갖고, 지도와 정보 그리고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원칙과 축척을 통해 전국과 각 부문에

서 필요한 투명성을 국제적으로도 조성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a: 

p 13)

  유럽자격 체제는 국가자격제도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다른 국가와 제도에서 자격을 보

다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번역 장치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 체제

는 주로 기준레벨(학습단계 의미)과 지식, 기술과 기능의 학습결과 수준을 설명하는 설

명어‘descriptors'로 구성된다. 한 예로, EQF에서는 Level 8의 학습결과를 ’관련분야 

또는 학업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여려 분야의 접점에 위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유럽집행기관, 2005a, p. 20)<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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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 유럽자격체제를 정의하는 기술어구(EQF)  

지식 기술 능률

EQF의 내용에 따라 

이론적 또는 사실적 

기초에 기반을 둔  

지식을 의미

EQF의 내용에 따라 기술은 인식(논리, 

직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활용)과 

실용(민첩성과 방법, 재료, 도구와 

기구를 활용)을 의미

EQF의 내용에 따라 능률은 

책임과 자율성의 의미에서 

설명

Level 1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일반적인 기초 지식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기술

구조적 내용에 따른 직접 

감독 하에서의 작업 혹은 

학습 

Level 2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작업 또는 학습 

분야의 사실적 기초에 

기반을 둔 지식

단순한 규칙과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인식과 실용적인 기술

약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감독하의 작업 혹은 학습

Level 3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작업 또는 학습 

분야의 사실, 원리, 

과정과 일반적 개념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식과 실용적인 기술, 문제해결에 

있어  기초방법, 도구, 재료와 정보를 

선택하는 기술 

작업과 학습에 있어 

완성하는데 필요한 책임을 

의미, 문제해결의 조건에 

개인의 행동양식을 적용

Level 4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작업 또는 학습 

분야의 넓은 

의미에서의 사실적ㆍ 

이론적 지식

작업 또는 학습 분야의 특정문제 

해결에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인식과 실용적 기술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작업과 

학습의 지침에 따라 

자기관리를 실행  

Level 5*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작업 또는 학습 분야 

내에서의 종합적, 

특정화된 사실적 

이론적 지식과 이러한 

지식의 범위를 인식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창의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범위의 인식과 실용저기 

기술  

예측하기 힘든 변동사항에 

있어 작업과 학습 분야에서의 

경영과 감독 활동

본인과 타인의 성과를 

검토하고 개발

Level 6**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작업 또는 학습 

분야의 고급지식으로 

이론과 원리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특정 작업과 학습 분야에서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급기술로 명장과 

혁신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술 

복잡한 기술 또는 전문적 

활동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예측하기 힘든 작업 또는 

학습내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책임

Level 7***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창의적인 사고와 

연구의 기초가 되는 

지식

각 분야별 계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지식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연구와 혁신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절차에 특화된 문제해결 능력 

복잡하고 예측하기 곤란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작업과 학습 내용을  

관리하고 전환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팀의 

전략적 실적을 검토에 기여한 

것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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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술 능률

EQF의 내용에 따라 

이론적 또는 사실적 

기초에 기반을 둔  지

식을 의미

EQF의 내용에 따라 기술은 인식(논리, 

직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활용)과 

실용(민첩성과 방법, 재료, 도구와 기

구를 활용)을 의미

EQF의 내용에 따라 능률은 

책임과 자율성의 의미에서 설

명

Level 8****

과 연관된 

학습결과는 

작업과 학습 분야와 

각 분야별 계면에서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식 

연구와 혁신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

결하는 필요한 가장 선두에 있는 특화

된 기술과 기능으로 여기에는 종합과 

평가과정이 포함되며 기존의 지식과 

전문적인 실행을 확대하고 재해석

연구를 포함한 선도적인 작업

과 학습내용에 새로운 아이디

어나 절차를 개발하는데 필요

한 실질적인 권한, 혁신, 자치

권, 학술적, 전문적 진실과 실

질적 의무를 행사

각 8단계는 모든 자격체제의 단계와 관련 있는 학습결과와 연관된 기술어구로 정의된다.

유럽의 고등교육분야의 자격체제의 호환가능

유럽의 고등교육분야의 자격체제는 각 주기별 기술어구를 제공하고 있다. 각 주기의 기술어구는 각 주기

를 완료했을 때 대표되는 가격과 연관시켜 일반적인 성명과 전형적인 성과의 기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 고등교육 단기 주기의 기술어구(첫번째 주기와도 연관)는 볼로냐의 회의의 품질관리 의지로 공동      

개발되었으며 EQF의 5단계의 학습결과와 대응된다

** 유럽고등교육분야의 자격체제의 첫 번째 주기의 기술어구는 2005년 5월 Bergen회의에서 관련        

장관들이 합의했으며 EQF의 6단계와 대응된다

***유럽고등교육분야의 자격체제의 첫 번째 주기의 기술어구는 2005년 5월 Bergen회의에서 관련        

장관들이 합의했으며 EQF의 7단계와 대응된다

****유럽고등교육분야의 자격체제의 첫 번째 주기의 기술어구는 2005년 5월 Bergen회의에서 관련        

장관들이 합의했으며 EQF의 8단계와 대응된다

  자격체제는 개발할 구조를 제공하고 다른 종류의 자격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학습결

과를 인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직업자격과 학습경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평생학

습 분야에도 기여한다. VET 제도에 꼭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 또는 능률과 결과 위주, 

개인 학습자들의 이동성 보장, 학습경로와 학습프로그램 사이의 모듈화 보장과 같은 현

대화 과정에 필요한 자극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변화의 추진제로 간주되

고 있다. 

  그러므로, 자격체제는 자격제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자격제도는 자격증 취득으

로 이어지는 모든 구조와 절차 측면에서 포괄적 용어인 반면 자격체제는 VET 제도를 

보다 잘 감독하기 위해 실행되는 정치적 기구로 볼 수 있다. 국가자격체제(NQF)와 메



138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타 체제인 EQF와는 차이가 있다. 메타 체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NQF는 그렇

지 않다. 한 예로, EQF는 개별 회원국 보다는 유럽연합 전체의 우선순위를 주로 공략하

고 기능 확인과 승인에 관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격체제

의 발전은 관련자들의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그들의 협력의지에 달려있으며 NQF의 발

전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7.4장).

  자격체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동업조합과 단체들은 그들의 기

술과 교역 그리고 도제를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제를 행사하고 보호해왔다. 

Bjornavold & Coles(2008)은 이러한 구조는 각 부문과 NQF의 선구자라고 지적했

다. 현재 자격체제는 주로 IVET, 고등교육 또는 CVET와는 다른 학습배경을 통한 학

습된 기술과 기능을 대표하는 중요한 구조를 개발하는데 정부의 이해관계에 근거를 두

고 있다.  현대 자격체제는 평생교육전략과 연결되며 비공식적과 비정규적 학습의 비준

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격체제의 주요 목적은 여려 교육적 하부조직, 회원

국 사이에 그리고 회원국 내, 각 분야,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사이의 투과성, 투명성 

그리고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떤 자격체제는 이미 사회계층에 깊숙이 박혀있다. 자격체제는 각 자격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진학가능성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위나 훈련프로그램의 

단순한 분류를 뛰어 넘는다. 자격체제는 간혹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

에 관리체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을 예로 들자면 자격체제의 자격으로 연결되

는 훈련프로그램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격체제는 ‘검토를 위해 모든 

것을 개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적격성, 이동성과 투명성이 조성될 것이다(Cedefop, 

Coles & Werquin, 근간서적, p. 155). 자격체제는 이해당사자들을 (사회적)가치와 

기존과 새로운 자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해주고 있다. 

자격체제는 개혁의 기초가 되고 보다 나은 관리체제로 이어지는 혁신을 연결하는 유일

한 방법을 제공한다. 

  EQF가 VET의 학점인정제도, 소위 ECVET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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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등교육학점인정제도(ECTS)와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ECVET는 회원국들 간

의 협력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EQF와 학점인정제도는 모두 품질보증과 VET

와 고등교육의 공정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Coles & Werquin(Cedefop, 

Coles & Werquin, 근간서적)은 자격체제(특히 EQF)는 모든 자격이 내부적으로 철

저히 검증되고 품질이 보증되기 때문에 하나의 품질보증 장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NQF의 품질보증 기준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획자와 정부관리 측

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EQF에서는 품질보증 

기준이 포함되어있다. 기본적인 사실을 떠나 철저히 검증되고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자

격이 포함된다면  고용주들 또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고 EQF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다. 

  자격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자격증을 서로 연결해 사용자들에게 훈련과 학습과정에 대

한 확인과 승인 그리고 진학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보와 지도를 개선하는 방

법이 되기도 한다. 학습 진로 사이에 원활한 이동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VET 제도내의 막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자격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VET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

로는 자격체제는 학습과 훈련프로그램 교육법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주들에게는 채용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자격체제를 활용한다면 그

들의 노동인력 자격증에서 부족한 부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3. 유럽평생교육의 자격 체제

  Bohlinger & Munk(Cedefop, Bohling & Munk, 근간서적)에 따르면 자격체제

에 관한 연구를 2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분류는 국가연구가 관여

되는 것으로 보통은 NQF의 개발과 시행이라는 맥락에 따른다. 호주(Keating, 

2003b), 아일랜드(NQAI,2003). 뉴질랜드(Mikuta, 2002; Philips, 2003), 남아프리카

(Allasis, 2003; Cosser, 2001), 그리고 영국(Croxford et al., 2001; Raff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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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gatt & Williams, 1999)과 같은 영어사용 국가에서는 정치적 배경과 체제의 발전단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다음 분류는 국제기구(OECD, European Commission, ETF, ILO, Cedefop)가 

진행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국가적 경험에 대한 개요와 요약이 제공된다(Deane & 

Watters, 2004; Young, 2002; 2003; 2005). 여기에는 자격체제 분류를 위한 기

준을 찾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는 자격체제의 기본원리, 가이드

라인, 범위, 특성과 벤치마크, 자격을 설명하기위한 학습결과 활용, 학습단위, 교육시간

과 자격의 정의 같은 자격체제의 목적이 포함된다. 

  그러나 선택권, 과제, 학습형태와 자격증의 전체 범위를 포용하는 NQF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체제는 개발과 시행 단계에서 많은 걸림돌을 직면하게 되며 조직적

으로는 내용면과 정치적인 문제를 공유한다. 뉴질랜드와 남아프리가 공화국의 자격체제

는 교육의 하부조직(즉, 고등교육, IVET)을 단일 체제와 제도로 연결하고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Ensor, 2003; Mikuta, 2002). 통합된 체제 내에서는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용측면에서 발

생하는 걸림돌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기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교육의 일종의 권력투쟁이며 자격체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적

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서 비롯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Heyns & Needham, 

2004). 

  7.3.1. 자격체제의 목적

  자격체제의 개발업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개발의 주요부분은 

스코틀랜드의 16세 이상을 위한 사업계획과 1986년 영국에서 소개된 NVQ 제도(국가

직업자격제도)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자격체제를 도입했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그 근거를 두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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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과 훈련의 참여에 엄격한 선택권을 적용(Young, 2003: p. 230). 유사한 업무(무업

과 공예)를 통해 전통적으로 설립된 직업자격의 지위와 가치 그리고 일반교육의 경우에

는 과목과 학과목.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공동체는 어느 특수 집단을 자

격구조에서 배제시키거나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했다. 자격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유

사한 업무(자격제도가 근거를 둔)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정식적인 교육과 기관적인 교육사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부터 자격을 분리하

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방법을 확대해주기 위해서다

(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Young, 2003, p. 229).

(2)VET기관들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특정 부문별로 조직된다. 결과적으로 투수성이 

제한되고 학습결과를 이동하는 데는 선택권이 많지 않다. 

(3)전통적으로 자격증은 정식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 기술과 기능을 취득한 사람들 또

는 기관적, 학습내용 그리고 재정적 제한으로 정식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들에게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자격체제를 통해 개인별 학습결과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게 되며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자격체제를 재정립하거나 새로운 자격체제를 개발하는 많은 유럽과 비유럽 국

가를 보면 이것은 지나가는 유행이나 유럽만의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격체제를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화폐의 도입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불분명하다(Young, 2003: p. 223).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1)이 주제에 관한 연구중심의 조사가 많지 않다는 점. 기존의 조사는 대부분 유럽연합

집행기관이 발표한 기록문서에 대한 논평이거나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한 개요설명에 

불과하다.

(2) 기술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장치’로 NQF을 개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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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Young, 2003: p. 223).

(3)기존의 자격제도와 새로운 자격체제 사이의 부족한 연관성을 들 수 있다. 몇몇 국가

에서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NQF가 시행될 때 존재하지 않았던 자격에 대한 

자격체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격체제가 새로이 개발된 가격과 

완전히 새로운 용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연관성이 없는 

관계로 잠재적 NQF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Allais, 2003; 

Ensor, 2003).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격체제의 

개발은 평생학습, 교육제도의 전환, 학습경로 접근기회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affe, 

1994; Young, 2003, p. 224). 더 나아가 자격체제는 보다 합리적인 자격구조를 보

장하고 능력개발의 관리체제를 개선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국제적 마케팅을 개선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7.3.2. 자격체제의 조건

  자격체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

회적 조건과 개혁의 필요성을 발견 할 수 있다. 한 예로 각 국가별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계 하부조직의 표준화와 통합 추세는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

고 있다. Raffe et al.(2005)은 표준화와 관계되는 3가지 개혁을 확인했다: 교육과정, 

기관적 그리고 구조적 개혁. 

  자격제체를 개발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Cedefop, 

Bohlinger & Munk, 근간서적; Raffe et al., 2005; Young, 2003: p. 225). 

(1)모든 자격증과 다른 형태의 학습이 표준화되고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학습효과 면에

서 모든 자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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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자격을 학습단계에 맞게 계급성 또는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대신에 

연속성은 승인된 모든 학습과 자격과 일치해야 한다.

(3)모든 자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 모든 형태의 규정, 교과과

정, 방법과 교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4)모든 자격증을 단위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하며 동일한 기술어에 여러 단계로 나

눌 수 있어야한다.

(5)벤치마크가 활용되게 해 모든 학습 방법을 승인하고 평가 할 수 있게 한다. 

  자격체제가 도입된 어느 곳이든 이러한 전제조건과 관련되는 사안은 체제의 본질적이

고 기관적인 논리와도 연관된다. 본질적인 논리는 평생학습 또는 교육제도를 현대화와 

같은 내용과 관련 있는 목적을 다루고 기관적인 논리는 교육기관과 노동시장의 관여방

법과 규제와 재정적인 장치와 연관된다. <표 7 2>는 체제를 개발하는데 근거를 제공하

고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표 7 2> 자격체제의 구조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각 국가별 노력

법적 근거 개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제휴협력단체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

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모든 관련 단체 간의 합의 도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리히텐

슈타인, 스웨덴

감독메커니즘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상호 신뢰 장려 벨기에, 키프로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비정규ㆍ비공식적 교육에 대한 공동의 원칙과 메커니즘 개발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아이슬란

드,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Source : Cedefop(2009a)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자격체제의 구조는 ‘강하고 포괄적’이거나 

‘약하고 느슨한’ 체제가 될 수 있다. 강하고 포괄적인 체제는 전체 자격의 종류가 포함

된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의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 간혹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도입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위한 새로운 자격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약하고 느슨한’ 자격체제를 가진 국가로는 호주,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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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기존의 자격체제 위에 채택된 것으로 기존의 오래된 자격제

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체제는 강하고 포괄적인 체제의 대체 

모델로 대표된다(Young, 2003, p. 226). 양쪽 모두 반대되는 발상, 구조를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격체제를 만들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OECD, 2005d, p. 9). 

  7.3.3. 국가자격체제 만들기

  몇몇 회원국(아일랜드, 프랑스, 몰타, 영국, 등)은 오래전부터 자격체제 또는/그리고 

학점인정제도를 개발해온 전통이 있는 반면 다른 회원국은 최근에 와서 개발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래된 체제는 EQF 발족 이전에 개발되었으며 흔히 우수운영사례로 꼽

힌다. 한 예로, 프랑스는 자국의 체제를 교육계획(계획화)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환으로 1970년대 도입하게 되었으며 관련 부처가 수여하는 자격의 투명성과 비교가 

가능해졌다(승인). 

  영국 또한 자격체제 개발에 있어 오랜 전통이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스코틀랜드가 

16세 이상 행동계획을 소개한 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는 스코틀랜드의 학점인

정자격체제(SCQF)가 12개의 단계별로 운영되며 국가 학점인정 제도와 밀접하게 운영

되고 있다. 웨일즈의 학점과 자격체제(CQFW)는 같은 목표를 가진 포괄적인 체제란 

점에서  스코틀랜드 체제와 가장 유사하다. 단 SCQF와 비교했을 때 CQFW는 9단계

로 운영되고 있다(Raffe et al.,2008, p. 28). 아일랜드 NQF는 중등과정 이후에 10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SCQF와 연관되는 체제는 결과중심의 자격제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하나의 실용적이

고 증분 하는 접근을 나타내고 있다. 자격체제는 한 번에 입력위주 제도를 제거하는 대

신 꾸준하게 개발되어왔다. 결과 중심적 철학에서 학습의 단계와 내용을 수정함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2003년 설립된 아일랜드 NQF는 모든 단계, 

초급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학습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체제의 각 단계는 국가적



제2부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추세  145 

으로 합의된 지식, 기술과 기능의 기준을 학습의 결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체제에 

포함된 모든 자격과 자격으로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교사들 또한 품질을 

보증 받는다. 

  자격체제 또는 유사한 기구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들은 현재 자격체제를 위한 구조

와 조건을 개발 중에 있다. Cedefop(Cedefop, 2009e)가 유럽 전체에서 실시한 조사

를 통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NQF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정리했다; 

(1)대부분의 국가(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독일, 이태리, 헝가리,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들은 정치적으로 그

리고/혹은 합법적으로 EQF와 명쾌하게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NQF의 개발에 매달려

왔다. 그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습효과를 지식, 기술과 기능 측면에서 정의, 

분류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게 만들었다. 

(2)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와 루마

니아는 NQF을 위한 준비과정에 착수했으나 가장 중요한 체제에는 전념하지 않고 있

다. 2번 항목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아직 초급 반영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와 실행단

계에 있는 국가까지 현재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다. 

(3)나머지 두 국가,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준비과정을 착수하지 못했거나 중요한 NQF

가 우선 사항이 아니라고 선언한 상태다. 

  국가적 개발의 여러 단계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 제도가 같은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Bouder et al.(Cedefop, Bouder et al., 근간서적)은 다른 국가적 단계는 

연대순 모델의 한 종류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계도 포함되며 작가

가 생각하기에 모든 국가자격제도가 따르는 하나의 의무적인 경로라고 지적했다. 다음

과 설명할 수 있다; 

(1)국가적 시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품질과 일관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

가과정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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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훈련의 목적과 평가기준과 상황을 정의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단계의 틀)을 의미한다.

(3)‘투수성’ 단계로 경로, 다양한 진로, 관문을 만들기를 추구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논쟁은 직업훈련의 일반화와 전문화의 범위와 모듈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4)자격증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논쟁은 국가적 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과거의 학습과 

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단계의 한 측면에 모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표 7 3>은 

자격체제에 구조적 그리고/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진

행되는 국가적 진행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3> 자격체제와 자격제도와 관련 국가적 개발의 단계

제도적 단계 국가 예

국가 검토 불가리아, 폴란드

기준마련(참고 체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고등중등교육과 초기 훈련 직업훈련과 연계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리히

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

로베니아

자격등록명부

스페인(Catalogo nacional de cualificaciones 

profesionales), 프랑스(Repertoire national des 

certifications), 헝가리(national register of 

qualifications)  오스트리아, 영국(NQF)

사전과 경력 학습의 인증 핀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Source : Cedefop, Bouder et al.,(근간서적)

  모든 국가자격제도는 훈련 진로의 체계를 나타내며 자격에 대한 계급체계를 수반한

다. 직업자격증은 교육제도의 역사, 고용과 직업관계에 따라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된다

(Cedefop, Bouder et al., 근간서적; Dauty,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단계의 

명명법을 공식화하는 운동은 항상 무용지물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최근에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단계의 사용을 수용해왔고 각 국가별 벤치마크를 체계적으로 사

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합동을 위한 공개방

법과 같은 비의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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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QF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적 그리고 유럽정책의 목적 그리고 국가적 VET 구조와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각 국가마다 접근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몇 가지 공동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 예로 많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NQF를 8단계 구

조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벨기에, 에스토니아, 스페인과 리투아니아) 이것은 

NQF를 EQF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와 스코틀랜드 NQF(각각 10과 12단계)는 8단계 국가자격 구조가 모든 해결책이 아니라

는 사실을 나타낸다. NQF 개발에 낮은 비중을 되는 몇몇 국가는 그들이 자격체제를 

EQF와 연계시키는 것에 잘 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예로 핀란드가 여기에 포

함된다. 

  모든 회원국은 EQF의 핵심인 학습결과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간혹 능률중심 접근

이라고도 표현되는 이러한 학습결과에 대한 초점은 자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데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7.4.1장 참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결

과를 이동하고 통합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은 보다 많은 성취, 올바르게 보다 더 공평

하게 분배되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7.3.4. 자격체제 혜택의 기대감 

  OCED(2007c)에 따르면 국가자격 목록을 작성해 이것을 자격체제와 연결시키는 정

부와 사회가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한다. 이러한 혜택에는 높아진 투명성과 유연성, 높

은 참여율과 학습자들에게는 증가된 이동성을 들 수 있다. Young(2003)은 자격체제

를 교육적 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보고 국가자격제도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NQF가 규제와 품질보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자격제공자들에게는 체제로 유입되는 것은 하나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의 활용은 규정에 대한 중앙권리를 강화하고 개인화와 지역화를 제한

할 수 있다. OECD(2007c)는 정부가 자격체제 개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얻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도 인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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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체제는 넓은 의미에서 OECD(2007c)가 규정한 ‘독립 장치’ 즉 경로를 명확하게 하

기와 연관이 있다. 자격을 학습결과로 표현하는 장치는 학습결과 개념은 자격체제를 구

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격

체제의 기대되는 혜택은 비록 2가지 단계는 부분적으로 중복되지만 일반적인 혜택과 평

생학습의 장려와 연관되는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OECD, 2005d, p. 10 이하참조, 

Cedefop, Coles & Werquin, 근간서적). 자격체제의 잠재적인 장점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문헌에 언급된다(Bjornavold & Coles, 2008; Bohlinger, 2008a; 2008b; Young,2005). 

<Box 7 2>는 이러한 기대되는 혜택을 요약한다. 

<Box 7 2> 자격체제의 기대되는 혜택

교육과 훈련 제도 개발과 주어지는 교육과 훈련의 선택의 일반적인 범위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주의, 지방분권화, 규정의 개인화에도 불구하고 자격체제의 복잡함을 감

소시키고 일관성과 투명성을 더하고 모든 교육과 훈련의 접근방법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이 포

함된다. 학습자와 교사/훈련교사들은 자신만의 학습경로를 자율적으로 찾거나 만들 필요가 있

다. 사회를 전체로 보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형성은 개인, 기업, 사회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위기와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학점 전환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교육과 훈련제도 내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업개발, 지원, 조언과 지도, 고용의 이동성 장려 포함

자격체제는 학습자, 제공자 그리고 경영인들에게 기술과 수요중심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와 공

급과 자격사이의 조화, 기술과 능률,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개인의 직업개발과 수직, 수평적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 이동성을 지원한다. 

국제적 ∙초국가적 측면

자격체제는 이동성, 협력, 교환을 증대시키고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이고 여러 국가의 제공자, 교

사/훈련교사와 훈련생들 상호간의 인정을 장려한다. 또한 자격에 대한 공통된 언어로 개발하는 

업무도 지원한다. 

규제의 기능, 법제정과 기관체제의 조건

자격체제의 개발은 상호신뢰와 믿음 그리고 자격규정의 지속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제2부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추세  149 

규제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특정 부문의 기준, 품질보증제도 또는 교육/훈련제공자들의 증

가된 자율성을 통해).

평생학습 장려

자격체제는 인구변화 추세와 학습과 훈련의 접근방법 확대를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 능률과 기

술이 전환될 수 있는 학습문화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OECD, 2005d; Cedefop, Coles & 

Oates, 2005). 또한 불우한 환경의 학습자들에게 비공식∙비정규 학습을 승인함으로서 기초기술

의 개선을 자극할 수 있다. 학습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습기간을 단축하고 사

전에 취득한 정보를 보완한다. 전체적으로 자격체제는 정확성을 강화하고 자격의 방향과 마케

팅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 개혁과 프로그램 기획은 평생학습을 자격체제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조절 가능한 정책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교육과 훈련제도(새로운 자격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의 구조적인 변화를 조성해 품질, 접근, 분배 또는 규정과 관련된 제도의 배경을 

구성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Source : OECD(2005d; 2007c): Cedefop, Coles & Oates(2005

  많은 연구는 자격제도가 평생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OECD(2005d; 2007c)에 따르면 이러한 연관성은 보통 교육과 훈련제도(접근성, 효율성, 

학습경로의 유연성, 책임성, 투명성)와 학습과정(분량, 배분, 품질, 효율성)과 경향에 대

한 자료를 활용해 측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자격제도의 일부분만 구성하고 영향

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된 값 또한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자격제도와 교육과 훈련

구조를 비교하는 데는 개념적 어려움 또한 따른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자료의 부족과 비

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특히 대부분의 회원국의 NQF 제도가 새롭게 구축되어 관련 

자료 혹은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격제도가 평생학습의 장려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국제적인 기구와 단체에서 수년간 

조사해 왔지만 자격체제는 그렇지가 못하다. 평생학습과 자격제도의 참여율 개선에 실

질적인 영향을 조사한 근거위주 분석은 최근에야 부각되었다. 이것은 주제의 복잡성에 

기인할 수 있으며 EQF의 초안이 최근인 2008년 4월에 국회와 의회에서 채택된 점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European Counc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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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체제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과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둘째는 이러한 기구의 실질적인 영향과 ‘성공’을 측

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지료의 개발이다. OECD(2005d; 2007c)는 Cedefop, Coles & 

Oates(2005)와 함께 2가지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분류를 제공한다; 자격체제 내의 구조

적 변화(기존 자격제도에 새로운 자격도입)와 제도적 환경의 조건 수정이다, 즉 분량, 

접근, 분배 그리고/또는 규정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자격제도는 양쪽 메커니즘을 모

두 다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구조적 변화와 착수된 자격제도 환

경의 조건수정이 포함된다. 한 예로 조건수정은 자격의 가치가 EQF의 한 특정 단계에

만 분배된다면 이 자격의 선호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격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첫 번째 메커니즘은 항상 발생한다. 

  7.3.5. 배울 수 있는 교훈

  NQF 개발을 위한 기존의 제안들은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다른 국가의 체제에서 얻은 경험들에 대한 활용은 드물다. Young(2004)은 자

격체제를 도입하는데 발생하는 3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정책, 기술관리, 내용과 관련

된 문제점이다. 정책관련 문제는 체제가 전체 교육과 훈련제도를 다루는데서 오는 체제

개발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기술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기

관 의 구조와 관련된 불명확한 책임에서 비롯된다. 교과과정과 내용관련 문제는 학습효

과를 시험을 거쳐 주로 평가된다는 사실에서 교육과 평가의 주장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이미 자격체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 번

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처럼 기존의 자격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된 자격체제와 

자격제도를 개발한 것처럼 자격체제의 점진적인 도입이 임시적 접근보다 더 성공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Allais; 2003; Cosser, 2001). 

  두 번째 결론은 자격체제에 관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타협과 공감대를 찾고자 하는 

자세가 가장 근본적인 필요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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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교훈은 자격체제의 구성요소는 서로 정밀하게 잘 맞아야한다는 사실이다. 개

별적 구성요소 또는 각각의 ‘보조체제’가 논리적으로 본래의 모습에 충실할 때(고등교육 

또는 VET) 전체적인 체제가 논리적이 되고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은 정책개발자들의 지지는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자격체제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인 투명성, 규제와 품질에 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도록 진행된다. 그러나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코틀랜드의 경우처럼 자격체제는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며 직원과 교과과정 개발, 자금조달 검토, 기관의 개선과 새로운 평

가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보다 넓은 전략이 포함’되어 많은 기대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Young, 2004. p. 5). 

  이러한 교훈을 명심하며 다음 장은 자발적으로 설립된 메타체제로 유럽 전역의 자격

에 대한 번역 장치 역할을 담당하는 EQF의 개발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7.4. 유럽 자격체제 개발

  2002년 말에 유럽집행기관 산하의 기술 분과 위원회가 ECVET, 특히 EQF의 구체

적인 계획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EQF를 평생학습으로 설립하는 권고의 최종 초안은 

2008년 4월 국회와 의회에서 채택되었다(European Council, 2008).

  EQF는 유럽자격제도의 투명성, 품질과 이동성 제고를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유럽 평생학습 분야 설립 또는 유럽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접근은 아니었

다. <그림 7 1>은 훈련, 자격 그리고 인증에 대한 진행 중인 다른 유럽연합 계획안과 

개발사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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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 훈련자격과 면허증의 공동체 단계에서의 준비과정

1957 1992 2000

전문자격의 인증 

1973 1981 1989 1995

DG

연구로 

시행

DG 고용의 

특정부서

인적자원 

대책

위원회

DG XXII 

청년 교육

과훈련

DG 

EAC

1988 1995 1999 2005

대헌장

ECTS/

Erasmus
볼로냐 

ETS 

L/M/D

1985 1993 1998

자격의 비교 투명성포럼 유로패스

2001

브뤼헤/코펜하겐

ECVETE

2010 목표

2004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정상회의
EQF

지시

명령
보충성원칙

조직화를 

공개방안

자료출처 : Cedefop, Bouder et al.(근간서적)

  EQF가 보완성과 자발성이라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기존의 

가격을 EQF 수준에 맞출 책임이 있다. 이것은 입력 출력위주 제도 사이에 관계를 형

성할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EQF는 교육과 훈련의 모든 분야에 메타체제로 구

상되었지만(유럽엽합집행기관, 2005a, p. 4: <Box 7 1> 참조) 이미 기존에 있거나 또는 

새롭게 구축되는 국가 또는 부문별 자격체제와 경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통합

되거나 그들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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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F는 지식, 기술과 기능에 기초한 학습결과와 연결되는 몇 가지 기준 단계로 구성

되어있으며 기본적이고 단순한 자격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8가지 계

층별 구조단계로 분류된다<표 4 1>. 이러한 기준단계는 유럽에서 사용 중인 자격체제

를 통해서 다양한 자격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보다 쉽게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 정

식 교육과 자격에 너무 엄격하게 근반을 둔 기존의 NQF와는 달리 일반 기준단계는 어

디서,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학습과 그의 결

과가 포함되도록 한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격은 학습결과와 직결되는 설명구로 대신 

된다; 조직(학습기관), 훈련기간, 교과과정, 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입력 사항이 없다. 학

습결과의 분류와 기준단계별로 배치하는 것은 정부의 관계당국자의 책임이다. 이러한 

접근은 ‘능력’과 다양한 국가 학습과 자격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NQF와 EQF 

단계의 일치시킨다. 

  NQF와 비교해서 볼 때 다양한 범위 측면과 법적 구속력 있는 특성에서 EQF의 기

능과 특징이 다르다. <표 7 4>는 양 체제의 단계의 규모를 비교한다. 

<표 7 4> NQFs와 EQF내에서의 비교수준

측면 NQF 단계 EQF 단계

주요 기능
단계, 과정과 학습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

자격 또는 NQF로 규정된 모든 학습 단계

의 인증 벤치마크

개발자
지방기관, 지역사무소와 부문

별 단체
회원국들이 결연한 태도로 활동

민감함 지역, 지방과 국가 우선순위 각 국가별 종합적인 우선순위

개인의 학습을 인증하는 

방법
평가, 측정, 인증과 증명 개인의 학습을 직접 인증하지 않는다.

현재 의존은 국가적 내용 내 요소 국제적 이용자들 사이의 신뢰의 수준

품질보증은 어떻게 국가기관과 학습기관의 관행
NQF와 EQF 단계를 연계하는 국가적 관행

과 절차의 역동성

단계정의가 참고하는 것

은 

국가적 벤치마크는 특정 학

습내용을 따른다; 즉, 학교교

육, 업무 또는 고등 교육 

전체 국가의 모든 학습내용의 일반적인 진

행사항

Source : Bjornavoid & Coles 채택(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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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비교가능성과 다양한 체제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EQF는 학습결과를 인증

하기 위한 2가지 학점인정제도와 연계 된다; ECTS와 ECVET. <표 7 5>는 3가지 장

치에 대한 비교와 EQF, ECVET와 ECTS사이의 연관성은 기준단계에 대한 2제도의 

유사함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8개의 EQF 기준단계 중 3개는 고등교육의 

기준단계에 따라 만들어 졌다. ECVET는 ECTS의 초기 개발사항을 발전시킨 것이며 

나머지 5단계는 고등교육을 위한 단계로 직업자격을 담당한다. 

 ECTS와 ECVET의 다양한 수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당국의 역할이 컸다. 

ECTS는 한 학기동안 정규학생이 취득하는 학점이 60학점이라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럽의 정규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학업 량은 1년에 1,500 1,800시간으로 

25 30시간에 1학점을 취득하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04a). ECTS와는 다르게 

ECVET와 관련된 수치와 학점계산법은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학점이 단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관계로 모든 자격은 모듈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VET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당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5> EQF, ECVET 및 ECTS의 목적

목표 도구 EQF ECVET ECTS

투명성
자격과 평생학습의 투명성 개선(리스본 회

의목표)

고등교육 과정과 학위의 투명성 

개선

유럽의 장려

2010년까지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로 만들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 분야를 

이룩한다(리스본 회의목표) 

유럽의 고등교육분야의 국제적 선

호도 개선(b)

이동성
분석된 문서에서는 직

접적 표현이 없음 

학습자들의 국제

적 이동성 장려(d) 

학생이동성 장려, 국제적 교과과

정 개발(a)

비교성 자격의 비교성 자격의 비교성 학습프로그램 비교

가변성(전환, 측적) 자격의 가변성 자격의 가변성 학점제의 가변성

인증과 확인
비정규적과 비공식적 

교육의 인증과 확인

VET 인증과 확인 

절차의 품질 개선(d) 학습적 인증 지원(b)

협력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

의 협력과 신뢰 확립(c)

모든 이해당사자

들 간의 협력과 

신뢰 확립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신뢰확립

Source : Dunket & Le Mouillour(2008: p. 187), EQF, ECVET와 ECTS을 설명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문서를 기초로 

했다. (a)베를린 성명서 (b)유럽집행위원회(2004a, p. 1); (c)유럽집행위원회(2006a, p.2 et 

seq.):(d)유럽집행위원회(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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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능력중심 접근을 향해서

  지식, 기술과 기능은 EQF의 기준단계의 핵심 개념이다. 유럽의회와 평의회를 위한 

유럽집행기관의 제안서에는 능률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증명된 능력’ 이며 

책임감과 자율성이 포함된다고 정의 내렸다. 반면 기술은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주어진 업무와 문제해결을 완성할 수 있는 know how의 활용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European Commission, 2006b, p. 16). 여기에는 능력을 자율성의 정도와 

관련된 책임감에 따라 구분했다. 

<표 7 6> 자격과 능률의 비교

자격 능률

교육기관이 인증한 취득 기술, 지식과 능력
사회적, 일상과 전문적 생활을 통해 

습득되고 인증된 지식, 기술과 능력 

시험을 통해 인증 비준과 평가를 통해 인증

정식 학습경로와 정식 면허로 연계되는 시험 사전 학습결과의 인증

교육제도의 구조를 정의하는 자격
인증은 개인의 실질적인 능률 수준을 

알리는 것으로 정식자격을 완성함

취득한 지식의 동질성 습득된 능률의 이질성

종합 :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절차 개인

주제와 분야에 집중된 지식
개인과 직업적 내용에 따라 학습결과의 

초점을 맞춤

학습장송의 정식화와 기관화 독립적인 학습장소

학습절차의 기간을 우선적으로 결정 독립적인 학습기간

시험에만 연관되는 지식과 기술의 인증과 확인 모든 학습경험은 인증이 가능

전문적인 내용에 관한 전환의 문제점 발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의 문제점 발생

직업/직업분류에 따라 설명된 종합적인 측면 개인적 측면 

Source : Bohlinger 채택(2008a, p. 70) & Colardyn(1996, p. 54)

  반대로 지식은 ‘학습을 통해 습득된 정보의 흡수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학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사실, 원리, 이론과 실습의 몸통이다’(European 

Commission, 2006b, p. 16). 그런 이유에서 EQF 지식은 이론적 혹은 사실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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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EQF 개발에 있어 능력중심 접근의 핵심은 적응성과 업무중심 학습절차 개념에 대한 

높은 인식과 높아진 비공식ㆍ비정규적으로 취득한 학습결과를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된다. Livingstone(2000), Jaques(1996)와 Dreyfus & Dreyfus(1986)가 그들

의 직업적인 전문지식 취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습의 접근성과 EQF의 결과중심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학습결과를 눈에 띄게 만들고자 하는 희

망의 중심에는 암묵적 지식까지 포함해 비공식적이고 비정규적인 학습을 통해 취득한 

학습결과를 확인과 인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표 7 6>은 ‘자격’과 ‘능률’의 개념 차

이를 비교하고 있으며 능률은 개개인의 인지와 정신적 능력,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자격의 개념을 뛰어넘는 큰 의미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Cedefop를 대표해서 Winterton & Delamare Le Deist & Winterton et 

al.(Cedefop, Winterton et al., 2006)은 ‘지식, 기술과 능률(KSC)의 관점에서 

VET의 질적 결과를 유형 분류체계를 설립’하고자 직업적 능률의 용어정리를 위한 시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VET의 유럽 학점인정제도 개발에 있어 수평적 측면에서의 

개념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Cedefop, Winterton & Delamre Le Deist, 

2004, p. 1). 그들의 제안은 몇 가지 국가적 개발 분야(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

국)와 다양한 업무와 학술적 지식분야에 근거를 두고 있다. 능률에 대한 공통된 접근방

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그들을 하나의 공통된 정의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능률에 대한 논

쟁은 대부분 훈련 관리의 연구에 비롯된 것이며 여기에는 일반적 능력, 적성 그리고 직

업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반대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능률은 국가직업자격, 관련지식

과 행동적 요소와 관련된 논쟁과 관계가 있다. 프랑스의 능률논쟁은 통합적 접근으로 

특징될 수 있다; 모두 지식, 즉 사교적 수완과 존재 지식에 대해 강조하면서 능률에 대

한 포괄적인 입장이 논의된다. 그러므로 지식, 기술과 능률에 대한 유형분류체계의 개

발은 직업관련 기술적 요소를 강조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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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efop를 대신하여 EQF와 ECVET의 핵심 개념을 뒷받침하는 다른 연구는 또 다

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Cedefop, Coles & Oates, 2005). 여기 연구가들은 능

률에 관한 학술적 담론을 자체하는 대신 이러한 개념의 용어정리에 관한 확실성과 공감

의 부족에 근거해 그들이 주장하는 ‘상호신뢰 구역(ZMT)라는 보다 정확하고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고자 했다. EQF와 이것의 각 단계는 학습방법, 인증 그리고 직업적 학

습결과(지식, 기술과 기능)의 평가에 대한 개인, 기업체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합의라

고 주장했다(Bohling, 2008b; Cedefop, Coles & Oates, 2005). 이러한 접근법에

서 지식, 기술 그리고 기능의 핵심 개념에 대한 분석이나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그러

므로 상호신뢰라는 ‘개념’은 정의하고 번역하는 업무를 회원국들에게 그 책임을 넘겨주

는 것이 되지만 학습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단계’를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수준과 학습결과를 특정 등급과 분류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불명확하다. 학습과

정은 안정적이거나 꾸준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거나 기복과 침체 되는 경향

이 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기 보다는 얼기설기 엮긴 경우가 더 많다(Anderson, 1995; Edelmann, 

2000; Lefrancois, 1972). 

  7.4.2. 능률 개념의 ‘애매함’

  EQF가 비록 지식, 기술과 기능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한 합의된 

이해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의미

론적인 문제를 떠나 EQF의 실행을 위한 타당한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NQF의 

개발과 개정에 필요한 지지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

이 요구된다. 

  지식, 기술과 능률은 모든 학습과장의 결과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

인의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능률이라는 개념에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Box 7 3>과 같이 여러 심리학, 인공두뇌학, 철학적 그리고 언어학적 

논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58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Box 7 3> 능률개념의 근본

  ‘능률’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Noam Chomsky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인 문법적 이론도 

그의 작품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언어학과 인지심리학적 표현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Chomsky, 1964; 1965). Chomsky는 언어학적 능률을 말하는 사람/듣는 사람의 언어에 대한 

지식인 반면에 언어학적 성과는 ‘확실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실질적인 사용’이라고 구분

했다(Chomsky, 1965, p. 14). 능률과 성과의 구분은 성과는 언어적 처리 과정이고 능률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능률적인 연설자는 언의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며 언어의 규칙(구조, 문법, 어휘, 등)을 적용시키거나 그의 사고를 표현하는데 사용

할 줄 아는 창의력도 있다. 이러한 능력에는 내용을 언어규칙과 종합하는 능력과 다른 연설자

들의 말도 이해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개발의 의

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언어의 능률은 상호작용과 사회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White(1959)는 능률개발은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는 유사한 개념을 발표했다. 

이 개념은 개인의 인지 시스템에 새로운 자극제와 순서를 정해(방법을 알고)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통합을 예측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능력/지식 자체에 대한 구분이 필요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지식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능률과 성과의 차이로

도 많이 알려졌으며 능률을 개발, 평가, 측정하는데 있어 기능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 

Polanyi(1967)은 암묵적 지식 개념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지식의 취득방법과 지식 그 자체에 대

한 구분이 포함된다. 암묵적 지식 개념은 훗날 McCarthy & Hayes(1969), Tulving(1972), 

Spender(1998)에 의해 더 발전되었다. 이것과는 별도로 능률개발은 인적경험과 사회적 문화의 

취득을 근거로 해 정신적 기능과 장기의 기능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정의의 속성을 

뒤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ontjew, 1979; Millilan, 1984). 이러한 정의를 달성하려면 능률

개발의 한 요소인 학습이 독립된 내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항상 다른 (사회적) 내용 통신과 특

정목적으로 통합되어야한다, 예로 지식은 특정 행동을 통해 취득된다(Dawydow et al., 1982; 

Luhmann, 1987; Mead, 1962). 

  능률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은 Weinert(2001, p. 27)이 제공했으며 능률을 인지능력과 학습 가

능한 능력 그리고 기술을 문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능률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활용할 동기, 자유의지, 사회적 성향과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 이 개념이 채택되고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Oates(2003)과 

Keating(2003a)의 DeSeCo 프로젝트 이후로 OECD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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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F에 명시된 기본적인 능률 모델은 Jaques(1996)과 Dreyfus & 

Dreyfus(1986)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능률을 하나의 능력, 기술 그리고 하나

의 정신적 기질로 정의했다. 한 개인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단체, 업무단위 또

는 조직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능률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한 기질을 행동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된 반면 자격이란 개념은 하나의 위치

(사회적 또는 직업적)를 설명한다. 자격과 능률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격

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교육과 학습이 되는 기능적인 지식과 기술이라는 점이

다. 반대로 능률이라는 개념 또한 개인의 성격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꼭 직업적 혜택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체제에서는 능률과 능률 개발에 관계되는 문제는 주로 능률, 능률의 특징, 확인

과 인증을 다르게 이해하는데서 오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능률중심 교과과정, 

학습결과와 평가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된 이해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자격체제 

개발과 관련되어 가장 최근에 떠오른 화제는 최소한의 이동성을 보장해 다양한 지식분

야에 대한 관점을 포함시켜 국가능률개념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다(Bohlinger, 2008a; 

Keating, 2003a; Cedefop, Rychen, 2004; van Loo & Semejin, 2004). 다양

한 관점과 기대를 감안해서 모든 자격체제와 제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제로 남

을 것이다. 

 7.5. 결론

  NQF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혁과 변화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는 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VET 제도의 방향 제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장치로 보고 있

다. 학습결과에 따라 내포된 자격단계를 공식적이고 분명한 자격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VET 정책개발자들에게 교육과 훈련경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과 노동시장에 대한 보

다 조직화되고 계획적인 장치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QF는 정부의 이해당사자

들 자격단계를 성문화하는데 하나의 시발점인 동시에 벤치마크를 제공하는데 기폭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 기술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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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능력과 학습내용의 취득을 언제든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

어주는데 있다. 학습내용보다는 학습결과에 보다 치중하는 것은 직업교육과 훈련경로를 

하나의 유연성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EQF의 개발을 지지하고 연구와 정책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체, 교육과 

훈련 기관, 개인과 사회적 파트너들의 수용절차를 분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

는다. 노동시장과 자격제도는 주로 경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장 훌륭한 성과를 찾

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체제는 근본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협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EQF는 국가개발과 경험과 밀접한 관계에 있

으며 입력중심 대 결과중심 학습절차 사이의 논쟁으로 인해 몇몇 국가가 EQF와 학점

인정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에서는 자국의 국가 VET제도

의 위축을 두려워하며 자격제도의 개혁에 있어 능률위주의 접근보다는 자국의 기관과 

입력중심 접근법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EQF의 실행과 관련된 현재의 논쟁은 중립적’인 장치를 통해 목표한 몇 가지 전제조

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자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이 보장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 번째 모든 교육, 훈련 분야와 노동시장과의 인터페이스로 구상되어야 한다. 두 번

째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능률의 확인과 인증에 대한 다수의 접근법과 국가자격을 인정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접근법 또한 고려시켜야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부문별 특수성

과 VET 전체에 대한 무게와 가치에 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Cedefop, 

Lasonen & Gordon, 근간서적). 

  이러한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만드는 과정은 무시될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며 자격의 투명성과 가독성, 개인의 이동성과 단일 노동시장의 

개념에 활용되는 이상으로 자주 표현된다. Bouder et al.(Cedefop, Bouder et al., 

근간서적)은 자격제도 개발, 자격체제와 학습결과의 확인 및 인증을 진행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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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자격체제 제도와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은 다양한 자격인식 형태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 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시장, 정치적 장치와 기술의 공급과 수요를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해 질것이다. 가독성과 투명성 개념은 매우 다른 현실에 해당되기 때

문에 이 또한 앞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2) 탄력을 유지하고 훈련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전

형적인 패러디임에 역전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직업적 훈련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 이였다면 지금은 해당 시장의 구조적 요소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공급은 수요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교육과 훈련제도 

그리고 생산제도사이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3) Bouder et al(Cedefop, Bouder et al., 근간서적)과 Young(2005)이 말한 자

격제도와 체제의 ‘유전학적 개발’의 형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회원국들

이 일반적인 EQF와 유사한 유럽적 장치를 동시에 채택하거나 자국의 전통과 경로를 

따른 다는 뜻을 내포한다. 

 7.6. 정책과 미래 연구에 대한 영향

  본 장의 목적은 국가와 유럽자격제도, 자격체제 그리고 학습결과에 대한 상호 연관성

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자격체제와 관련 정책기구의 영향에 관한 연구 문헌을 

분석하고 연구과 정책에 관한 제안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로마협약의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제도와 자격체제개발에 많은 진행사항이 

있었다. 학습결과와 자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정치적 기구

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비록 정책개발자들과 연구가들이 자발

적 능률중심 협력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 영향과 전환과정의 부가가치를 

확인과 평가하는 작업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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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에서는 자격제도의 현대화, 자격체제 시행과 학점인정제도를 위한 

법적 구조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EQF를 출범으로 

Bruges Copenhagen 의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각 부문은 소중한 장치가 제

공되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상호신뢰를 지원하고 기업체, 교육과 훈련기관, 학

습자와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에 정치적 장치의 수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재정적ㆍ인적자원의 부족과 일반적으로 인

정되고 접근성 있는 방법과 측정 방법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모든 학습결과가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인증ㆍ평가받기가 어렵다. 비공식적 학습의 확인과 인증문제에 대한 논쟁

은 노동시장과 사회가 눈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둘째는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자격제도의 현대화에 있어 자격제제와 학점인정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여기에는 기준단계와 기존 자격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지표와 학습결과를 확인ㆍ승인하는 방식에 대한 지표, 학습 프로그램과 기준단계와 일

반대중이 인정하는 자격체제에 대한 지표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 주제를 양적인 측면에

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제도의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결과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적 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없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자격체제가 관리체제와 소통; 유연한 학습경로와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데 매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러한 체제를 도입할 때에는 그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치어 볼 때 자격체제는 느슨하게 구상하되 관리는 엄격하게 해 이해당사자들

을 적절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요소는 상호신뢰와 이해로 

자격제도에 포함되어있는 기존의 권력 관계 또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격제도와 자격체제의 시행과 개혁은 앞으

로 진행될 많은 연구과제의 주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국가와 유

럽의 개혁 필요성과 관심을 고려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좋은 권고사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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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ET 교사와 훈련교사에 대한 현재 추세와 영향

 8.1. 도입

  VET 현대화, 노동시장과 기술적 개발, 인구고령화로 얻어진 가속도는 VET 노동인

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럽의 핵심동인들은 강하게 지역화 된 내용

측면과 상호작용 한다; VET의 정부 사회 역사적 개발, VET 학습과 훈련; 국가교육제

도와 노동시장 배치, VET 기관의 모형, VET 교사와 훈련교사의 초급자격, 성인직업

개발(CDP) 모형. 본 장은 VET 교육인의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주제와 사안에 대해 

정리한다. VET 현대화 측면 중에서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VET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교육생들의 요구에 따라 점점 더 주도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제공하고 고용경쟁력을 개발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VET 학습결과를 설명

하는데 능률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평생학습과 교육생중

심 학습 내용면에서 VET가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VET는 고객

과/또는 이해당사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

니라 산업과 고용주, 고용인과 그들의 조합, 지역공동체, 학부모와 정부가 함께 존재한

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와 훈련의 품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Loveder, 2005). 

  VET 학습법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훈련의 종류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혁과 유럽의 의제(코펜하겐 회의) 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1) 새로운 교육학과 교육법을 개발한다. 교과과정의 목적과 내용도 쇄신하면서 보다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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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교육과 VET 사이의 느끼는 자부심을 동등하게 만들고 VET 고등중등과정의 

프로그램을 일반고등교육과 교과과정을 유사하게 만들어 언제든지 일반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3) 업무경력과 실무중심 학습에 중점을 둔다.

 (4) 능률의 새로운 평가방법과 인증방법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비공식•비정규적 학습

도 포함된다.

 (5) 모듈화제도 도입을 통해 자격체제를 도입하거나 자격구조를 변화시킨다. 

 (6)제공과 기관의 관리체제의 중앙 분권화가 수반되어 새로운 교육기관과 훈련기관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7) 자금조달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동시에 

자기자본과 품질도 보존한다. 

 (8)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새롭게 조직하거나 결성하고 공공 개인기관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훈련시장을 개발한다(Cedefop, Descy & Tessaring, 2005, p. 125 126). 

  이러한 개혁에는 새로운 교사들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며 이것은 초급/예비교사와 

훈련교사들의 훈련과정의 새로운 필요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훈련과 CPD 

교사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VET 현대화 과정이 고려해야할 것은 교사, 훈련교사와 그 외 VET 전문가들이 변화

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장요원으로 교실, 훈련센터와 작업장에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만

들 수 있기 때문에 개혁에는 꼭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이다. 개혁을 실행한다는 것은 교

사와 훈련교사들을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적에 대

해 그들의 약속을 다짐받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학교와 훈련센터 

관리, 자문제공을 하는 본인들이 새로운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조직 

혹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논리적인 저항과 실패확

률에 부딪칠 것이다(Cedefop, Descy & Tesaring, 2005, p. 156).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며 교사라는 직업의 역동성

을 받아들이고자 계속 헌신해 새롭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VET 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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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8.2장은 유럽의 VET 교육과 훈련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과 경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 사안에 대한 유럽전체의 정치적 내용과 약속을 설명한다(8.2.1장). 전문직 인지도, 

특정 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과 유럽 회원국에서의 CPD(8.2.2장)에 대한 잠정적인 

경로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통계와 실증적인 증거를 검토해 교육관련 직업 중 VET 

노동인력의 비중, 그들의 연령분포와 기술부족 인력에 대해 논의한다(8.2.3장). 8.3장

에서는 VET교사•훈련교사와 VET 현대화에 대해 논의한다. 8.3.1장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문성 개발에 있어 반복되는 주요 주제를 다루고 8.3.2

에서는 VET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VET개혁을 구상•시행함으로서 어

떻게 VET 현대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8.4장은 결론을 전

달한다. 

 8.2. VET 교사와 훈련교사의 내용과 경향

  8.2.1. 유럽의 정치적 담론

  2002년 선언된 코펜하겐 성명서는 ‘품질보증’이라는 제목 하에 교사와 훈련교사를 교

육시킬 필요성이 포함되었으며 개선된 협력관계를 통해 우선 달성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년 후 마스트리히트 성명서(European Commission, 

2004b)는 ‘VET개발에 따른 특수한 학습 필요성과 역할 변화를 반영해 교사와 훈련교

사의 계속적인 능률개발’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정부 계획안의 우선순위로 정했다. 

2006년 헬싱키 성명서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평생교육을 받는’ 

것은 ‘VET제도의 우수한 관리체제와 제공자’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하며 

결국은 VET의 선호도와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European Commission, 

2006, p. 6). 이 성명서는 평생교육을 통해 취득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VET 노동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ordeaux 성명서는 ‘정부의 정치적 우

선순위를 품질에 두는 것은   교사와 훈련교사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과 그들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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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위에 대한 인지도에 집중되는 높은 관심과 병행된다고’ 주장했다(European 

Commission, 2008, p. 3).

  유럽연합집행기관(2007c)의 통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법의 품질이라고 했다. 전체 학교 예산중 2/3이가 

교사들의 급료로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적 재원과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을 유럽연합의 다른 

주요 정책과도 연결시켰다; 사회적 정책, 연구와 혁신정책 그리고 기업정책. 통신문은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 ‘특히 교사들의 원래 전문교육과 후속적 유도나 재직 중 받는 

훈련과 전문성 개발’에 대해 비난했다(European Commission, 2007c, p. 5). 다음과 같은 

유럽의 교사들에게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 

1. 고등교육단계에서 자격을 취득한자, 광범위한 학과지식, 교육학의 충분한 이해, 교

육생중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자, 교육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해박한 지식  

2. 자신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평생학습자, 새로운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혁신을 하고 연구 증거를 그들의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학교 지역공동체, 기업체, 작업장과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협동심 강한 근로자

  통신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한다: 교사들의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관한 규정이 

조직화되고 일관성을 갖추면서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현대적인 작업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식, 자세 그리고 교육학적 기술을  

갖춘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지하고 교사라는 직업 내에서 반성하는 습관을 갖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직업의 지위와 인식을 고취시킨다(European Commission, 2007c, 

p. 16). 

  8.2.2. 선호도, 자격과 평생교육(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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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직업교육 교사와 훈련교사를 논할 때는 각 국가별 그리고 국내별 다양한 전문

적 프로필, 경력과 작업 조건을 다루어야한다. Parsons et al.,은 본 보고서의 기고문

에서 다음과 같이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분류를 제시했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p. 13 15); 

 (1)직업교육기관 내의 기초 또는 일반과목 교사들, ‘일반과목 교사’. 이들은 VET교육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초등 또는 고등중등교육기관 교사들과 높은 상호교환성을 갖

추고 있다. 그들의 전문적 경향은 직업교육보다는 일반교육 쪽에 더 치우쳤다고 볼 수 

있다.  

 (2)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론 또는 지식중심 요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상호 

기능적 직업교육 내용을 교육하는 교사들, ‘전문 VET교사’. 이들은 IVET와 고등중등

교육기관에서 주로 근무한다.  

 (3)직업프로그램과 직업학교 입학 전 과정에서 직업실무를 교육하는 교사, 훈련교사와 

강사들. 이들 ‘IVET 강사 또는 시범강사’들은 고등중등과정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제제도 또는 대체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4)훈련교사, 훈련 진행자 또는 훈련 상담원들로 IVET 또는 CVT, 직장으로 기술훈

련과 지식중심학습 출장교육, 기업체와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기

업체소속 직원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은 업무의 일부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초

급과/또는 평생교육).  

  위에 설명한 것은 기능적인 분류를 구성하며 법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 프로필을 설명하는 이러한 용어는 내용에 따라 또 다르게 분류가 가

능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사들을 지식중심 대 실무중심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몇몇 VET 교육개혁은 통합된 이론과 실무교

육 역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2가지 교육 종사자들은 전문직 업무 개혁에 영

향을 받는다. 교육학적 방법론에 대해 논할 경우 지식과 이론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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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프로필, 용어와 개념의 차이는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각 회원국 

별 경향의 공통점 그리고 대립하는 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런 입장이 필요하다. 

  8.2.2.1. VET 전문가를 위한 입문용 자격

  Grollman & Rauner(2007, p. 17)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VET 교사의 교육수

준을 조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VET 전문가를 위한 입문용 자격증 개발을 위한 4가지 

기본모텔을 제시한다: 

 (1)특정 직업군에서 교육학과 훈련관리 기술을 별도로 전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채용하는 모델로 교육부문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제공하

거나 기업체내에서 일종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지정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주제와 전공에 대한 일반교육학 기술을 취득하는 모델.

 (3)특정 전공과 교육학을 동시에 공부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모델. 

간혹 직업교수법이 포함되기도 한다.

 (4)직업관련 학과목, 작업세계 관련 전공과 관련 분야의 능률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념

에 근거한 모델. 

  유럽의 IVET 교사의 입문자격에는 정부의 규제, 법적요구조건과 VET 제공자 수준

에서 비교적 공개입학을 재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혼재한다고 할 수 있

다. 정부가 IVET 교사를 채용하는 국가(벨기에, 스페인 또는 프랑스)에서는 공무원 신

분이 주어지며 채용 전에는 임용고사를 합격해야 되는 임용자격이 있다. 반대로 교육기

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임시직 노동자로 채용되는 국가에서는 보다 다양한 채용방법과 

법적 방식이 적용된다. 

  Grollman & Rauner(2007)가 정의한 4가지 VET교사의 교육 모델은 유럽전역에

서 발견된다. 많은 회원국은 VET 교사들의 최소 교육요건을 학위수준으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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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반적으로 교육학(학위에 통합 또는 별도학위) 요구조건이 포함되기도 한다. 몇

몇 회원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은 최소 교육요건을 준 학위 수준으로 정하고 

별도의 교육학은 명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직업 이론교사의 자격요건을 

1등급 학위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기술의 실습과목 또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이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요건은 교육학 훈련이지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비교 자료) 놀랍게도 많지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교육 

과정을 위해 구상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한 직업관련 교육학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원국의 절반에서는 IVET와 CVT 교사사이 교육적 자격요건의 구분이 없다. 그러

나 몇몇 국가에서는 CVT 과정에 특정한 교육학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와 네덜란드에서는 CVT 교사들에게 한 단계 낮은 자

격요건을 요구하고 또 다른 국가(키프로스, 영국, 등)에서는 CVT의 자격요건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 지기도 했다. 

  자격요건의 변화는 대부분의 회원국 IVET에서 광범위하게 보여 지고 있고(도입부에

서 논의한 것처럼 VET 현대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추정), CVT에서는 보다 적게 그리

고 강사들에게서는 찾기가 힘들다. VET 교사직업의 ‘학술화’, 즉 고등교육으로 교사훈

련을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볼로냐 회의에서 

소개된 3+2+3모델로 인해서 가능해 진 것이다. 교육학 자격요건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

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특정과목에 대한 직업적 전문지식이 자격 요건

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많은 개혁이 교사들의 입문자격과 규제요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핀란드는 VET직업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간소화시킨 몇 안 되는 회원국 중 

하나로 교사들을 위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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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교사들의 자격요건 검토 시 발생하는 풍경은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문제로 

VET 종사자들을 강력하게 직업적 토대로 추진해 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복

잡성은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 더 심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VET 교사훈련을 위한 

공통된 전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IVET 교육관련 노동인력의 학술화와 같은 공통된 

추세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나타나고 있지만 VET 종사자 전체에게는 이러한 공통된 

개발이나 방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통은 다르고 회원국들의 개혁과 조정 

사이 간혹 내부에 다양성이 존재한다. 

  8.2.2.2. 재직 중 훈련과 평생교육(CDP)

  입문단계의 자격요건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모든 VET 교육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은 이미 채용된 전문가에게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 훈련은 토대에 

불과하며 평생훈련으로 보완되어야한다(Grootings & Nielsen, 2005). 유럽 VET의 

품질과 대응능력은 평생교육(CDP)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비록 VET 직업종사자들에게 보다는 IVET 종사자들에게 좀 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재직 중 VET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훈련은 매우 드물다. 다음과 같은 관찰이 가능하다:

 (1) 모든 회원국은 IVET 교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CPD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만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다.

 (2) 5개 회원국(에스토니아,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와 핀란드)에서는 모든 

IVET 교사들에게 CPD가 규제되고 의무적 규정이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IVET 교사

들의 채용기간과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벨기에, 그리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는 VET교사들의 CPD 참여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3) 다른 회원국에서는 CPD 방식은 같은 부문 내 단체교섭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으

며 교사들의 계약 책임으로 최소시간과 자금조달의 여부를 만들어 제공자들에게 의무감

을 심어준다. 

 (4) 적어도 10개의 회원국(체코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라트비아 포함)의 

CPD는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동기가 부여된 재직 중 교사들의 개발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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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떤 회원국은 특정 직업/또는 정책 우선순위를 선택적 CPD와 연결한다(예, 리

투아니아)

  제공된 자료를 보면 자기조정과 스스로 동기 부여된 CPD가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

지 않지만 많은 회원국에서는 재정적 제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CPD을 배우고자 하

는 동기가 부족한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CPD는 CVT 교사와 훈련교사들에게는 

보다 적게 규제되고 있다; 훈련교사들의 능률과 업무에 대한 규제요건이 있는 회원국을 

제외하곤 기업체의 훈련교사들에게 CPD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8.2.3. VET전문가: 수, 연령분포와 기술인력 부족

  VET 전문가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VET의 노동인력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

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또한 직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국

제적인 통계로 설명된 자료의 대부분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교육교사들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향에 대한 논의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고등중등과정 VET에 종사중인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단계

의 교사인력 중 때때로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그림 8 1>.

<그림 8 1> ISCED 3의 초기직업교육, 직업교육, 일반과정의 교사와 훈련교사의 비율  (2003년)

 

   VET 학교중심    VET 학교와 업무위주    일반프로그램   
자료출처 : 교사와 훈련교사의 이동성 연구, GHK, 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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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 노동인력은 일반적 교사 직업과 마찬가지로 ‘고령’이다. 교사직이 다른 어떤 직

업보다 고령의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7c). 많은 

회원국(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에

서는 고등중등 교육과정의 교사들 중 50%가 45세 이상으로 같은 단계의 모든 교사들 

중에서는 79%에 육박한다<그림 8 2>. 교사직이 경험과 성숙함을 요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OECD(2005a)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그림 8 2> ISCED 3의 초기직업교육, 직업교육, 일반과정의 교사와 훈련교사의 비율

            (2003년)

  

          자료출처 : Eurostat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UOE 자료모음, 2005

 (1)임금수준과 연령은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점은 노동인력의 CPD와 대체인원이 발생할 경우 젊은 교사들의 

훈련과 채용에 재정적인 재원과 중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제도의 개혁

수용능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 

 (2)현직 교사들이 은퇴 할 경우 양적인 기술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운 교사를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고령 교사들의 지식을 승계할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그

러나 청년인구의 감소와 교사직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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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교사들과 훈련교사들의 노동시장 관련 기술 지식과 업무관련 지식이 기술진부화

로 인해 감소될 수 있다. VET 학습결과의 노동시장 통용은 기술적 측면의 지식을 유

지하면서 고용경쟁력 기술과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이다. 

  Grollman & Rauner(2007, p. 16)는 VET 교사의 고령화와 실질적 또는 미래의 

기술부족 상황은 몇몇 회원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

다. 이러한 기술부족 사태는 브라질, 중국, 아이슬란드, 일본, 러시아, 터키, 미국에서

도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기술 부족현상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며 VET 

종사자들의 자료는 더 찾기 힘든 상황이다.

  미래의 양적 기술인력 부족 측면에서 교사직의 고령화 문제에 균형을 잡아줄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청년지단의 감소를 들 수 있다<Box 8 1>은 교사의 수요와 공

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소개한다). VET 종사자들의 앞으로 수요는 일정하지 않

다. 수요를 계획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미숙한 수준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쉽

게 접근되기 어렵고 많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arsons et al.은 VET 

교육 수요에 앞으로 발생할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은퇴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교사로 인한 높은 단계의 중 단기 대체 수요는 교직 인구 자체에 미치는 인구변화의 영

향, 많은 회원국에서는 청년집단의 감소를 겪고 있으며 고등중등과정의 생산과정을 가

져올 수 있으며 이것은 IVET 교육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몇몇 회원국

(특히 신생)은 IVET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일반

교육 경로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최근의 Cedefop 조사(2009b)는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고령화 문제가 IV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 조사는 초급직업학교입학전 과정과 ISCED 2 5 

직업 교육과 훈련과정 학생 수가 감소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이것은 앞으로 필요

한 교사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30년에는 교사(전임교사) 15만 명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했다<그림 3 5>.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미래의 기술부족, 부재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예상되는 대체 수요와 함께 다른 요소들 또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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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1> 교육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글상자에서 다른 주제는 VET 노동인구 구분 없이 교사직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제시된 정보와 자료는 2010 교육과 훈련 작업프로그램(a)의 교사와 훈련에 대한 통계와 분

석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 경쟁총국을 대신하여 종합되고 산출되었다. 

교사들의 수요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학령의 청년들의 숫자 경향. Eurostat 인구 예측은 22개 회원국이 학령(0-19세) 학생들이 

2004년-2015년 사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교사들의 수요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인 안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리투아니아 연간 -3.85% 아일랜드 연간 +0.66%인 것처럼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학

생 대 교사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학생 수의 전체적인 감소는 교사 수요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교육 참여율과 지속기간. 2004년 EU-27개국의 평균 의무교육 기간은 평균 10.1년(9-13

년 분포)으로 나타났다. EU-27의 평균 국가참여율을 16-19세 학생들이 82%로 나타났다

(67%-90%분포). 

EU-27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은 9.3-16.7로 조사되었다. 평균비율은 한 교사 당 학생 13.3명으

로 조사되었다. 

직업교육 또는 일반교육 경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국가적 교과과정 (교과과정에 경영

정신 도입), 이주민 혹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어린이들의 주교육과 통합과 같은 특별한 수

요가 모두가 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주민/인구추이; 예로 도시와 같은 한 특정 지역의 추이   

 교사들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교직의 유입/유출하는 전체 경력교사. EU-27 전역에 30-55세 총 유입 교사 수 (연간1.1%).  

이 연령대에 유입되는 교사들이 전체 교사직의 연령대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졸업생 교사들의 훈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사직을 떠나는 수보다 훈련할 수 있

는 능력이 초과된다. 몇몇 국가(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에서는 학생들을 교사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교사직에 진출하는 새로운 졸업생 교사들. 졸업생들을 교사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캠페인, 유연한 훈련 조치, 금전적 인센티브

교사들의 연령 프로필과 매년 은퇴하는 교사의 수. 은퇴율은 나라별로 크게 차이를 보인다

(0.8%-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1%-불가리아) 연령프로필도 마찬가지다(아일랜드는 비교적 

젊고-25-29세-비교적 고령인 이태리-50-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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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교사의 수, 그들은 ‘숨겨진 비축’을 구성하며 기술부족을 대처할 수 있는 범위와 잠재

력을 확대해 주고 있다. 기존 교사의 비중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스페인의 10%와 이태리의 266%.  

(a)교육과 문화의 Directorate General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연구는 미래의 기본적인 경우와 4가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교사와 훈련교사의 수요와 공급과 이에 따른 과잉과 부족을 예측했다(수요의 변화와 고읍의 변화에 

대한 각각 2가지 시나리오)  

  신입교사들이 VET 직종의 일자리 또는 구인 자리를 찾는 현재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한 증거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에서 보고되었으며 이것으로 광범위한 기술부족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p. 48). OECD는 이러

한 문제를 다루고 교사들의 주목을 끌고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 고등중등과정의 

교사채용 어려움에 대해 논의한다. 자격을 갖춘 기술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다른 직업보

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8 3>. 이러한 구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전략으로는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OECD, 2005a, p. 50). 

<그림 8 3> 다양한 과목별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채용의 어려움: 평균 % 고등중등교

육과정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교장선생

님이 보고함(2001)

사회

체육

언어지도

미술

경영학

과학

외국어

기술

수학

컴퓨터과학/IT

  

참고 : 국가별 비교를 통해 평균을 산출하여 과목별 계산이 되었다. ISUSS 조사에 참여한 국가로는: 
벨기에(FI),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과 스위스. 네덜란드는 국제적 표본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국가별 비교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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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겠다는 순수한 동기를 넘어 새로이 교직에 몸담거나 계속 재직한다거나 혹은 

교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이러한 선호도는 임금과 고용, 채용기회 등이 중요한 추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다른 직업과의 임금차이가 이러한 선호

도와 유보에 영향을 미친다. OECD(2005a)는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경우 교사직의 

연봉은 1990년대 초부터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조건부로 결론을 내렸다. 그

러나 일반노동시장 조건 또한 임금영향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침체된 노

동시장에서는 정부가 임용한 교사들의 직장안정성, 연금, 휴가일수와 공무원신분이 낮

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수요가 높을 때에는 상대적인 

임금차이는 교사자격을 가진 졸업생들을 민간부문으로 유도하거나 재직 중인 교사들, 

특히 남성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선호도의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

은 교직에 대한 지위, 비록 십 수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지만,와 교직의 특성(이주, 이질적 학습장, 폭력의 영향을 받음)과 직업전망으로 들 

수 있다.

  교사의 소득수준은 교사들의 자부심과 직결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Parsons et al.,은 VET 종사자들 사이 소득의 의미와 관련되어 느끼는 자부심을 평

가하기는 어렵답고 주장했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1995 2002년 보고

서에서 VET 교사 수와 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 4개 회원국 중 3개국에서는 

VET 관련 교직에 종사중인 사람들이 낮은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헝가리, 영국과 스코틀랜드, OECD, 2005b). 이 결과는 유럽연합에서 VET 

전문 인력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핀란드와는 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VET교사와 훈련인력의 직업적 신분에 영

향을 주는 다른 특정한 국가적 특징과 복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Parsons et al.은 이러한 교직의 지위가 한번 훼손되거나 약화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본 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VET의 노동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상황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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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체 교직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VET의 노동인력이 유사한 양식

을 따르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세계적 통계(ISCED 사용)로 설명된 활용 가능한 자료

는 주로 직업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교사들에 관한 것이며 별도의 직업적 프로필 구분은 

없다. 기업 내/외부에서 활동하는 계속 VET의 훈련교사에 관한 자료는 없다. 

 

  VET에 관한 통계적인 자료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코펜하겐 회의 목표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용어 정리와 공식•비공식(IVET와 CVET, 학교, 훈련센터, 기업체) 

VET 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된다. 교육과 훈련 분야의 기

초적인 자료, 활동장소, 성별, 연령, 임금과 고용종류(계약종류, 전임 또는 단임)는 정

책개발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전체적인 VET 종

사자들의 유입과 유출 인원과 각 분야별 ‘휴면’교사와 훈련교사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발생할 기술부족 문제에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PD는 VET 전문가들이 기술을 유지하고 VET 개혁의 수용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한 

측면이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에 참여하는 VET교사와 훈련교사에 대한 정보는 제도를 

감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자료, 특히 정부차원에서 작성된 

자료는 교사와 훈련교사의 현재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할 경우 자료중심 정

책을 결정 할 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8.3. VET 현대화와 교사직업

  VET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화 중 가장 분명한 결과는 VET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이다.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있어 반복되고 있는 논

쟁은 VET 개발과 직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영향력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이다. 그러

나 현대화 의제를 구상하는데 있어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은 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담당해 개혁의 이해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 교사와 훈련교사들은 개혁을 실무에 전환시

켜 그들 본인의 개혁을 교실과 작업장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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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VET 교육 능률개발을 위한 주요 주제

  직원개발을 위한 주제와 우선순위는 새로운 활동적 학습자 중심 방법으로 이동, 노동

시장의 필요한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산업체와 지방시장 수요, ICT와 멀티미

티어의 개발, VET 개혁의 배경(도입부 설명참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Loveder(2005)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직원개발을 통해 몇 가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8:1은 이러한 주제를 지역별로 표시한다). 

<표 8 1> 세계적으로 VET 교사개발 관행의 주제

유럽적 추세 호주 추세 북아메리카 추세

새로운 교육학 시술(학습자 

중심 접근법)

최신 직업기술(현대적 

기술과 작업장)

경영과 고용주들의 인

식의 필요성

팀 작업과 네트워크화

경영, 조직 그리고 소

통의 기술 

산업과 공동체와 지속

적인 협력관계 개발

과목 디자인을 통한 교

육과 학습의 품질개선

학습의 새로운 형태 활

용(학습스타일과 취향

에 있어 개인주의화)

행동중심 학습, 선두적인 

평가와 개인 학습계획

교사가 학습자로

기관중심 교과과정

교육적 개선

학급 관리

협력관계 개발

개인의 학습특성 파악

학습스타일에 따른 대체적인 교육방법 채택

인터넷 중심 교육

장거리 교육기술과 방법

Source : Bohlinger 채택(2008a, p. 70) & Colardyn(1996, p. 54)

 (1) 학습자 초점: 자발적인 학습법을 적용해 지원하고 ‘촉진적 학습’이라고 하는 개별 

학습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Smith & Blake, 2005, Box 8:2). 교육의 개별화를 포

함한 교육학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은 개인교습, 멘토링과 자발적 학습법이 포함되는 학

습촉진방법이 유럽연합 문헌에서 확인된 것처럼 VET 교육직의 현대화 전략이다. 

Parsons et al.은 학생중심 교육과 학습 접근법을 일반적인 맥락으로 보고 지식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유럽 전문가들의 반복되는 특성이라고 했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아주 오래되거나 전혀 새로운 특성이 될 수도 있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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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2> ‘촉진적 학습법’의 특징

촉진적 학습법은 지시적 학습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습자들은 이미 세상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축적하는 활발한 역할을 한다는 학습이론의 

이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구상주의). 학습의 구상주의식 이론은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학습 경험을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구상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상화작용의 중요성을 강요한다, 즉, 강력한 개발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내용에서의 

학습과정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지시적 교육인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현재의 구상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할 경우 채택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들과 훈련교사들이 학습 촉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이 확산되고 있다. 

VET에서의 촉진적 학습법:

학습과 문제해결의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작업장의 장소가 강조된다

학습 활동에 실습과 상호작용 접근법을 권장해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면서 뒤돌아보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의도가 명확하고 작업 성과와 직결되는 학습결과 수립하기

학습자들이 본인의 학습에 협력하고 평가절차를 결정하고 협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공동제작자’로 인식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구성하는데 과거의 학습과 인생경험을 소중한 기초로 인식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는 유연한 학습접근법을 사용한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단체학습의 가치를 인식한다

Source : Smith & Blake, 2005  

 (2)노동시장을 위해 연관성 유지: 기술관련 지식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고용경쟁력 기

술 교육능력도 함께 개발한다. 학습자들의 교용가능성에 더 큰 초점을 두는 것이 교과

과정 이동으로 인한 전형적인 현상이다. 학습자들에게 신기술분야, 재료와 작업 실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향상시키는 업무가 동반된다. 교직 종사자들의 산업과 상

업에 관한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현대화 정책과 제공기관의  개혁

과 대응능력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다. 

 (3) 기술의 활용, ICT와 유연성 있는 교육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교사와 학습자가 원

거리 학습배경에 있을 경우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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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ons et al.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VET 전문가들 사이의 ICT 기술 개

발과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개별적 ICT 기술 또는 

멀티미디어/e 학습방법에 친숙함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4) 고객 중심, 산업분야의 협력파트너 개발, 훈련규정을 산업분야와 지역공동체의 요

구에 맞춤제작, 결과를 평가하고 감독 관리하기. Loveder(2005)에 따르면 우리는 전

통적으로 교육의 고객(대상)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산업분야와 고

용주, 지역공동체, 학부모와 심지어 정부와 국가까지도 VET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

으로 확대되었다. Grootings & Nielsen(2005)는 타인에 의해 결정된 교육 프로그램

의 전달자는 더 이상 교사와 훈련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들은 특정 학습방

법과 결과에 적응해야하며 아울러 학생과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요구에도 새롭게 적응해

야 한다. 

 (5) 주변적인 능률과 기술, 상담과 직업지도, 관리와 행정, 연구기술, 등은 VET 종사

자들의 지식과 기술기반을 넓히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종종 언급된다. 그러나 이 사

안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만 이러한 개발은 유럽에 제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기술적 교육제도 전문가, 예를 들자면 품질보증 제도와 자격제도와 체제를 이해하

고 학습과 사전학습결과를 인정하고 평가하기. 

  8.3.2 변화를 위한 현장 요원

  제3차 보고서(Cedefop, Descy & Tessaring, 2005)를 통해서 교사, 훈련교사 그

리고 기타 VET 전문가들이 변화의 현장요원으로 개혁의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이미 

강조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동대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확신이 서 있다면 변화를 실행하고 의도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Viertel et al.(Cedefop, Viertel et al., 2004, p. 191)은 ‘모든 VET 정책의 평가

는 다른 누구보다 모든 체계화된 VET 개혁 노력의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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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 교육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계속개발에 특별한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결론을 맺

는다. 그러므로 VET의 교육학적 역할, 기능, 구조(자격구조)에 영향을 주는 개혁은 

VET 전문가들의 초급과 계속훈련의 요구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예를 통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VET 종사자들의 업무 역할 변경에 대한 분석을 교사들의 조사를 통해 실시한 

Harris et al.(2005)는 VET 제도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그들이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시행절차에 대해 그들이 느끼

는 주인의식의 정도. 

 (2) 제도변화를 시행하는데 있어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그들의 동료, 관리자 그리고 상

사들을 지원해야하는 수준

 (3) 그들에게 요구되는 제도변화를 시행하는데 대한 정보의 접근

 (4) 교사와 훈련교사의 개혁에 대한 지식과 이해 

 (5) 개혁과 변화를 시행한 과거 경험

 (6) 변화의 지원으로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인지한 제도의 타당성 

 (7) 전문성 개발 기회와 개혁 시행에 따른 재원의 접근성 

  ‘교사와 훈련교사들을 변화라는 전류 흐름을 방해 없이 보내는 “중립적 전선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Harris et al., 2005, 9. 70). 그들은 보호하고 장려하

고 싶은 그들만의 관심사가 따로 있으며 변화의 의무적인 특성에 관해서도 별도의 우려

를 가지고 있다.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정책개발 과정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은 교사와 

훈련교사들이 무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이러한 제도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없게 만든다’ (Harris et al., 2005, p. 70). 그러므로 

개혁계획안을 구상할 때 VET 교사와 훈련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와 훈련교사를 개혁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주로 노동조합 대표자로 또는 교사단체



182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를 통해 이루어진다. Parsons et al.은 현대화의 계획안 구상 시 VET 종사자들의 참

여에 관한 유렵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고 노동조합 구조가 VET종사자들의 목소리을 명확하

게(효과적)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

황에서도 영향력(언제나 명확한 것도 아님)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몇몇 회원국에서도 극

히 필수적인 안정성, 급여와 수당과 같은 보호 장치에 관심에 집중된 경우도 있었다. 

Parsons et al.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 볼 때 VET 현대화 계획안을 구상하는데 

있어 VET 교사들의 활발하고 광범위한 참여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Cedefop, Parsons 

et al., 2009). 

  ETF(ETF 연감, 2005)는 후보국가와 협력국가의 VET 개혁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VET 종사자들의 정책학습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했다: ‘주요 이해당사자

들은 VET 정책을 구상하는 능력을 키워야하고 학교에 파견되어 임무에 충실한 개혁의 

주체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VET개혁의 주

인의식과 지속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Grootings & Nielsen, 2005, p. 26). 정

책학습에 관한 ETF 접근은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따른 것으로 정책개발자들의 역할을 

제도개혁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배우라고 강조했다. 정책학습이란 정책관행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ETF는 개혁에 주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해 정책학습에 

참여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도 포함된다. 

정부의 이해당사자들은 단순히 타당한 모델이라는 생각보다 유사한 정책적 사안을 다양

한 방법으로 해결한 풍부한 국제적인 경험이라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들만의 정책 

해결책 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Grootings & Nielsen, 2005; 

Cedefop, Grootings & Nielsen, 2009). 

  변화를 완수하는 것은 교사와 훈련교사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관행, 틀, 생각에 대

한 영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미리 방지하고 변화의 영

향을 약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교육과 훈련 전문가들을 변화의 주체로 변신시키는 것

은 이러한 변화를 성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교육의 혁신을 위한 

그들의 핵심적인 역할 인정(Flamini & Raya, 2007). VET의 변화와 혁신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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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수단으로 교실과 작업장 단계에서 시작한 행동연구<Box 8 3> 즉, 교사들의 

교육 관행에 관한 체계적인 설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의 행동연구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교사들의 추상적인 지식 개발 보다

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사들과 훈련교사들이 인지한 문제

점, 논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이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행동연구는 소규모로 외부전문가 또는 연구

가들의 지원을 받아 종사자들이 직접 실시한다. 연구는 현재 관행의 조사, 새로운 관행 

시행 그리고  결과의 평가를 통해 교육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행의 개선

사항은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행동연구

에서는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은 변화의 주체로 자기개발, 적응과 자기재생에 핵심 

역할을 한다. 교육에서 실시되는 행동연구는 교육, 교사전문성개발, 교과과정 개발과 

평가, 이론이 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구와 반성이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Flamini & Raya, 2007, p. 105 122). 

<Box 8 3> 행동연구

행동연구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혹은 ‘실무의 공동체’의 일부로 참여하는 

개인이 한 사안과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하고자 진행 중인 문제해결의 반성절차라고 할 수 

있다. 행동연구는 그들이 작업하는 환경내의 지식과 관행 그리고 전략을 개선하고자 하는 

규모가 큰 단체나 기관에서 전문연구가의 보조 혹은 지도를 통해 실시될 수 있다. 

  Kurt Lewin이 ‘행동연구’라는 개념을 1944쯤에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사회과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행동연구를 설명했으며 제도에 대한 지식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Source : Yorks(2005, p  376), Wikipedia,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http://en wikipedia org/wiki/Action research(2008년 11 17일 인용)

  VET 교사와 훈련교사는 VET 제도를 변화, 개혁, 현대화시키는데 이중 임무를 가지

고 있다. 개혁을 구상하고 시행하면서 그들만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러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VET 전문가들은 변화와 혁신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며 행동연구의 맥락에서는 현장의 혁신요원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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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결론

  현대의 VET 제도에서는 교사와 훈련교사 모두가 전문적인 교육자들로 주요 주체가 

된다. 그들의 능률과 유효성은 VET 개혁의 유럽 수준에서 초석으로 볼 수 있다. 교사

와 학생들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과 개발은 VET 현대와 과정을 통해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핵심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본 장

에서는 VET 교사와 훈련교사 역할과 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몇 가지 구조적인 결정요

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직업선호도, 고령화와 기술인력 부족 문제 

또한 이 직업에 대해 고려되어야할 주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에 대한 결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VET 노동인력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문서화 작업과 자료도 풍부한 반면 VET교육기관, 

훈련센터와 기업체의 실질적인 교육관행이나 학습에 관한 자료는 부족했다. VET 교육

전문성개발의 새로운 학습 필요성과 주제에 관해 일상적인 업무 현실을 볼 때 직면하기 

이러한 담론과 직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속 VET의 교사와 훈련

교사에 대한 개혁에 있어 특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초급과 평생전문성 개발에 대한 자료 또한 부실해서 참여율, 분야, 주제

와 기술전달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많은 연구들은 유럽의 

VET 전문가들의 다양한 종류와 프로필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를 정리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적인 정의나 통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VET 교육 업무관행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자료가 국내용 자료

로 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정책개발자들은 실질적인 교실, 작업장 또는 직장 관행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VET 

교육과 훈련 현실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담론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 자기개발과 지역 혁신의 원동력으로 현동연구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

능하며 VET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힘을 실어주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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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관해서는 ETF는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을 개혁의 이해당사자 그리고 정책학습

의 배우로 만들 것을 권장한다. 3부와 사회적 대화가 기관에 집중되어있는 국가에서는 

교사노동조합이 VET 현대화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VET)교사와 훈련교사들이 

개혁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었거나 전무인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행동연구

와 VET 교사와 훈련교사를 개혁의 주요 배우로 하는 것은 VET 교사와 훈련교사를 변

화를 위한 현장요원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VET을 매일 교육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목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거나 확신이 서 있지 않다면 이 개혁은 저항에 부딪

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9. 정보, 자문과 지도

 9.1. 도입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직업관련 정보, 자문과 지도(IAG)를 교육과 훈련 과정 

중에 또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람들을 직업관련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관련시켜 교육적 선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IAG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심사와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고  

기술을 확인시켜주고 경력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의 특성 개발

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AG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계획을 구상해 직업관련 선택을 내리는 것을 돕고 이에 따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직업관련 IAG는 인생의 모든 단계 즉, 교육과 훈련 중, 구직․재직 중에 제공된다. 젊

은 학생들, 성인 그리고 노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정규 교육, 직장,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구직프로그램에서도 제공된다. 유럽연

합 회원국에서는 IAG를 다양한 명칭, ‘직업지도’, ‘직업정보와 지도’, ‘지도와 상담’. ‘정보, 

직업 상담과 직업계획’, ‘직업상담’, ‘직업적 지도’ 또는 ‘직업중심 상담’으로 활용되고 있

다. 몇몇 연구가들은 기본 개념에 대한 잠정적인 정의를 내렸다(Borgen & Hie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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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Mitton & Hull, 2006). 연구문헌은 정보를 개성 없고 단순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

는 자료로 정의를 내린다. 자문은 이러한 정보의 접근법과 활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며 지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고객/사용자의 요구와 조건에 맞게 맞춘다는 것을 의미

한다. Borgen & Hiebert(2006)은 상담이란 고객/사용자가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고 행동

계획을 구상하는 것까지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각 회원국별로 명칭은 달라도 IAG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중활동 의사결정 및 직업관리 기술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능률 

평가, 멘토링과 훈련이 포함된다. 

  회원국들의 평생 교육, 훈련 그리고 직업제도 관점에서 볼 때 직업적 또는 직업관련 

IAG 규정이 본 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IAG 관행, 정책과 연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연구문헌들에 관한 최신 검토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목적은 코

펜하겐 회의의 관점에서 VET의 한 일면인 IAG의 현대화 필요성과 그 방법을 정리하는

데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짜여졌다. 9.2장은 리스본 회의 목적달성에 있어 왜 IAG가 중

요한지 그 주요한 이유들을 정리한다. 9.3장은 IAG 세분화의 주요 쟁점들을 다룬다. 

9.4장은 IAG 관행의 현대화 주제에 집중된다. 9.5장은 IAG 종사자들의 훈련현대화의 

영향이 다루어진다. 9.6장은 IAG 연구의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9.7장은 결론을 내린

다. 

 9.2. 리스본 회의의 목표 달성에 있어 IAG의 역할

  2004년 5월 28일 유럽연합의 교육위원회는 평생지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유

럽이사회, 2004). 본 결의안은 리스본의 목표달성에 있어 IA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문헌은 IAG의 교육적 학력을 지원하고 직업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효율성 개선이란 

2가지 핵심 임무를 특별히 조사했다. 

  9.2.1. 교육적 학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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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G가 왜 교육적 학력지원을 하는지 설명하는 2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첫째는 여러 

연구가들의 결론을 종합해 Borghans & Golsteyn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

인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생애의 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취득

은 그 이후의 단계에서의 기술취득으로 연결된다’(Cedefop, Borghans & Golsteyn, 

2008). 그러므로 평생 취득할 기술을 늘리려면 적절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

과적으로  초급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해 IAG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훈련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

로는 평생 교육과 훈련의 성과를 최대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IAG가 왜 교육적 학력지원을 하는지 설명하는 2번째 메커니즘은 ‘선택한 학업분야에 

대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학업에 전념할 의지도 함께 감소시킨다’ 다는 관찰에 근거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을 경우 주당 공부하는 시간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Cedefop, Borghans & Golsteyn, 2008). 그러므로 IAG 규정

을 개선하는 것은 공부하고자하는 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 리스본의 목표 측면에서는 

양쪽 메커니즘이 교육적 학력, 지식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9.2.2. 직업관련 의사결정 시 효율성 개선

  리스본 회의에서 IAG에게 주어진 2번째 과제는 직업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 개선이

라는 임무다. 의사결정은 복합적인 과정이다. 첫째, Grubb(2004)가 주장한 것처럼 이

성적인 의사결정에는 익숙하지 않는 많은 선택권 중에 선호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지

능력과 개인적인 기호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지 그리고 높은 가능성과 낮

은 가능성의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두 번째, 의사결정은 정보의 가

용성을 예측한다. Borghans & Golsteyn은 교육과 노동시장 수준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통해 직업관련 선택의 예측되었던 비효율성에 대한 예를 제시했다(Cedefop, 

Borghans & Golsteyn, 2008). 그들은 선택의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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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나타냈다.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

가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전에 내렸던 결정을 후회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

난 후에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후회란 부적절한 정보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Borghans & 

Golsteyn는 그들의 접근법을 적용해 초급과 계속훈련에 있어 직업관련 선택의 효율성

을 시험했다. 

  네덜란드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초급교육 응답자중 21%가 노동시

장 진출 18개월 이내 본인들의 교육선택을 후회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비율을 통해 

초급 직업관련 선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재교육해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AG 규

정의 개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적절했던 초급 교육과 훈련 만회하기 위한 재

교육은 직접적 통화와 간접적 기회비용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2가지 더 

추가 비용을 부른다. 첫 번째는 부적절한 훈련기간으로 인한 순 비용이며 두 번째는 추

가 훈련과 지식취득이 형성되는 것이 기초의 습득이 늦어진 것으로 인한 교육적 잠재력

과 생산성 손실을 의미한다. Borghans & Golsteyn은 재교육의 수요(와 비용)를 

IAG 규정을 개선함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300명의 네덜란드 고등학생과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의 학생상담 규정과 학생들의 교육적 선택에 

관한 후회 수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관찰했다. 초급교육과 

노동시장 진출 시 직업관련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IAG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계속훈련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IAG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직장에 재직 중인 성인들은 재학시절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Grubb(2004)는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가 내포하는 기술과 직업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풍경이 변해 기

관조차도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훈

련을 검토하거나 직업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선택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네덜란드 인구의 대표표본을 통한 조사에서 Borg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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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steyn은 40세 이상 근로자 중 좋은 직업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Cedefop, 

Borghans & Golsteyn, 2008). 여기에서도 IAG는 훈련결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가들은 훈련과정 참여 18개월 후 매니저 지원을 받아 적절한 

훈련과정을 선택한 근로자들이 느끼는 후회의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비

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8%대 19.8%). 

  Mitton & Hull(2008)은 지도를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고령근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이 기술수준이 낮고 지식, 기술 그리고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고 할 수 있다. 고령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반복된 생활이라면 새로운 직업전망과 생활방

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AG는 재직 중인 성인들에게는 훈련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

다. Borghans & Golsyeyn이 주장한 것처럼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다’(Cedefop, Borghans & Golsteyn, 2008, 

p. 307). 그들의 연구에서 훈련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들 중 50%가 더 일찍 과정에 참

석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주장했다. IAG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적절한 

시기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Mitton & Hull(2006)은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고령인구를 위한 IAG의 특정한 

역할에 집중조명 했다.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세에서 정부연금을 받는 나

이의 성인 중 27%가 ‘비활동 실업상태 경제인으로 대부분은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

을 할 의사가 있다’고 관찰했다. 노동과 기술부족, 인구변화 그리고 증가하는 정부연금 

연령 에 관한 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잠재적 활동고령인구에게 적절한 IAG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관련 지도를 개선하는 것은 직업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초기교육단계 뿐만 아

니라 평생 중요한 효율성 요인이 된다. Watts & Sultana(2004)는 개선된 효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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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증가, 보다 높은 임금 더 나아가 경제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리스본 회의 목표 측면에서 볼 때 직업선택의 효율성은 사회적 통합, 고용경쟁력과 

직업적 이동성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9.3. IAG 세분화

  IAG의 동질성 부족 문제는 연구문헌에서 주요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연구가

들이 지도상담사들 사이의 이론적•방법론적 접근법, 관행, 대상그룹, 목표와 관심사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Amundson(2006, p. 5 6)은 국제적 상황을 정리했다; ‘여러 직

업지도상담사 그룹이 존재하며 그들은 전통적으로 다른 상담사들과는 고립되어 일한다. 

학교, 중등과정 이후 교육기관, 고용기관, 민간과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

이 많다. 각 그룹은 해당 전문직 협회가 있으며 그룹별로 겹치는 부분은 매우 작은 부

분에 불과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론적ㆍ실무적 단계에서의 직업적 또는 

조직적 지도의 증가된 통합과 ‘결합’이다.

  또 다른 예는 Sultana & Watts(2006)가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

공 고용서비스 직원과 학교의 지도교사 사이의 차이점을 통해 제시한다; ‘학교의 지도

교사는 가급적 열린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정부고용서비스 직원은 가능한 기회

구조에 더 초점을 맞춰 의사결정의 실용성과 현실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러한 2가지 접

근법 사이의 긴장감은 부문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IAG 종사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Plant(2004)는 14가지 다른 

활동을 구분했다; 통지하기, 자문하기, 평가하기, 교육/직업교육, 합법화하기, 지지하

기, 네트워크화 하기, 피드백제공, 관리하기, 제도혁신/변화하기, 길잡이, 멘토링, 학습

초보자들을 위해 업무경력 표본화 그리고 후속조치. McCarthy(2004)는 개인교습, 사

회통합 그리고 직업연수를 추가 역할로 주장했다. Grade et al.(2005)은 배우들 사이

의 합동메커니즘과 지도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부족하거나 독일, 스페인, 프랑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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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잘못 발달되었다고 강조했다(Bernaud et. al., 2007 참조). 또한 그들은 국가와 

정부 수준의 지도정책마저도 중앙집권화 되지 않고 의무교육의 지도규정(교육부)과 성

인을 위한 지도규정(고용부)처럼 각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특정 지도가 다르기 때문이

다. 최근에 실시된 이러한 세분화 작업은 분권화와 시장화를 통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회원국에서 실시된 많은 연구를 통해 IAG 규정이 지방정부에서는 분권화가 이

루어진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Frade et al., 2005, p. 15; Sultana & Watts, 

2006). 예로 최근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는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방정부

가 스스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권화는 지방의 요구

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며 특히 지역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르

고 지역적 조건과 환경을 보다 더 고려할 수 있게 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서비스 규

정을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화는 세분화를 이끄는 2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회원국에

서의 지도 규정은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노동시장 입문단계(구직자들을 위한 정

부고용서비스)의 정부의 서비스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민간부문 제공자들

은 주로 직장 단계에서 운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첫

째는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와 영국의 노동조합들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을 위한 직업지도 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해왔다(Cedefop, 2008d: p. 45). 두 번째는 

구직자들의 지도활동에서 민간부문 제공자들의 역할이 많이 커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정부의 정부고용서비스의 지속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독점적인 관행

이며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고용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의 고용전략이 1997년 출범된 이후로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회원국들은 민간부문의 제공자들을 고용서비스 분야로 이동

시켰거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많은 연구가들은(Frade et al., 2005, p. 37; Sultana 

& Watts, 2006) 많은 국가의 정부고용서비스는 직접 계약되거나 조달된 민간부문 제공

자들에게 지도 서비스 업무를 도급하기 위해 실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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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코공화국,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와 

영국의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화는 어는 정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와 시장화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Watts 

& Sultana(2004)가 제안한 것처럼 지도담당 인원을 다양한 상담업무로 배치하는 것

은(예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출 수 있는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분화는 연구에서 관심을 집중시킨 몇 가

지 논쟁점을 불러온다. 

  시장화에는 특히 아웃소싱과 관련된 문제로 Sultana & Watts(2006)가 주장하듯

이 품질관련 위험요소를 동반한다. 이것은 기준의 도입으로 연결된다. Sultana & 

Watts는 많은 회원국에서 지도의 시장화는 기존의 일반적 품질 체제에서 새롭게 수입

된 품질기준(예, ISO) 또는 특정분야에 맞추어 개발된 품질기준의 도입으로 연결된 것

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기준화 작업은 시행의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제공자와 종사자 활동을 위한 자리를 양보하게 만든다. 가장 적절하고 균

형 잡힌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분권화는 표준화 문제로 연결된다. Frade et al.(2005)는 분권화가 품질의 분산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별 규정의 불공평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권화

는 품질기준을 정하는데 문제를 야기하고 표준화와 지역의 계획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

는 문제를 안고 있다. Sultana & Watts(2006)는 분권화가 정부의 노동시장의 정보 

확산과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문헌에서 제시된 또 다른 논쟁은 IAG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 IAG는 지난 10

년 동안 유럽연합 정책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Frade et al,(2005, p. 4 14)은 유럽의 

고용전략과 유럽이사회의 2004년 평생지도에 관한 결의안이 지도를 교육, 직업훈련, 고

용 그리고 관련된 사회적 정책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본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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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들은 지도를 ‘교육, 훈련, 고용정책의 요소로 개선된 협력과 정책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중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Frade et al., 2005, p. 11). 한 예로 지도는 유럽

고용전략에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구직자들은 이러한 지

도 서비스를 활용해 그들의 구직활동을 보다 단축시키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이와 유사하게 2004년 결의안에서는 교육과 직장으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지도가 활용되었다. 또 다른 부문은 평생학습 분야다. 효과적인 평생학습의 정책을 위해

서는 노동시장과 직업계획에 있어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 되어 훈련프로그램에서 평생 

지도, 재정적 혹은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생 IAG는 근로 시간

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증가하는 IAG 세계의 세분화는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도 정책 개념은 

목적, 수단 그리고 행동의 통합으로 지도 정책 개념이 허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

를 낮고 있다. 세분화는 ‘지도 정책’의 방향을 문제시하며 교육, 고용 그리고 사회적 정

책에 있어 관리 수단으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9.4. IAG 관행의 현대화 

  IAG 관행을 현대화하는 것은 많은 연구문헌의 주제가 되어왔다. ICT의 활용과 전체

론적인 접근의 필요성 등 2가지 주제가 논의된다. 

  9.4.1 IAG에 ICT 활용

  2004년도 보고서에서 OECD(2004a, p. 76)는 지도 서비스의 규정과 일반 대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와 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의 필요성울 강조해왔다. 

Watts & Sultana(2004)가 주장한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과제와 기능

에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집중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면대면 인터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자립적 방법인 개발에 초점을 맞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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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ts & Sultana는 전통적인 면대면 인터뷰를 벗어나 그 지도 수단의 범위를 더 확

대하는데 따른 2가지 논쟁에 대해 설명한다. 첫 째 모든 평생지도 필요를 만족시키는 

맞춤 접근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너무 큰 비용 부담이 된다. 둘째 직업개발 이론의 최근

의 진전사항은 개인 자율성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을 강조했으며 새로운 수단

의 연관성을 제안했다. 

  Sultana & Watts(2006)이 2006년 28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

분의 회원국들이 직업지도에 접근이 가능한 셀프서비스씩 방법의 개발을 위해 ICT에 

크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평생 지도 개발에 관한 최근 Cedefop 보고서

를 보면 이러한 추세를 인정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관행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edefop, 2008e, p. 43). Fowkes & McWhirter(2007)는 직업 지도 시 컴퓨터 사용에 관

한 연구 자료를 검토했다. 연구는 컴퓨터 지원된 직업지도 시스템(CACGS)을 사용한 사

람들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높았으며 CACGS가 직업 성숙도(‘직업적 개발 과제에 대

응하는 준비성’), 직업선택에 대한 전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직업선택을 내릴 때 

보다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CACGS의 정확한 평가

를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9:6장)가 해결되어야 한 다는 점을 확인했으

며 문제 해결 시에는 이러한 수단의 부가가치를 보다 더 이해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사

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Sultana & Watts(2006)은 모든 

잠재적 사용자들이 자기개발 모드에서 이러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디지털 지식을 갖

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다른 제한점은 새로운 기술과 컴퓨터 중심 직업 

지도는 상담사와 함께 면대면 또는 그룹모임을 통해 활용될 경우 자기개발 모드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Whiston et al., 2003; Harris Bowlsbey & Sampson, 

2001). 또한 ICT 지원 지도 수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

니 접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9.4.2. IAG의 전체론적 접근의 필요성

  직장생활에서의 직업지도에 관한 관심은 오랫동안 집중되어왔지만 최근에 몇몇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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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이 문제는 새로운 사안이 

아니며 뒤늦게 새롭게 재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er, 1963; Holland, 

1973). 사람들이 그들의 접근법에 갖추고 있는 많은 변화를 직장과 생활에 적응시켜 

‘일체’, ‘통합’과 ‘진실성’과 같은 동시대적인 열망에 한 발 가까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Lairio & Penttinen(2006, p. 154)는 설명하듯이; ‘직장생활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족스럽

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직업지도는 학생의 미

래 직업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체성과 인생에 대한 개인의 지향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sen(2005)는 성격과 직업을 통합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통합에 필요한 철학적인 틀 만들기가 상담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담자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 상담자의 객관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Guichard(2001), 

Patton & McMahon의 초기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1999). 

  이러한 요구의 세계적인 접근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발상들이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

은 2가지가 표본으로 선택되었다. 첫째, Patton(2005)은 직업교육에 관한 구상주의자

적 접근방법을 개발했으며 ‘사건, 행동과 태도는 그들의 발견되는 맥락과 연관시켜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전체론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구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

미 또는 학습은 세상을 통해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진다’는 견해

를 가지기 때문이다. Patton은 ‘특성과 요인에 대한 접근과는 반대로 개인의 능력, 가

치 또는 신념이 대상이 되는 것 보다 고객들이 자신들의 제도에서 받은 영향을 다른 요

소와 연결시키는 형성하는 의미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 접

근법으로 평생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구상주의자적 접근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 과정(자기, 직업적, 내용적)  

정보가 연관성 있는 방법으로 제공된 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기기록, 직업

실천과 직업개선 계획 개발,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과 같은 방법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교사들은 동일한 의미인 자문인, 학생감독관, 특성개발과 직업개발 조



196  직업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력자등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습자들이 ‘본인의 개발필요에 맞는 적절한 

학습제도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차원에서는 직

업교육을 현재의 큰 비중이 없는 지위를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의제에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최근의 또 다른 전체론적 접근법은 Watson & McMahon(2006)이 지지하고 있다. 

‘나의 직업영향의 제도’라고 명칭 된 제도적 이론에 영감을 받은 접근법에서는 지도 활

동은 평생 직업발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내용과 절차 측면을 연결하는 모델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체제에서 지도 활동은 개인적 자질과 열망(나는 누구인

가), 주변의 사람들(사회제도), 사회와 환경(환경 사회적 제도), 과거, 현재, 미래의 개

념(시간의 개념) 사이의 상호작용 위에 만들어진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의 

목적은 종사자들의 직업지도의 다각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개인적ㆍ직업적 열망

에 접근하는데 사용자/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있다. 

 9.5. IAG 종사자 훈련의 현대화

  많은 연구가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지도 상담훈련 문제를 지적해왔다. 문헌 검토

를 통해 6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처음 나열된 3가지 문제는 

McCarthy(2004)가 강조한 점들이다. 

  첫째, 훈련프로그램은 간혹 변화하는 직업 내용과는 뒤처지는 경향이 있었다. 상담사

들이 노동시장에 관한 경제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양한 직업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훈련생들의 ICT 활용도와 친숙함. 간혹 인터넷과 원거리 교육이 부족한 경우

도 간혹 있었다. 

  셋째, 훈련프로그램은 학생성적의 책임에는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McCarth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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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상담 제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성적 책임에 관

한 사안이 부족했다’ 지적했다. Watts & Dent(2006)은 공공정책 측면의 지도에 있

어 직업적 인식을 높이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Watts & Dent(2006)는 직업 지도 훈련의 교과과정의 생산성측면에 보다 많

은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

는 비용과 입력과 출력사이의 비용, 자원의 가장 적절한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IAG 전문가들의 기술자격 또한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Watts & 

Sultana(2004)는 ‘간혹 비교적 관련 있는 분야의 자격, 즉 교육학과 심리학이 능률의 필

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지도자격 대신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지도 

상담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의 자격미달 문제가 최근 Cedefop 보고서에도 지적되었다

(Cedefop, 2008d, p. 40). McCarthy(2004)는 또한 노동시장 부분에서 종사하는 지도상담

사 직업에 관한 규제가 교육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도 

훈련과 자격을 하나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 두 부문의 종사자들 사이의 자격 

차이가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손해를 낳는다; 양 부문의 종사자들의 사

이의 소통, 이해 그리고 협력, 각 부문 사이의 인정과 직업적 이동성, 노동시장 부문에

서의 직업적 지위와 직업적 이동성. 

  마지막으로 연구문헌에 소개된 6번째 중요한 문제점은 지도상담사들의 다문화적 능

률을 들 수 있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들의 다양성을 다루는데 필

요한 것이 다문화적 이해능력이다. 특히 교육에서는 학교상담사들의 다문화적 훈련의 

필요하다는 것을 Alexander et al(2005)이 지적해왔다. 학교 상담교과과정에 다문화

적 과정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지만 훈련받는 상담사들이 국제적인 현장 

경험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문화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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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IAG 연구의 약점

  연구문헌 IAG 연구의 약점을 지적했다. Watts & Sultana(2004)는 사용자 프로

필과 요구, 지도서비스 공급, 비용과 결과에 대한 자료와 근거의 부족을 지적해왔다.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또한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지도서비스

의 생산성 연구에서 Watts & Dent(2006)는 이러한 서비스가 ‘직원자원(전임교사, 

직원시간)에 대한 고객 처리량(고객의수, 직업조정의 기간과 특성)과 고객만족도에 대

한 정기적이고 시계열 자료의 수집을 권장했다. 또한 IAG의 출력과 결과와 관련하여 

더 수집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다’. 이러한 자료는 지도서비스 행정과 정책개발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Watts & Sultana 지도 연구의 약점을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

했다. 그들이 관찰하기로 ‘몇몇 국가에서는 전문적 직업지도 연구센터를 설립하거나 지

식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 현재

하는 것처럼 대학의 학과장이 나서 관련 분야의 지위와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ernes et al.(2007)은 이러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특히 주장해왔

다. 이러한 연구가들은 IAG 조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관행과 절차의 문

서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들은 또한 ‘직업지도와 상담분야에서 직업지도와 

상담의 어떤 특정 요소가 직업지도와 상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상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는 종사자들의 뜨

거운 관심을 받아 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 기술과 절차를 배우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비효과적인 방법은 버릴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 분야에 종사

할 사람들의 교육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비용 효과 면은 행정인과 정책개

발자들에게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Bernes et al.,은 다양한 방법(질과 량), 

실험적인 구상과 추적 관점을 활용한 보다 많은 실효성 있는 연구를 권장했다. 그들은 

연구가들이 다양한 문화의 독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화하고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구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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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기반 IAG 연구 주제 또한 지적되었다. Fowkes & McWhirter(2007)은 연

구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으며 몇 가지 방법론적 약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했다; 적은 표본, 성별에 따른 차이점 인정 안하기, 민족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개

발 문헌 중 인정받는 중요성, 통제집단 없이 연구 진행하기. Fowkes & 

McWhirter(2007)은 이 분야에서 독립적인 변수를 선택하고 측정하기 곤란한 이유를 

특히 컴퓨터 지원 직업지도 시스템이 모든 사용자들이 공용하는 모듈이 아니기 때문이

라고 설명 했다. 

 9.7. 결론 

  리스본 회의 목표 달성에 IAG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연구문헌의 검토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IAG 규정은 평생 동안 직업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개선된 IAG 규정은 리스본 

회의의 경제적ㆍ사회적 목표달성에 특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IAG 

관행의 현대화와 효과 극대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도와 상담에 대한 전체적 접근하기, 

현대의 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IAG 관행에 새로운 기술 활용법 개발하기, ICT를 

종사자들 도구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구상, 지도훈련에 관한 기초강화와 노동시장 

분석과 같은 주제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기, ICT의 친근감 개발하기, 책임감, 생산성 그리

고 다문화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인식 강화가 포함된다. 

  IAG 현대화의 구상과 절차를 지원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IAG가 어떠한 방법으

로 교육적 성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성인학습의 시기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조사하는 연구를 환영한다. 경제적으로 비활동 노인들의 노동시장 복귀에 

IAG가 담당하는 역할과 사회통합, 고용경쟁력, 경쟁력, 성장 그리고 리스본회의의 다

른 목표에 IAG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분화에 대한 

문제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문화, 반응능력, 유연성과 효율성

이 사회적ㆍ지역적 공평성과 어떻게 타협하는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의 연관

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AG 부문의 활동, 비용, 공급, 결과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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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만족도 포함)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IAG 관행의 방법, 기술과 절

차에 관한 실효성 조사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유럽의 IAG 관행, 행정과 

정책의 타당성, 품질, 유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 

VET 정책과 연구를 위한 결론과 권고사항

  VET 개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내용과 변화를 들 수 있다. 유럽 경

제의 세계화와 세계화에 따른 결과, 그들의 경쟁력, 인구고령화, 실업, 노동시장 기술 수

요와 기술부족현상, 기업체의 경제적 실적 향상과 유럽적 사회모델 보존 등이 VET에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결국은 현대화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추진요인들은 

경제,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서는 원활한 VET 관리체제가 하나의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과 국가정책은 VET 현대화의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시

장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 키워야하고 기술 불균형과 부족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한다. 또한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선호도를 이끌어내 전문자격을 취득하

도록 장려하고 직장생활 평생 동안 자격을 갱신하도록 지원해야한다. VET을 통해 전달

되는 직업적 능률과 기술은 우수성의 모델이 되어야하며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차원에

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성을 동시에 나타내야한다. VET는 유럽연합 인구에 높

은 기술 수준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과 시민의식도 함께 장려해야한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서 보면 VET의 주요 역할을 사회경제적 과제를 다루는 것을 주

요 역할로 하는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VET는 변화에 반응할 뿐 만 아니라 유럽 경제

와 사회의 성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보고서를 통해 경제

적 발전 유지, 활력 있는 노후 만들기, 적절한 기술 공급, 협력적인 혁신능력, 성장과 생

산성,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 향상에 VET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자료

를 수집했다. 종합적이고 현대화된 VET는 자체적으로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과제들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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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통해 기관적과 직업적 VET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에는 2가지 주요 단계

가 있다: 

(1) 코펜하겐 회의에서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VET의 선호도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VET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기관의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다. 보고서에서 몇몇 정책은 이러한 주제에 특히 관심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VET 

제안의 다양성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고 모듈화와 

중등과정과 전문학교 단계에서 다시 일반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VET 

선택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VET 제도 관리체제(품질보증, 자격체제, 파트너 협력관

계)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자격체제를 개발하는 추세

를 통해  비록 EQF의 가속도로 빗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VET 현대화에 있어 기

관의 개혁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띄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격체제는 관

리체제, 이동성 그리고 투명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기관의 여러 개의 개

혁영역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추측되면서 VET 현대화에 있어 하나의 유행 수단으

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의 선택폭을 다양화시켜 자격제도의 복잡함을 감소시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직업개발 지도를 개선하고 자격의 공급, 기술과 능률 그리고 

노동시장의 공급을 개선함으로서 고용이동성을 개선하고, 국제와 전환 이동성, 제공자

들, 교사, 훈련교사, 학생/훈련생들 상호간의 인정을 통한 협력과 교환, 자격의 공통된 

언어 개발, 교육과 훈련규정에 관한 품질 규정과 보증, 다양한 배경에서 지식, 능률과 

기술의 전달을 확보하면서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2)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능률과 효율성은 유럽 VET 개혁의 초석처럼 보인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VET 현대화 의제에 영향을 받으며 최신 교육과 훈련 전문성이 요구되

지만 교육제도와 관리체제 전문가 새로운 기관의 조치(품질보증, 자격체제, 능률과 사

전 학습 인정, 등)와 같은 결과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들의 종사분야의 산업과 지역공

동체와 대화가 가능한 교육제도와 관리체제 전문가가 될 필요도 있다. 현대의 VET 제

도에서는 교사와 훈련교사들은 전문적 교육자이며 VET 개혁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며 

동시에 변화의 현장요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리스본 회의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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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IAG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한다. IAG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평생의 직업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IAG의 현대화 방법과 그 효

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보고서에서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개선된 IAG 규정

은 리스본 회의의 경제적ㆍ사회적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또한 IAG 현대화의 여러 가지 방법과 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이것

은 모두 직업적 실무와 관련되는 것이며 현대의 사용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도와 상담과정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이다; IAG관행, 특정 종사자들의 도구상자의 

ICT가 포함된 전략구상에 새로운 기술 활용법을 개발하고, 상담사 교과과정을 지도 훈

련의 기초와 노동시장 분석과 같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개발하고, ICT의 친근감

과 학생성적책임, 생산성과 다문화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기.

  본 종합보고서의 목적은 코펜하겐 회의와 그 다음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정의된 VET 

현대화의 우선순위와 각종 문헌과 배경기고문을 통해 여러 가지 조사를 검토하는데 있

다. 그러나 VET 의제가 제공된 내용은 잘 문서화되고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VET 현대화 결과의 연관성은 놀랍게도 매우 부실하다. VET의 개선된 협력을 통

한 우선순위는 모두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논리적인 연구의 체계적인 활용 없이 정

치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VET 우선순위에 대해 진행된 여러 연구는 

대부분 정부, 부문별 또는 지역별 경험을 검토하지만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인 분석을 토

대로 진행된 것은 드물다. 체계적인 정책 평가와 그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부족하다. 

연구와 정책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의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VET 현대화로 기대되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위

험을 안고 있다. 더구나 연구와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은 시행차도 접근법을 증

가시키고 있다. 물론 정책은 그 정책에 맞는 속도를 정하고 연구가 성숙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지만 응용연구와 시의적절한 평가는 정책이 구상되고 시행되

는 시점에 이론과 성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알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인 측면을 포함된 유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연구와 평가는 정책학습의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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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이 너무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연구를 시행하는 기관의 영향력이 너무 켰으며 실무와 정책결정

의 연관성은 너무 미미해 보였다. 이것은 VET 연구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개선된 

VET협력을 위해 공동정책과 노선을 취하기로 합의한 유럽회의의 측면에서 연구의 중

요한 목표는 연구를 유럽수준에서 계획하고 신뢰할 만한 이론적 연구로 VET의 우선순

위로 결정된 사안들과 연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의제에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수준의 관련자들에게 지도와 근거중심 결과를 함께 제

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회원국의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실증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고 무엇이 효과적이고 또는 어떤 조건에서는 누구에

게와 같은 효과적인 요인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

해 정책적 반응을 이론과 연구로 대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보고서의 여러 장에서 진행된 검토와 분석을 근거로 해 특정 연구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미해결 혹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문제들을 정리해 본다: 

4. 연령, 작업과 학습간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의 분석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된

다. 장기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학습의 특별한 기여는 무엇인가? 

고령인구에 학습뿐만 아니라 IAG까지 적용시킬 방법은? 고령인구의 훈련과 학습을 

지원하는 작업장, 기업체 경체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것이 고령인구의 근로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근로자들이 훈련을 통해 얻는 구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장점들은 현재까지도 연구 

중이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훈련의 장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추가 생산성이 공유되

고 이익창출에 영향과 임금배분과 시장경쟁력이 포함된 기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들

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체제로 개발되어야한다. 사회적 혜택으로는 개선된 스트레스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만족도, 잦은 결근과 인사 교체 감소, 작업장의 안전과 보

건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혜택의 금전적인 가치는 추산될 수밖에 없다. 

6.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장려하는데 있어 VET의 역할은 아직도 확립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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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가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VET

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을 VET의 관리체제와 맞춤

과정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일반적 교육평등에 VET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

는지 그리고 시간과 함께 어떻게 사회적 조화로 연결시킬 것인지? 교육과 VET가 어

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상습을 중재할 수 있는가? 

7. 선호도와 자긍심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일관된 방법론이 요구되며 동시에 국

가적 그리고 기관의 의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역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학습이

라는 관점에서 코펜하겐 회의에서 VET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들이 왜 추진

되지 않았는지 검토와 함께 몇 가지 방안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선호도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평가가 필요하다. 

8. 앞으로의 연구는 노력과 정치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자격체제의 영향과 기대한 정도

의 기관 혜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평생학습과 자격체제 현대화 장려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진행되어야한다. 자격체제에서 사용되는 지식, 기술, 능률 개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교육방법과 교수법 개발을 위해  

교육자격제도의 학습 성과의 이동결과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학습형태가 검

증받고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9. VET 학교, 훈련센터와 기업체에서 교육되는 VET 교육과 훈련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아 매일 현실과 대면하는 VET 교사와 훈련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학습요구와 주제에 대한 담론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한 

평생 VET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진 사실이 매우 적다. 초급

VET 교육과 평생전문성 개발은 참여율, 분야, 주제와 기술전달 형태측면에서 볼 때 

문서화된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첫째 이 분야를 설계하기 위한 우수한 통계나 지표

가 부재한 상태이다. 둘째 정부가 실시한 연구가 몇 가지 존재하지만 국제적인 수준

에서 VET 교사와 훈련교사의 업무를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와 훈련교사의 대체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ㆍ양적 기술부족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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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AG 관행의 연관성, 품질 그리고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정책, IAG가 

교육적 성과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 하는지 분석하는 연구, 학습투자의 시기 맞추

기와 경제적 비 활동인의 성공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IAG가 보다 전문화되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지역적 평등을 위한 지역수요에 대한 유연성과 정책방향과의 

일관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 IAG 세분화에 대한 연구도 추가

로 필요하다. IAG의 비용, 공급, 성과와 사용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도 필요하며 IAG 수단, 기술과 절차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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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목록 

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평생직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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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T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평생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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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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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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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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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

IVET initial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초기직업교육과 훈련

NEET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고용,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있지 않는 청년

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국가자격체제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R&D research & development/연구와 개발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직업교육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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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

EU-27 기 타 

BE 벨기에 LU 룩셈부르크 NO 노르웨이

BG 불가리아 HU 헝가리 IS 아이슬란드

CZ 체코공화국 MT 몰타

DK 덴마크 NL 네덜란드 AU 호주

DE 독일 AT 오스트리아 CA 스위스

EE 에스토니아 PL 폴란드 CH 중국

IE 아일랜드 PT 포르투갈 IN 인도

EL 그리스 RO 루마니아 JP 일본

ES 스페인 SI 슬로베니아 KR 대한민국

FR 프랑스 SK 슬로베키아 TR 터키

IT 이태리 FI 핀란드 RU 러시아

CY 키프로스 SE 스웨덴 US 미국

LV 라트비아 UK 영국

LT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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